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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mall group provides the most ideal environment for increasing the communality of a local church, 
the spiritual growth of the members, and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ministry. Therefore, Korean churches are 
currently implementing various small group ministries such as area, attic, cell, family church, and so on. Yet 
unforunately, many churches have not seen effective fruit from small group ministry due to the lack of small 
group leader training, small group pastoral philosophy, and participation bias of church members in small 
groups. This research proposes utilizing coaching leadership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This paper is composed of six chapters.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Chapter 2 defines the small group, 
situates its importance within local Protestant communities, and examines the biblical evidence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small group ministry. Problems of Korean churches’ small group ministries are then observed 
based on analysis of its current context via prominent examples of such a ministry. 
Chapter 3 survey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coaching process, defines coaching, and notes 
features of coaching leadership. It introduces practical techniques of coaching based on summaries of various 
coaching theorists. Then biblical bases of Christian coaching are described, drawing on the Trinitarian God 
and characters of the Bible. The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 and secular coaching are discussed. 
Chapter 4 presents two case studies that apply coaching to church ministry. First is the case of An-San 
Dream Church, whose growth through applying coaching leadership to overall church ministry is explained 
primarily by its history, vision, and cell ministry. Analyzed second is the case of Han Bit Church of San Diego, 
where I applied coaching in detail to college small group ministry. The benefits and necessity of coaching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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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ed through these cases. 
Chapter 5 provides practical methods of applying coaching to small group ministry based on the 
theories so far discussed. A curriculum for small group leader training using coaching is thoroughly described, 
as well as intensive coaching techniques for small group leaders. It then describes running a cell church and a 
family church using coaching. It introduces coaching techniques favorable to coaching-like shepherding 
meetings. Lastly, raising up shepherd coaches who support small group leaders one-on-one or in a group is 
proposed before concluding in chapt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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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대교회에서 7 년 개척과 반월중앙교회에서 6 년 사역을 통해 바나바와 웨슬리에게 영
감을 얻게 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반월중앙교회의 속회와 바나바 사역을 
통해 유기적 바나바 사역 7 단계 완전한 신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박종배 목사
님과 이옥순 사모님, 모든 성도님들과 바나바 사역자들 그리고 2004 년부터 시작된 바나바 사
역의 현재를 평가해주신 김병렬 목사님, 장민진 집사님, 강경아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바나바처럼 격려하며 영감을 주시고 지도해주신 배효식 교
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완성된 논문을 위하여 대폭적인 손질로 다듬어 주신 부심이신 황진
기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칭 리더십에 아이디어를 주신 Bob Logan 박사님께 감사드립
니다. 언제나 필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과 필자가 도미하기 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아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지원에서 사역의 길을 지도해 주신 이정재 목사
님과 이성은 목사님 그리고 이성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안세헌 목사님과 이해순 사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LA 성경대학교에서 
교무처장으로 신학교를 이끌어 가도록 격려해주신 박소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을 
위해 보이지 않는 수고와 기도로 같이 씨름해 주신 강진수 목사님과 박용주 전도사님과 황옥
란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구에서 LA 까지 동행하며 수고한 문영인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LA 에 와서 정착하기까지 용기와 힘을 주신 주영호 목사님과 주정숙 사모님, 교회
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이광재 목사님과 최영선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지원에서 만나 지금까지 힘든 중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필자의 영원한 바나바로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작은 것에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사랑하는 아내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큰 딸 예림이와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작은 딸 예인이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는 아들 예닮이에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많은 기도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보여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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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돌봄과 세움이 한국 교회의 목회 현장과 신학교에 나타남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
라 한국인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인 사람을 재생산하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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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본 논문은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교회 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교회를 활
성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절 문제 제기(Problem Statement)와 연구 동기(Research Motive) 
 
스나이더(Snyder)가 제시한 웨슬리가 시도하였던 교회와 교회의 구조에 연관된 세 가지 
핵심 검증 방법을 통해서1 교회 활성화를 위한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교회는 작동하는가?  
둘째, 교회는 살아 있는가?  
셋째, 교회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가? 
 
Howard A. Snyder 가 제시한 세 가지 핵심 검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는 작동
하는가? 웨슬리의 성공의 첫 번째 열쇠는 기능성에 대한 검증이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
은 선교－선교가 되게 하는 것－에 기여해야 한다. 교회 구조와 실천은 그리스도의 선교를 
성취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때만 타당하다. 둘째, 교회는 살아 있는가? 웨슬리의 효율성에 
                                                     
1
 Howard A. Snyder, 교회 DNA (Decoding the Church: Mapping the DNA of Christ’s Body), 최형근 역 (서
울: IVP, 2006), 141-146. 
２ 
 
대한 두 번째 열쇠는 활력에 대한 검증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활력이 넘쳐야 하고 
살아 있어야 한다. 성령에 의해 갱신된 교회는 예수님의 삶을 가시적으로 보여 준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으며, 변해야만 한다. 웨슬리 초기 감리교회는 영국 국교회
를 갱신시키고, 교회 안에 갱신하는 몸으로서 감리교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했다. 셋째, 교회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가? 웨슬리가 사용했던 세 번째 열쇠
는 공동체에 대한 검증이었다. 그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적 실재인 성령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의미에 대해 예리한 감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사회적 
성결’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회적 성결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
체라는 의미다. 실제적으로 사회적 성결은 친밀한 공동체성이 성장하고 깊어지도록 하는 구
조들과 실천들을 요구했다. 
교회 활성화는 교회가 작동하고, 살아 있으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필연적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통하여 한 영혼을 회복하는 
토양을 준비하는 것과 그 부흥을 지속하게 하는 1:1 양육으로 한 영혼을 돌보는 환경을 조성
하는 것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 신앙으로 개인 신앙을 검증하고 훈련하여 헌신하
는 사람으로 세우는 현장을 통해서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한 
부흥과 양육과 훈련의 순환구조로 교회 활성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윌로우크릭 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Pastor Bill Hybels, Chicago)가 발견한 것을
2
 
통해서 지금 현재 교회가 처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윌로우크릭 교회가 발견한 교회의 
건강은 세례교인 수, 등록교인 수 등 그 숫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과 윌로우크
릭교회 교인 중 4분의 1은 영적 성장 과정에서 정체된 상태이거나 교회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으며 그 가운데 많은 수가 교회를 떠날 생각마저 하고 있었다는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2
 Greg L. Hawkins, and Cally Parkinson, 발견: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Reveal: Where Are You?), 김창
동 역 (서울: 국제제자 훈련원, 2008), 29. 2004년에 Willow Creek Community Church (Pastor Bill Hybels, 
Chicago)는3년 동안 11,000개가 넘는 완성된 설문지에서 얻은 260만 개의 자료 항목을 바탕으로 조사 




Greg L. Hawkins & Cally Parkinson 은 말한다.3 그러나 “몇 명인가?”라는 질문 자체만으로는 교
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없다. 그 질문은 좋은 출발점이 되기는 하지
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측정할 뿐이다.4 분명한 사실은 참석자의 숫자만으로는 교회 활동




윌로우크릭 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의 자료를 통해 Greg L. Hawkins & Cally 
Parkinson 이 발견하지 못한 3 가지와 발견한 것 6 가지는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는 동기를 유
발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발견하지 못한 3가지는6 첫째, 남녀의 성별은 영적 성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 나이는 영적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그리
고 셋째, 영적 성장 과정은 교회마다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발견한 것 6 가지는
7
 첫째, 교회 행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장기적인 영적 성장이 예측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지만, 예측 가능하고 강력한 ‘신앙의 성장 과정’은 존재한다. 둘째, 영적 성장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에 달려 있다. 셋째, .교회는 영적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가장 높은 영적 성장 단계로 나아갈 때는 이차적인 역할로8 변
                                                     
3
 Greg L. Hawkins, and Cally Parkinson, 발견, 4. 
4
 Greg L. Hawkins, and Cally Parkinson, 발견, 7. 
5
 Greg L. Hawkins, and Cally Parkinson, 발견, 14. 
6
 Greg L. Hawkins, and Cally Parkinson, 발견, 32-33. 
7
 Greg L. Hawkins, and Cally Parkinson, 발견, 33-48. 
8
 Greg L. Hawkins, and Cally Parkinson, 발견, 43. Greg L. Hawkins와 Cally Parkinson은 영적 성장에서 가
장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교회의 역할은 사람들이 신앙 성장 과정에 따라 성장하면서 부수적인 것
으로 변해 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1 단계(기독교를 알아감) –주일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람
들과 처음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2 단계(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 –주일 예배는 여전
히 중요하다. 소그룹이 갖는 의미가 부각된다. 3 단계(그리스도를 닮아감) –주일 예배의 중요도가 감소
한다. 소그룹의 중요도가 감소한다. 봉사활동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다. 4 단계(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
) –교회의 주된 역할은 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 Gre
g L. Hawkins 와 Cally Parkinson 은 윌로우크릭 교회를 통해 개인의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영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교회의 역할이 체계적인 가르침과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서 봉사 활동의 기회
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４ 
 
경된다. 넷째, 개인 신앙 훈련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분
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9
 다섯째, 교회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복음을 전하
고, 자원봉사를 하고, 헌금하는 사람은 신앙 성장 과정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속한 집단에서 
나온다. 여섯째, 조사 대상자의 25 퍼센트 이상이 자신이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거나 자신의 
영적 성장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특히 교회 밖에 있
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며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에는 교회 내부의 구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내부를 수리하고 정비해야 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이것이 교회 내부에서 방황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먼저 찾아야 할 충분한 이
유가 된다. 교회 외부의 시각으로 교회 문제를 바라보면 왜곡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 교
회 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이 많다는 것은 윌로우크릭 교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회의 규모와는 상관이 없다. 외부적인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교회 내부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
하게 찾아내야 한다는 점이다. 신학자는 언제나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리고 이 지점이 바로 사회학이－다른 여러 분과와 마찬가지로－개입되는 지점이다.10 그러므
로 교회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교회에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다. 신학은 변화하는 문화적 상황 속
에 존재하는 순례하는 교회가 가지는 사회적 형태를 이해함에 있어서 사회학의 도움이 필요
하지만,11 사회학적 통계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계
                                                     
9
 Greg L. Hawkins, and Cally Parkinson, 발견., 44. Greg L. Hawkins와 Cally Parkinson은 사람들이 영적으
로 성장하면서 개인 신앙 훈련이 그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통해 영적 성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10
 Miroslav Volf, 삼위일체와 교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교회에 대한 가톨릭 동방 정교회 개신교적 이
해를 찾아서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황은영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25. 
11
 Miroslav Volf, 삼위일체와 교회, 25-26. 
５ 
 
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의 영혼은 수치로 측
정할 수 없는 부분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
의 변화만을 알 수 있으므로 문제의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는 문제의 핵심이면서 교회의 본질
인 한 영혼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 부흥의 요인 가운데 수평 이동으로 성장하는
12
 교회가 많다는 사실은 두 가지 의
미가 있다. 첫째는,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교회가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 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
다. 교인 이동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이다. 수평 이동성장에는 대가가 따르며, 보이지 않
는 이러한 대가는 수평 이동성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비즈니스로 
축소될 수 있는 교회성장 운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들이 수적인 
성공에 의해 왜곡되고 좌우되며 그 본성이 변질되어 버려서13  교회성장이 멈춰버린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은 교회에 강한 경각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강한 도전으
로 다가와야 한다.14 
오늘의 교회의 현실은 하나님의 관심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의 관심
은 외형적인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 자체인 사람에게, 하나님을 직접 경
험하는 교회에 있다. 그러나 많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체된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처방보다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진단은 처방의 
근거가 되며, 진단 없이는 처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언급하자면 사회학적 진단 방법인 
통계에만 의존하는 방법은 분명 잘못된 진단이다. 사회학은 통계를 근거로 결과를 유출하지
만,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한 영혼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다.15 문제에 대한 인식
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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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교회로의 이동을 뜻하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성장보다는 이동의 의미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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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iam Chadwick, 양 도둑질 (Stealing Sheep), 전의우 역 (서울: 규장, 2002),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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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iam Chadwick, 양 도둑질, 226-227. 
15
 사도행전 13:22, 레위기 26:8, 사사기 7:7, 민수기 26:65, 열왕기상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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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행처럼 번지는 통계로 진단하는 사회학적 방법은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규정
하여 판단함으로 한 영혼의 가치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문제의 핵심인 사
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한 영혼을 회복하는 성경적이고 목회적인 진단 방법
이 필요하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모델로서 초대교회를 통해 성경적인 근거를 찾고, 목회자
가 평신도를, 평신도가 평신도를 개인의 신앙 단계에 맞추어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는
웨슬리 초기 감리교회를 통해 목회적인 근거를 찾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 동기이다.  
한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람을 교회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이 만
연된 현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교회의 정체성은 사람의 문제이다. 
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를 활성화하기
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박한 동기로 통계로는 알 수 없는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한 교회 활성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실제적인 사역이며 바나바 신학이다. 
 
제2절 연구 목적과 범위 그리고 연구 방법(Purpose of the Study & Limitation & Methodology of the 
Study)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한 교회 활성화의 연구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린 개체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신학교와 세
상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연계시키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으로 교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
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교회 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
역을 통해 한 영혼을 회복하고 돌보며 세움으로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기적 관계를 형
성하는 소그룹 공동체에서 개인 신앙을 검증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방법인 사람을 재생산함
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７ 
 
필자는 1993 년 강원도 양구에 개척한 창대교회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깨닫게 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2000 년에 반월중앙교회에서 교구 
담당 목사로 부임하여 소그룹 공동체인 속회와 1:1 로 양육하는 바나바 사역을 통해16 한 영
혼을 돌보는 임상 목회를 경험하면서 충성된 한 영혼을 통해 한 영혼을 회복하는 유기적 바
나바 사역의 모델인 초대교회와 개인의 신앙 단계에 맞춘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한 영혼을 
세우는 웨슬리 초기 감리교회를 바탕으로 한 영혼을 회복하고 돌보고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
를 세우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그 내용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1 장은 서론으로서 교회 활성화를 위한 문제 제기와 연구 동기, 연구 목적과 범위, 연구 
방법 그리고 유기적 바나바 사역 목회 청사진(Mind Map of the Barnabas)을 정리하고자 한다. 
2 장은 교회의 본질 회복을 통한 교회 활성화를 연구한다. 교회의 본질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영혼을 회복하는 교회는 교회 자체에서만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
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입구 역할을 하는 살아 있는 신학의 정립과 교회 존재
의 목적으로서 출구 역할을 하는 세상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핵심은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하여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다. 
3 장은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연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한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를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의미한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만 
비로소 회복되기 때문이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회복과 돌봄 그리고 세움이다. 회복은 하나
님과 관계를 회복한 바나바를, 돌봄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을, 세움은 한 영혼
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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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반월중앙교회 선교담당 목사로 교구를 담당하며 속회를 경험하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바나바 사역 담당 목사로서 담임목사의 위임을 받아 반월중앙교회에 바나바 
사역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하였다. 반월중앙교회 바나바 사역은 2016년 현재까지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８ 
 
4 장은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모델과 사례들을 살펴본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모델인 
초대교회와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관점에서 본 웨슬리 초기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유기적 바
나바 사역의 필요성을 발견한 반월중앙교회 바나바 사역과 속회의 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속
회를 통한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단계별로 연구하고자 한다.  
5 장은 전장에서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모델과 사례들에서 살펴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위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이 순환되는 구조로 부흥을 위한 교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회의 부흥과 부흥을 
지속하게 하는 1:1 양육으로 개인 신앙을 회복하고,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소그룹 훈련을 
통해 단계별 개인 맞춤형 훈련을 하는 회복과 돌봄과 세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교회 밖
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교회 안을 먼저 정비하는 총체적 사역이 되는 것을 정리
하고자 한다. 
6 장은 결론 장으로서 교회 활성화의 참된 의미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
이 작동되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교회의 본질인 한 영혼의 회복을 통해 신학의 자유화
를 방지하는 목회자와, 신앙의 세속화를 차단하는 평신도를 회복하고 돌보고 세우는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가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모든 사역을 위한 
기초 사역으로 받아들여 활용할 때 교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제3절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목회 청사진(Mind Map of the Barnabas) 
 
Mind Map of the Barnabas는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목회 청
사진이며, 교회의 대안을 제시한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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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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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교회의 역사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다. 초대교회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부흥과 쇠퇴를 
반복하고 있다. 은준관은 Riley Case 박사의 “The End of Christianity in the West”라는 소논문에서 
오늘 세계 기독교가 처한 비극적인 흐름 세 가지를 적나라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 하나의 비극적 흐름은 뿌리까지 소멸(extinction)되어 가고 있는 
기독교이다. Australia, Austria를 시작으로 서구 일곱 나라 교회가 여
기에 속한다. 두 번째 비극적 흐름은 '소멸'은 아니지만 심각한 세
속화 도상에 있는 기독교이다. 여기에는 England, France, Germany
가 속한다. 세 번째 흐름은 Kenya, South Africa, Tanzania, Uganda에
서 예배 드리는 성공회 교인들의 수가 영국, 캐나다, 미국에서 예
배 드린 성공회 교인들을 합친 수보다 훨씬 많았으며, 중국에서 
예배 드린 기독교인 수가 유럽 나라 기독교인 보다 많았다.18 
  
교회론은 최근 신학 논의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밀접하게 연관된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것은 기독교 세계의 붕괴, 옛 기독교 세계 바
깥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선교 경험,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의 발흥이다.19 교회론이 신학 논
의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급격한 쇠퇴를 통한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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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준관, “한국 교회, 하나님 나라 iconic sign일 수 있는가?,”  
Online: http://www.kpast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19 (assessed on June 14, 2011).   
19
 Leslie Newbigin, 교회란 무엇인가? (The Household of God), 홍병룡 역 (서울: IVP, 20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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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 그것
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 문제의 핵심인 목회자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과 평신도
의 영향력이 미약하다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교회의 본질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
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교회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교회에 나타난 현상적인 문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절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론의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존재하던 끈끈한 연합





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
회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를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에 관한 해결책이 달라진다. 
교회의 존재론적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1.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서 교회  
 
교회의 본질은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교회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비본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이다. 하나님 임재가 부재중일 때 교회는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이 곧 교회인23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임재
                                                     
20
 Frank Viola, 알려지지 않은 신약성경 교회 이야기: 신약성경의 이해를 위한 특별 지침서 (The Untold 
Story of the New Testament Church: An Extraordinary Guide to Understanding the New Testament), 심현석 
역 (서울: 순전한 나드, 2008), 30. 
21
 에베소서 1:11, 3:11,, 디모데후서 1:9. 
22
 로마서 16:25, 에베소서 1:9, 3:3-9, 골로새서 1:26,2:2. 
23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장소로서 성전을
25
 의미한다. 성막에
서 성전으로, 또한 교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활성화되는 원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비본질적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교회의 관점으로 볼 때 삼위일체 하나
님과 관련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가봇이
26
 되거나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27
  
로마제국의 압박과 박해에 항거하면서 박해를 받던 교회에서 불과 3 세기 만에 박해하
는 교회가 된 것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허용했고 특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대
부분의 기독교인들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서구 기독교인에게는 일반적인 사실로 인정되었다.
28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영
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하나님의 문제는 인문주의나 공산주
의나 강신술이 아니며 죽은 근본주의라고29 한 것은 김영준 목사가 유럽 교회 쇠퇴의 신학적 
이유를 신학의 자유화라고
30
 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
험하지 못하는 죽은 근본주의와 신학의 자유화로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교
회의 본질은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로,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
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다. 사람이 곧 
교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다. 
 
 
                                                     
24
 출애굽기 25:22. 
25
 역대하 7:16. 
26
 사무엘상 4:21.  
27
 예레미야애가 1:1-3. 
28
 김현진, 공동체적 교회 회복을 위한 공동체 신학 한국신학총서 2 (서울:예영, 2002), 107-108. 
29
 Leonard Ravenhill,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참된 부흥입니까? (Revival God’s Way: A Message for the 
Church), 이희윤 역 (서울: 나침반사, 1992), 54. 
30
 김영준, “영적 지도 – 유럽 교회 쇠퇴의 신학적 이유,”  
Online: https://www.youtube.com/watch?v=e12DHoQuoUE (assessed on February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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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관계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이다. 김현진은 교회의 두 가지 의미를 말
한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한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중심의 본질성과 그리스도와 성도의 불가분의 연합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으로서의 교회 개념은 교회의 유기체적 특
성을 잘 나타내 준다.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이 강조하는 것은 그
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다. 성도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
명력 있는 연합을 이룬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와 연결을 갖는 
‘공동체’이다.31   
 
사람의 몸 안에 있는 60 조 개의 세포를 흔히 생명의 기본 요소라고 하지만 실제는 생
명 그 자체이다. J. D. Ratcliff는 뇌세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를 탄생시킨 세포분열은 평생 계속 된다. 1 초마다 수백만의 세
포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죽어가는 세포들이 두 개의 똑같은 세포
로 갈라지는 과정을 통하여 수백만 개의 세포가 새로 태어나고 있
다. 끊임없이 재생되는 세포이지만 한 가지 두드러진 예외가 있는
데 그것은 뇌세포이다. 조가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일생 
동안 필요한 최대한의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32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생명이다. 마치 사람의 몸 안에 있는 60 조 개의 세포가 하나의 
뇌세포에 의하여 지시를 받는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교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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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진, 공동체적 교회 회복을 위한 공동체 신학, 34. 
32
 J. D. Ratcliff, 당신의 몸 얼마나 아십니까? (Your Body and How It Works), 동아출판사 역 (서울: 동아출판
사, 199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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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33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몸으
로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개인)는 
존재를 상실하게 된다.34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 회복이 없이
는 공동체의 신앙이 회복될 수 없고, 공동체 신앙의 회복이 없이는 개인의 신앙도 회복될 수 
없다. 개인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없이는 개
인의 신앙 회복과 공동체 신앙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
를 관리하며 훈련할 때 다른 사람을 훈련할 수 있는 공동체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다. 자기
를 관리하는 데 바람직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무시
한다면 곧 곤경에 빠질 것이다. 각 요소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킬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Gary Smalley는 바람직한 자기 관리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한다. 
 
바람직한 자기 관리의 세 가지 요소는 받기, 돌아보기, 주기이다. 
1. 받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도움
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베풀기 원하시는 도
움과 원조뿐만 아니라 당신한테 직접 주기를 원하시는 자원을 받
을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에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 바람직한 자기 관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당신 안에 스며들어야 한다. 또한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잠겨야 한다. 당신은 받
아야 한다. 
2. 돌아보기. 바람직한 자기 관리는 자신의 적절한 필요를 돌
보는 법을 배워야 함을 의미한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이 처한 상
황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은 
효과적인 자기 관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신체, 의지, 마음으로부터 받는 신호, 즉 모든 자료는 자기 관
리 과정을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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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5:20, 23. 
34
 요한복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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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생에서 개인적인 화목을 누리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 모든 
자료에 균형 있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 
3. 주기. 하나님이 관계를 위해 당신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
억할 때 자기 관리가 이기심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으려면 스스
로를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즉 베풀고 섬기지 
않고서는 자신을 진정으로 돌볼 수 없다. 베풀지 않고 받기만 하
고 풍족하게 누리는 데만 집중한다면 자신에게도 최상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  
당신의 목표는 충만해지고, 밖으로 흘러 넘치고, 또 다시 충
만해 지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받는 끝없는 순환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람직한 자기 관리의 핵심이다. 다른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받고, 돌아보고, 주는 것, 이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자기 관
리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잡히도록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인생에서 깊이 있고, 영원하고, 만족스러
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된다.
35
   
 
개인적 관계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원동력은 자
기 관리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에서 떠나서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져온 아담 
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하며 영생에 이르게 한 예수 한 
사람을 대비하여 설명하면서36 개인적 관계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비밀을 말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분리적이고 유기적인 그 구성원이다. 교
회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교회의 신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으로서 교회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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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y Smalley, 관계 DNA (The DNA of Relationship), 윤관희 역 (서울: 사랑플러스, 2007), 195-197. 
36
 로마서 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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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그룹 공동체로서 유기적 관계인 교회  
 
교회 공동체는 개인적인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회의 본질이 공동
체적 삶을 지향한다고 할 때 그 공동체는 세 가지 속성을 가진다고 김현진은 말한다. 
 
첫째, 철저성이다. 공동체라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구현하고 형제
애적 교제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다는 것이다. 둘째, 가시성
이다. 공동체라는 것은 막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관념적
인 것이 아니라 전 생활을 통하여 영적, 정신적, 물질적 교제가 구
체적으로 구현되는 실제적인 공동체적 삶이다. 셋째, 갱신 지향성
이다. 교회사에 나타난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교회가 세속화될 때
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던 교회 갱신 단체들이었다.37  
 
초대교회는 공동체로 모였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개인 신앙과 하나님을 경험한 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
루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
는 에클레시아(ekklesia)를 번역한 것이다. Andy Stanley는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약성경에 헬라어 에클레시아(ekklesia)로 번역된 교회는 종교 용
어가 아니었다 이 단어는 공무의 목적으로 소집된 사람들의 모임
이나 군사적 목적으로 불려 나온 군인들의 모임을 가리키던 말이
다. 단순히 에클레시아(ekklesia)란 특수한 목적을 위해 불려 나온 
사람들의 모임 내지 회합이었다. 특수한 장소를 뜻한 적은 없고 
오직 특수한 모임의 의미로만 쓰였다.38 
 
교회 안에 왜곡된 개인 신앙의 팽배로 야기되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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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진, 공동체적 교회 회복을 위한 공동체 신학,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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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y Stanley,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 본질은 깊고 영향력은 넓은 교회 (Deep and Wide), 윤종석 역 (
서울: 디모데, 201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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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성을 회복한 공동체 교회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 신앙이 공동체의 신앙으로 전환될 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된다.
39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
40
 하나님
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은 단지 구원받은 개인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공동체이다.41 개인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교회의 의미
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즉 교회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모인 공동체이다.   
교회 공동체는 구성원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소그룹이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
는 것은 유기적 관계로 연결해 주는 소그룹을 통해서만 연결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가 전체
로 모이는 모임에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므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개의 세포가 하나의 머리에 의해서 지시를 받는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
도에게 연결된 각 기관에 속해 있어야 한다. 사람의 인체를 4 개의 기관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교회도 이러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소그룹 공동체 기관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역
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로서 성막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 그리고 사람과 신뢰를 회복하는 유기적 관계로서 공동
체이다. 즉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제2절  교회의 현주소 
 
교회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이다. 교회의 본질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지만 교회의 현주소는 많이 변하고 있다. 교회의 
현주소는 교회가 본질에서 떠나 있다는 부정적인 현재적 표현이다. 유럽 교회의 몰락을 답습
                                                     
39
 마태복음 18:20, 사도행전 1:4, 2:44, 46, 히브리서 10:25.  
40
 출애굽기 5:1, 6:7, 신명기 4:20, 시편 95:7, 에베소서 5:25, 27, 히브리서 2:17, 5:3, 베드로전서 2: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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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자화상이 한국 교회의 현주소이다. 유럽 교회의 변질된 복음으로 몰
락한 교회의 현주소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종교개혁으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으나 화려
한 교회 예배당에는 과거의 신앙을 유지했던 몇몇의 노인들만이 남아 있고, 미래의 젊은이들
이 떠나가 버린 현실 속에서 교회의 건물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관광객들에게 관람용으로 
개방을 하거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42
 요한계시록의 교회처럼 살아 있
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사데교회와 같다.43  
교회는 지금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 성공적인 목회 방법을 찾고 있다. 회개할 것 
없는 아흔아홉 사람보다 회개할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 주님의 심정을 회복해야 한다. 
교회의 현주소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현주소이다. 목회자의 목회 현장과 평신도의 삶의 현장
에서 교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세미나병에 걸려 있고, 평신도는 교회의 본질에서 떠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는 현재의 모습
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찰스 콜슨(Charles Colson)
은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미국인들의 심리에 대해 지적한다. 
 
신도들이 거주지 교구에 자동적으로 소속되는 가톨릭 같은 교단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유롭게 교회를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이 할 일도 자유롭게 결정한다. 사람들에게 교회에 기대
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친교’이
다. 그 외에 대답으로는 ‘훌륭한 설교’, ‘음악 프로그램’, ‘자녀들을 
위한 청소년 활동’, ‘편안한 마음’ 등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
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맥처치’(McChurch) 심리이다.44 
                                                     
42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유럽의 사람들은 평생에 3 번(유아 세례식, 결혼식, 장례식) 교회에 간다는 의
미는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가 유럽에서 형식상의 종교로 전락해 버린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43
 요한계시록 3:1. 
44
 Charles Colson, and Ellen Santilli Vaughn, 이것이 교회다 (The Body), 김애진 역 (서울: 홍성사, 1997), 50. 
맥처치(McChurch) 심리 - 오늘은 맥도날드에서 빅맥 햄버거를 먹고, 내일은 웬디스에서 샐러드를 즐긴
다. 아니면 치폴레에서 맛있는 치킨 샌드위치를 먹을 수도 있다 이처럼 교회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는 
소매점이 되었고, 신앙은 일개 상품으로 전락해 버렸다. 현대인들은 교회와 목사를 자주 바꾼다. 심지어
１８ 
 
교회의 현주소는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가 정체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 영혼을 교회로 보지 않는 데 있다. 이것은 교회가 본질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 편향된 교회 평가 기준의 오류 
 
교회를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이학준은 한국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다. 
 
오늘 한국 개신교의 위기 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을 더 짝하는 신앙 본질의 왜곡과 함께, 변화된 사회
에 잘 맞지 않은 과거의 신앙적 세계관에 고착된 사역과 프로그램
의 적합성의 위기가 함께 연루되어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이는 
1907 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큰 변화 없이 
전해 내려온 한국 개신교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이 오늘날의 상황에 




한국 교회 위기 상황을 패러다임의 문제로 보는 것은 방법의 문제이며 이것은 근본적
인 해결책이 아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법이라도 목회자의 준비 여부에 따라 목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인 목회자와 평신
도의 변화이다. 사람의 변화가 없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오히려 수단을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변화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의 본질과 다르다.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그동안 교회의 기준은 편향된 경
우도 있었다. 교회는 가시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대형교회가 교회의 건강을 가늠
                                                                                                                                                               
는 거래 은행이나 단골 식료품 가게를 갈아치우듯이 교파까지 쉽게 바꾸어 버리기도 한다. 
45
 이학준, 한국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39. 
１９ 
 
하는 기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가시적인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평가 기준은 교회의 본질인 사람 즉 목회자와 평신도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교
회의 머리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기준으로 교회의 본질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단지 숫자로 기준을 정하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교회의 소유주에 대한 분쟁으로 많은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이때 삼성장로교회는46 교
회당 건물 포기와 함께 ‘비전 Act 1:8’을 선언했다.   
 
‘비전 Act 1:8’이란, 교회 본질은 건물이 아닌 부르심을 입은 자가 
교회임을 회복, 더 이상 건축이나 매입을 일체 하지 않고 건물 임
대료는 5,000 불 미만으로 정하며 장년 출석 200 명이 넘을 경우 
지역별로 교회를 세우고 담임목사를 세움으로써 목자와 양의 관계 
회복, 선교와 구제에 교회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사역이다. 47 
 
Howard A. Snyder는 수 세기 동안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받아 온 교회의 표지들은48 성경
이 말하는 표지들의 한쪽 면만을 강조하고 있어서
49
 교회의 DNA 를 충분히 정확하게 묘사하
지 않는다고 하였다. 50  이제는 교회를 평가하는 편향된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Howard A. 




                                                     
46
 삼성장로교회는 미국  La Habra에 소재하고 있다 (담임목사 신원규). 
47
 김현옥,  “’건물’ 포기하고 ‘성도’ 찾았다,” 크리스찬 투데이 (2011년 1월 12일).  
48
 주후 325 년 니케아 공의회는 에베소서 4:3-6 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
고, 사도적이라고 선언했다. 이 네 가지 고전적 특성은 수 세기 동안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온 것
이 사실이다. 
49
 Howard A. Snyde, 교회 DNA, 23. 
50











위의 표(표 1)와 같이 대조되는 두 표지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이며
52
 대조적인 
교회의 표지들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좌뇌와 우뇌같이 서로 균형을 이룬다.
53
 교회
는 제도적으로 조직화된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회의 표지들은 유기적
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 전반에 걸쳐 교회는 하나일 뿐 아니라 다양하며, 거룩할 뿐 아니라 은사적이고, 보
편적일 뿐 아니라 지역적이며, 사도적일 뿐 아니라 예언자적인 것을 계시한다. 이러한 쌍으로 
구성된 표지들이 교회의 체험이 될 때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역동성을 유지하게 된다. 
그렇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본질적인 유전적 자질들을 상실하게 된다고 경고한다.54 
성경은 교회 유전자 코드의 ‘결여된 반쪽’이 전통적인 교회의 표지만큼 신적 계시에 확고하
게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Howard A. Snyder는 말한다.55 
교회의 표지들을 결정하는 기준은 동일한 관점의 신학적 이해로 된다. 동일한 성경이 
상이하게 해석되는 것도 해석하는 사람의 신학적 이해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편향된 결정
과 행위들은 교회의 본질을 찾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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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A. Snyde, 교회 DNA, 25. 
52
 Howard A. Snyde, 교회 DNA, 24.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관계에 있는 또는 그런 것 
53
 Howard A. Snyde, 교회 DNA, 26. 
54
 Howard A. Snyde, 교회 DNA, 30. 
55
 Howard A. Snyde, 교회 DNA, 27. 
２１ 
 
2. 교회 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무관심 
 
한국 교회는 주일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다. 종교 분야 연구를 담당하는 하
트포드 연구소(HIRR)와 기독교 비영리재단 리더십 네트워크(LN)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
면, 대한민국 서울이 '메가처치' 10 대 도시 가운데 1 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6
 그러나 
태동기를 거쳐 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에57 접어든 한국 교회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는 
교회 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다. 신학의 자유화는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의 정
체 현상은 세상을 타락하게 한다. 이 모든 중심에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외적 성장과 내적 성숙은 상이하다. 외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내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다. 한국 교회의 외적 성장의 이면에는 내적 성숙이 결여되어 있
으며 특히 교회 안에 방황하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많다는 사실은 교회가 정체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것은 목회자가 중도에 탈진하여 목회를 포기하는 경우들
이 있고, 평신도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맥처치 심리처럼 쉽게 교회를 옮기며 방황하
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필자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어느 새신자가 여러 교회를 쇼
핑하다가 9 개월 만에 등록하였다.. “등록하니까 제일 좋은 것은 다음 주에 어느 교회로 가야 
할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였다. Robertson McQuilkin은 하나님의 백성을 수치로 평
가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는 것이나 그 결과를 숫자로 평가하는 것은 죄
가 아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행위로 가득 찬 책이 있다. 그 이름까
지도 민수기(Numbers)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초대교회는 교회
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삼천, 
오천,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 표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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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예배 참석자 세계 1위 서울 82만 5천명 압도적,” 기독일보 (2015년 8월 2일). 
57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45.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자연
계 사회든 조직이든 교회든 영원히 성장하지 못하게 창조되었다. 각각의 개체들은 크기만 다른 뿐이지 
태동기를 거쳐 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라는 생애 주기를 가진다고 최윤식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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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사실 사도행전 전체는 선포나 주장이 아닌 응답일 뿐이다.58  
 
필자도 수치로 보이는 평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규
모와 숫자와 수치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의미이다. 현상으로 
본질을 유추하는 것은 잘못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의 숫자를 계
수하는 목적은 오직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교회가 지엽적인 것에
만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상수리나무를 베듯이
59
 교회를 개
혁해서라도 거룩한 씨를 남겨 두시고 그루터기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교회의 기준이 많이 잘못되었음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유
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기 때문이
다.60 교회 안에 잃어버린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는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다.  
 
3.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교회의 문제는 개인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 개인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 개인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관계만 중시하는 개인 신앙은 언제나 위험하다.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는 개인 구성원의 신앙이 중요하다. 그러
나 오늘날 교회는 개인의 신앙에만 치중하여 하나님과 관계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홀로 존재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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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ertson McQuilkin, 교회 성장 평가 (Measuring the Church Growth Movement), 김보원 역 (서울: 생명
의말씀사, 198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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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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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체와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다. 공동체 없는 개인은 떨어져 나간 불씨와 같고, 개인
이 없는 공동체는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회복하
는 것이다. 그러한 공동체성은 개인의 구원 문제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개인 신앙이 개
인의 구원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 신앙으로 연결될 때 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훈련하는 목회자의 목회 현장이며 평신도의 훈련 장소이다.  
초대교회는 식탁을 통한 친교 공동체를 형성했으며, 소유를 공동으로 하는 소유 공동체
이었다.
61
 공동체는 관계에 의존한다.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
나 David Watson은 공동체와 활동의 관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활동으로 가득 찬 많은 교회는 공동체 의식이 거의 없거나 전무하
다. 공동체는 관계에 의존한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교회 내
에서의 정당한 관계의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
는 법을 배워야 하며 있는 그대로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 서로 용
서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삶은 오류와 실
패에도 불구하고 공유되어야 하며 만일 그러지 아니한다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에 대한 복음은 공허한 말이 될 것이다.62  
 
공동체는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문제는 개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공동의 문제이다.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현장에서만 공동체의 
문제가 드러나고63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 제 역할을 찾을 때만 해결
할 수 있다.64 개인주의 신앙은 극단으로 치닫는 편향된 신앙으로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관계에 의존하는 공동체의 신앙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의 신앙은 동일
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더 깊은 의미로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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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 Watson, 교회의 진정한 표상 (I Believe itn the Church), 오광만 역 (서울: 여수룬, 1991),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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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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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４ 
 
공동체를 말한다.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없다.  
 
제3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 
 
교회의 현주소는 교회의 본질을 확인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교회의 현주소는 사람
을 교회로 보지 않고 건물과 전통적인 교회의 4 가지 표지로만 보고 있는 것과, 눈에 보이는 
규모와 숫자와 수치로 교회를 평가하므로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과 개인주의 
신앙으로 공동체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살펴보았다. 이러한 교회의 현주
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정의한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 자체만의 문제
로 보면 교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학교와 연계된 구조 속에서
만 작동하고, 세상과 연계된 구조 속에서만 작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방향을 정하게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어디를 목표로 하고 가는지
도,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도 모르는 정체성의 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
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목적의식을 가질 수가 없고, 방법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면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을(표 2)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것은 교회 활
성화를 위해 교회 구조를 개혁하는 목회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목회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교회 성공의 방법론에 관련한 책에만 의존하면 잘못된 방향
으로 가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방법론이 아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목적의
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법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시급하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현주소를 통해 교











 (표 2)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 
 
1. 교회에서 신학교로의 연계성(평신도의 소명 문제) 
 
교회는 목회자의 목회 현장이며, 평신도의 영적 훈련소이다(표 2). 교회에서 신학교로의 
연계성은 평신도를 목회자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 문제이다. 교회를 통해서 신학교는 평신
도를 공급받는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이 없이는 신학교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연
결된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신학교의 출발은 교회이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평신도들이 신학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로 훈련받는 곳이 신
학교이다.  
Michael Scott Horton은 벌거숭이 임금님 이야기를 통해 사실을 사실대로 시인할 경우 닥
쳐올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주 교회가 개혁될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아쉬워한
다 
 
복음주의 기관이나 교회들은 교인의 숫자가 늘고 자기네들이 발행
하고 있는 신문의 부수가 늘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지며 물질
적으로 번창하는 것과 같은 세상적인 성공에 만족하고 있다. 그것
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여 각성을 촉
구하는 용기를 택하기보다는 임금님이 마치 새 옷을 입고 있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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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광하며 환성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나 무엇이 다를 바 있겠는
가?65  
 
2012 년에 무디 성경 학교가 무료 매물로 나왔다는 것은
66
 미국 교회 쇠퇴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미국 교회의 쇠퇴는 신학교의 신학생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교회
의 침체는 신학교의 위기를 가져다준 것이다.  
Michael Scott Horton 은 세속주의와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탄한다. 
Michael Scott Horton은 민주주의의 시녀가 된 하나님 즉 회심의 경험이 없어도 사회에서 인정
받으면 교회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로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사회적 신분을 
교회의 직분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1630 년대의 청교도들은 입교인이 되려면 회심(Conversion)에 대한 
분명한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특별히 미국에서
는 어떤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를 분별하
기 위하여 엄격한 심사를 했다. 이리하여 결과적으로 도덕주의가 
뉴잉글랜드 신학에 침투하기 시작했으며 사회에서 도덕이 타락함
에 따라 교회에서의 도덕주의는 더욱 더 강화되었다.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인 은혜의 복음에 대한 강조는 약화시키고 자
신들의 개혁 지향적인 충동을 따라 개인의 품행의 개선과 사회적
인 도덕 향상을 통한 구원이라는 사상을 용인하게 됨에 따라 기독
교는 품위 있고 시민적이며, 신학에는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회 결속 기관이 되어버렸다.67   
 
목회자로의 부르심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한 특별한 소명이다. 평신도를 목
회자로 연결하는 고리는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이다. 신학교가 포화 상태라고도 하지만 중도
에 목회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소명의 문제가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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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임은 틀림없다. 평신도에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은 일반 학문처럼 단순히 학위 과정을 통
과하고 목회자로서 단계를 밟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필요하다. 교회 활성화
의 책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평신도를 목회자로 연
결하는 일에 실패하면 그것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다. 평신도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소명의 문제는 교회의 부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영혼을 회복하는 일에 실패하면 신학교는 자연적으로 표류하게 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는 신학교와 연계성
을 가진 평신도의 소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신학교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
로 되어있는 것이 평신도의 소명의 문제이다.   
 
2. 신학교에서 교회로의 연계성(목회자의 목회 문제)  
 
신학교는 목회자의 훈련소이다(표 2). 신학교에서 교회로의 연계성은 목회자의 목회 문
제이다. 목회자의 신학적 바탕이 없이는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신학
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공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는 신학교 교수이다. 
신학교에서 교회로의 연계성은 목회자의 목회 문제로 국한된 것은 아니다. 신학 교수의 신학
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목회와 신학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박용규는 신학이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가치가 없으며, 신학교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신학교 교수는 교회를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자의식의 필요성을 강조
하며68 신학교의 개혁을 위한 우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디서부터 개혁해야 할지 막막할 정도로 온
통 부패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의식 있는 이들은 그것을 깊이 탄
식하고 있다. 한국 교회를 깨우고 바른 신앙을 세워가며 더 나은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해야 할 과제가 많겠지만 가장 시급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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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신학교의 개혁이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한국의 신학교가 영
적 군사를 양성하는 훈련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신학교가 달라져야 한다. 과거 평양 장로회 신학교
의 교육처럼 신학 교육과 목회 현장의 괴리가 없어야 한다.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한다. 신학이 사변적이거나 논쟁
적이거나 상아탑 속에 가두어 둔 신학이어서는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없다. 신학교의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 목회 현장을 
위한 신학,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신학, 현장에 의해 끊임없이 평가
되는 신학이어야 한다.69  
 
박용규가 주장하는 신학교의 개혁을 필자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 개혁이 신
학교의 개혁을 가져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학교의 개혁보다 교회 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2 가지이다. 첫째, 교회에서 평신도를 신학교로70 공급해 주는 이
유에서이다. 매물로 나왔던 무디 성경학교를 통해 미국 교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부흥이 없으면 신학교에 학생들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교회의 부흥은 신학교를 지
탱하며 유지하게 해 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둘째, 신학교의 교수는 목회 현장을 접목할 
때 복음적인 신학에 기초한 영혼을 살리는 신학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인 신학
지식만으로는 예수님이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었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
학교의 개혁 이전에 교회 목회 현장의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론적인 
신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목회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해
야 한다. 또한 목회를 경험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이론
적인 신학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교회는 침체의 늪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신학은 신학자의 연구 분야요 목회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사역으로 생각했던 이중표
는 목회를 경험하면서 신학과 목회는 분리할 수 없는 절대적 관계인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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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섬기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요, 신
학이 없는 목회는 방향 감각이 없는 나침반 없는 배와 같다. 신학
이 교회를 섬기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 수많은 영혼을 병들
게 하였고, 교회를 무덤으로 만들어 오늘의 유럽의 교회를 폐허로 
휩쓸었으니 신학의 비극은 우리의 가슴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의 등장으로 성서는 영감 없는 책이 되었고 
생명력이 없는 말씀은 순진한 교인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았으며, 
이제 교회는 노인들 만이 지키는 관광명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현실을 누가 책임 진단 말인가? 지금도 하나님 없이 교회를 사랑
하지 않는 신학자의 영향은 교회를 수없이 병들게 하고 있다.71   
 
신학과 목회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신학은 목회 현장을 통해서 정립해야 하고, 목회 
현장은 신학 이론에 근거해야 한다. 신학의 바탕이 없는 목회는 기초가 부실한 목회이며, 목
회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신학적 기초는 현실성 없는 이론이 될 수 있다. 목회자의 전유물
로서 신학을 인식하는 서구 중심의 신학도 불완전한 것이며, 평신도 신학으로 나누어서 평신
도 중심의 목회로 인식하는 것도 편중된 신학에 불과하다. 무디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양쪽
으로부터 신학적인 공격을 받았으나 교리적 논쟁은 제쳐놓고 오직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졌다.
72
 신학의 역할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만 필요
한 것이다. 평신도 한 영혼이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는 신학교의 존재 목적을73 새롭게 정립해
야 할 때이다. 신학은 신앙으로 나타날 때 살아 있는 신학이 되는 것이다. 신학적 이론을 정
립하는 것이 목회 현장을 통해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장이 없는 이론을 습득하는 신학교
를 통한 훈련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신학교의 한계에 대하여 Greg Ogden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은 소명을 시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신
학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학교는 이러한 테스트를 위한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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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소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테스트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나누
는 실제적인 삶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신학교의 학문적 기준에 
맞추어 지기 때문이다.74 
 
목회는 목회 현장을 통해서 리더를 세워야 한다. 웨슬리 초기 감리교회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훈련시켜 리더로 세웠다. 리더는 목회 현장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Michael Henderson
은 평신도를 한 단계씩 단계적으로 리더를 세운 웨슬리의 방법을 소개한다.  
 
초기 감리교도는 리더십은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어 
발굴되고 훈련되는 것이지,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사역자들을 위한 학교에 대한 논의가 빈번히 있었지만, 10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감리교 리더들을 위한 신학교나 성서 학교는 설립
되지 않았다. 18 세기 내내 감리교 사역자들을 위한 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아예 없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감리교 설교자로 임
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이는 지역 평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무를 담당하면서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다 능
력을 인정받으면 순회 설교자로 임명됐다.75      
 
신학은 목회 현장을 통해 정립되어야 한다. 상호 보완적으로 목회에 확신을 주는 것이 
신학이라면, 목회는 이론적인 신학을 현장을 통해 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회와 신
학의 문제는 한 쪽 만의 문제는 아니다. 신학이 바탕이 되지 않을 때 목회는 활력을 찾지 못
하고, 목회를 경험하지 않을 때 신학은 검증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는 영혼을 회복
하는 신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신학은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
다. 
훌륭한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터를 잡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교회 현장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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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단히 개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적이기도 하다.
76
 
완성된 신학은 있을 수 없다. 목회 현장을 통해 성경적으로 계속해서 검증해야 한다. 목
회 현장에서 한 영혼에 집중해야 한다.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는 한 영혼이 회복하는 토양
이며, 1:1 양육은 한 영혼에 집중해서 돌보는 환경이며, 소그룹 공동체는 한 영혼의 개인 신앙
을 검증하고 훈련해서 세우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사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소그룹은 마치 작은 교회와 같다고 볼 수 있다.77 목회의 모든 책임은 결정권자로서 
목회의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목회자에게 있다는 각오로 교회를 살려야 한다. 교회의 본질
을 회복하는 교회는 한 영혼 회복에 집중한다.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Jeremy Jackson 은 뚜렷한 이단과 죽은 정통 이 두 가지 형태의 불신앙은 배도한 교회의 
결정적인 표지들이다.78 이단이 발생하는 그 배후에는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돌아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학교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교회의 침체와 연관이 있다. 
그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은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적인 순종이다.79 목회자가 하
나님의 교회를 살리지 못할 때 신학의 자유화는 부메랑이 되어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는 역사
적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신학적 정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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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에서 세상으로의 연계성(평신도의 선교 문제) 
 
교회 밖에 많은 양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많은 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어거스틴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며 두려운 마음으로 불신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George G. Hunter Ⅲ는 불신자들은 크리스천들을 잘 알지 못하고, 크리스천들은 불신자들
을 잘 모르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허공에 외치는 식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갈급한 심령에 호소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인들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들을 가리켜 ‘세속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80
  
Russell Hale 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미국인들과 면담한 후, 그들의 유형을 열 가지로 
분류했는데 그중 일곱 부류는 ‘세속적’ 이었다. 
 
‘세속적인 사람들’ 중 1/3 은 기독교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그들은 무지론자로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유하면 “저는 당신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반응한다. 다른 
1/3 은 기독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이다. 나머지 1/3 은 명목상 
크리스천들이다. 그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복음과
는 상관없이 그저 종교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다. 이상의 세 
부류 모두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
상은 비기독교적이다. 더욱이 처음 두 부류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어색해하고, 교인들의 환영을 받을 때 마치 자신이 외계인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반면 명목상 크리스천들은 교회에서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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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는 신자들도 있지만, 불신자들도 있다. 오늘날 교회가 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세상이 어두운 까닭은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세상이 점점 부패해지는 것도 교회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82 세속
적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세상에 
세속적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교회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
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평신도의 삶의 현장인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선교하는 역할을 위하여 존재한다. 복음은 세상을 향하여 교회에서 시작하여 신학교의 과정
을 거쳐서 정립된 신학으로 세상에 연결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스템
의 문제이다.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교회는 목
회자의 목회 현장이면서 평신도의 영적 훈련소이다(표 2). 교회에서 세상으로의 연계성은 평
신도의 삶의 현장인 세상으로 평신도를 파송하는 선교의 문제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
점은 교회이어야 한다.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역풍을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해야 할 일정의 
첫 번째 임무는 도덕(morality)이 아니라 신학(theology)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맨 먼저 받게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이다.83 밀물처럼 밀려 왔다가 썰물처럼 나가 버리는 대그룹으로 
형성된 주일 예배 중심의 신자들을 통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세상을 향
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Greg Ogden은 사역자들의 사역 현장을 교회로 제
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사역이 교회 건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있다. 이제 교회는 사람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복음을 증거
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후원하고 훈련시키는 작전 본부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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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패한 세상은 죄의 결과로 인한 수많은 
고통과 맞서 싸울 ‘부름 받은 군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바로 그
들이 ‘사역자들’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고치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사랑의 도구들인 것이다.84 
 
교회에서 세상으로의 연계성은 평신도를 통한 선교에 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신학
의 바탕 위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
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유럽의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학교를 통한 목
회자의 훈련과 교회 현장을 통한 신학적 검증으로 한 영혼을 회복하여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 교회는 평신도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가 아니며 다시금 삶의 현
장인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평신도의 영적 훈련소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은 아직 세상 가운데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평신도를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평신도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지만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평신도의 나약
한 모습으로는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다 할 수 없다. 전 세계에 있는 복음의 불모지를 전방
위로 다니며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 긴급히 돌아오라”고 촉구
하는 급진적 예수 선교사인 다니엘 김은 선교 현장에서의 생생한 삶을 전하고 있다. 
 
중국 교회는 1970 년부터 2000 년까지 30 년 동안 실로 엄청난 부
흥을 경험했다. 가정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져 중국 교회 성도 수
를 파악할 수가 없을 정도다. 대략 1 억 4 천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이는 일본의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끌려가고 잡혀가고 투옥되고 죽임 당하는 시대에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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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신학교를 통해 목회자를 
훈련하는 것처럼(표 2) 평신도가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하여 
검증된 신앙으로 재무장해서 삶의 현장인 세상으로 파송해야 한다(표 2). 나라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8 가지 영역 가운데서
86
 달란트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며, 교회 활성화와 세상 변혁을 가져온다.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성경적 전략이 필요하다.
87
 이 전략은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 영혼 회복은 이원론적 도식으로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지만 하나
님과 관계에서 영혼의 회복이 육신을 우선하는 우선순위의 문제로서 한 영혼을 회복하는 것
은 영혼 구원에만 머무르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전 과
정을 포함하여 표현한 용어일 뿐이다. 한 영혼의 회복이 없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활성
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4. 세상에서 교회로의 연계성(불신자의 구원 문제) 
 
세상에서 교회로의 연계성은 불신자를 구원하는 데 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으로
부터 영혼들을 구원하여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 그 사명을 다하도록 양육하게 하는 것이다. 
즉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로서, 교회 안에 있는 영혼을 회복하여 돌보
고 세우는 장소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된다. 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며,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를 표현한 뜻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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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가지 전문 영역에서 평신도의 영향력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한다. 평신
도의 삶의 현장인 세상에서의 달란트를 통한 선교는 복음의 최전선이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서 마지막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평신도의 삶의 현장에서 독립된 신앙으로 세워질 때
만 가능하다.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생활은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89
 교회
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에클레시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세상은 평신도
의 삶의 현장이며, 교회는 목회자의 목회현장이면서, 평신도를 영적으로 훈련하는 훈련소이다
(표 2). 세상에서 교회로의 연계성은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이다. 세
상으로 보냄을 받은 평신도는 8 가지 영역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사명을 감당하므로 불신자를 교회에 공급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밖
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교회 안의 잃어버린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는 신학교
와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공급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다. 
Open Doors 선교회 Brother Andrew 회장은 항상 “만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방인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혁명 전사와 점령군이 되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30 년 동안 외친 
그대로 이루어진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체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했던 것이다.
90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복음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교
회 안에서의 모임으로 끝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새신자와 기존신자의 관계가 회복하는 현장
이 교회이다. 교회는 새로운 영혼을 받아들일 기존 신자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영적 지도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인큐베이터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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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신자를 구원할 수 없다. 교회 전체의 영적 분
위기는 불신자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먼저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토양으
로 준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초 기지이다.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된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보여진다. 신학과 
목회를 해결하는 곳은 목회 현장인 교회밖에는 없다. 교회의 사명은 개인 신앙을 검증하는 
공동체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선교 발판을 준비하는 평신도를 훈련하는 곳이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동력은 교회에 있다. 신학교의 문제
보다 교회에서 신학교로 보내는 목회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위기와 세상의 타락보다 교회에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평신도를 파송하지 못하는 위기가 교회의 위기이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 자체에서만 찾을 수 없는 신학교와 세상에 연계된 공동의 문제이
다. 평신도의 소명과 목회자의 목회(신학 교수의 신학을 포함해서)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고, 
평신도의 선교와 불신자의 구원도 교회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학교와 세상의 문제는 
교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이러한 순환 구조가 막혀 있다. 
이것은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이며 또한 개체 교회의 문제이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침체 원
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 교회의 구조적 문제는 신학교와 세상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연
계시키지 못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이 순환하지 않고 있는 데 있다. 
교회 밖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개체 교회의 문제는 교회 시스템을 순환하게 하는 핵심으로 교회인 한 영혼을 회
복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교회의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한 영혼의 문제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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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ff Johns, Rowland Forman, Bruce Miller, 세대를 잇는 교회 리더십 설계 디모데 프로젝트, 19. 
３８ 
 
제4절 요약 및 결론 
 
2 장에서는 교회의 본질 회복을 통한 교회 활성화를 살펴보았다. 교회의 본질 회복을 통
한 교회 활성화는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현주소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
이다.  
1 절에서는 교회의 본질을 살펴보았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본질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로서 성막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그
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 그리고 사람과 신뢰를 회복하는 유기적 관계로서 교회 공동체를 의
미한다. 즉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 임재가 부재중일 때 교회는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교회의 존재론적 목적은 하
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교회의 문제는 개인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 개인 구원의 문
제는 개인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 개인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공존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관계만을 중시하는 개인 신앙은 언제나 위험하다. 개인의 구원을 위
해서는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신앙이 중요하다. 그
러나 오늘날 교회는 개인의 신앙에만 치중하여 하나님과 관계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우
를 범하고 있다. 개인주의 신앙은 극단으로 치닫는 편향된 신앙으로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
에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의 신앙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하
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2 절에서는 교회의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교회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지만 교
회의 현주소는 많이 변해 왔다. 교회의 현주소는 첫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의 오류와, 둘째, 교회 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목회 현실과, 셋째,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한 영혼을 독립된 신앙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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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투영하여 교회에 나타난 현상을 
통해 교회의 현주소를 직시해야 한다.  
3 절에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을 살펴보았다. 교회의 본질에 비추어 
진단한 교회의 현주소는 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두 가지 원인을 발견하게 해 주었다. 첫
째,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 교회 전체와 1:1 양육
과 소그룹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회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 교
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
하는 교회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회 활성화는 교회 밖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교회 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준비시키는 것을 말한다.  
교회의 본질 회복을 통한 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의 의미와 교회 정체의 
근본적인 원인인 교회의 현주소를 바탕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이 필요하다.  
3 장에서는 개체 교회의 구조적 문제인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














제 3 장 






2 장에서는 교회의 본질 회복을 통한 교회 활성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교회가 활성화
되지 않는 문제는 한국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된 개체 교회의 한 영혼의 문제이다. 한
국 교회의 문제는 신학교와 세상과 연계된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이다. 그래서 2 장에서 교
회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을 살펴본 것이다. 개체 교회의 핵심인 한 영혼의 문제는 한 
영혼을 회복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이다. 3 장에서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 활성화는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것이며,92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교회를 
고치는 것이며,93 영적으로 죽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94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95 
가운데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두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즉 환난 가운데서 충성한 서머
나 교회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한 영혼 회복
에 초점을 맞추어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준비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한국 교회 감소 현상의 시기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김성태는 통계청의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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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6:9, 마 24:42-44, 마 26:41, 막 13:33, 37, 막 14:34, 막 14:32-50, 눅 12:37, 눅 21:36, 엡 5:14, 골 4:2, 
살전 5:6, 계 16:15. 
93
 마 9:12, 마 10:8, 막 2:17, 막 16:18, 눅 5:31, 행 28:9, 약 5:14, -15. 
94
 사 26:19, 사 59:10, 겔 37:1-14. 마 10:8, 마 11:5, 마 23:27, 막 12:27, 눅 7:22, 눅 20:38, 요 5:21, 25, 요 
11:44, 요 12:17, 행 4:2, 행 13:30, 34, 롬 4:17, 고전 15:16, 52, 엡 1:20, 2:5, 엡 5:14, 살전 4:16, 히 6:1, 히 
11:19, 약 2:26. 
95
 요한계시록 2,3 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 두 교회(서머나, 빌라델비아)는 칭찬만 받고, 네 교회(에베
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으며, 한 교회(라오디게아)는 책망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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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총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1994 년으로 보고 있지만
96
 최윤식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1980 년대부터 출산율이 줄어서 미래의 인구가 감소할 위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 탓에 출산율 저하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던 1980 년경부터
라고 보았다.
97
 필자도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김성태는 시대별 한국 교회의 성장 양상을 연대기적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98
 첫째, 1884-
1910 년을 초기 정착 시대로, 둘째, 1910-1945 년을 성장 및 쇠퇴의 시기로, 셋째, 1945-1955 년
은 해방 및 한국 전쟁 전후 시기의 북한 교회의 쇠퇴와 일시적 성장 및 남한 교회로의 이전 
성장 시기로, 넷째, 1955-1980 년은 도시화 현상 속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 및 조직적인 교회 
개척 운동으로 말미암은 급속한 교회 성장과 그에 반비례하는 농어촌 교회의 쇠퇴 시기로 보
며, 마지막으로, 1980-1990 년도 중반부는 교회의 계속적 성장과 실제 성장의 문제점 노출과 
한국 교회 성장의 적신호 시기로 보고 있다. 
한국 교회는 급성장과 쇠퇴를 불과 한 세기 내에 경험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김성
태는 급성장의 원인을 1907 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시작하여 해방 전후 변동과 대규모 전도 
집회,99 개교회와 연합집회를 통한 부흥회, 대형 교회의 활발한 성장,100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기도원 운동으로 제시하면서 한국 교회 전체 비율 중에 미자립 교회가 40 퍼센트가 넘
                                                     
96
 김성태 외, 교회와 역사:은석 김의환 박사 고희 기념 논총: 한국교회 성장 발달사를 통해 본 교회 성
장 유형 고찰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3), 500.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994
년도의 한국 교회 교인 증감률이 마이너스 0.98%이고, 1995년에는 마이너스 0.92%로 나타나고 있다. 
97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42. 최윤식이 1980 년으로 보는 
견해는 주일학교의 하락과 관련이 있다 1960 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한 주일학교는 대략 1980 년대까
지 성숙기를 맞이했다. 기독교 총 인구가 1995 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과 대략 1980 년경부터 본적적
인 하락기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0 년대부터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서 미래
의 인구가 감소할 위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 탓에 출산율 
저하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98
 김성태 외(편), 교회와 역사:은석 김의환 박사 고희 기념 논총: 한국교회 성장 발달사를 통해 본 교회
 성장 유형 고찰, 502-513. 
99
 1973년 빌리 그레이엄 서울 전도 집회, 1974년 엑스플로 ‘74와 같은 대중 전도 운동의 영향. 
100




으며 실상 성인 교인 100 명 이하의 교회가 대다수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한국 교회 성
장 정체와 마이너스 감소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성장 정체와 마이너스 감소 현상의 문제는 특정 대형 교회들의 교회 성장 방법과 
경험으로 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한국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한국 사회 전체 
토양의 문제이며 범 교단적 차원에서의 교회 구조 갱신과 새로운 전도 방법과 교회 개척 운
동이 요구된다고 하였다.101 
김성태가 한국 교회 성장 정체와 마이너스 감소 현상의 문제를 전체 한국 교회의 구조
적인 문제에서 찾는 것에 필자도 동의한다. 이것은 개체 교회의 문제 이전에 한국 교회 전체
의 문제이며, 개체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갱신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을 2 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교회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한국 교회 부흥에 영향을 준 시대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흐름을 부











(표 3) 부흥과 양육 그리고 훈련의 상관관계 
                                                     
101
 김성태 외(편), 교회와 역사:은석 김의환 박사 고희 기념논총: 한국교회 성장 발달사를 통해 본 교회 
성장 유형 고찰,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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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부흥과 양육과 훈련은 한국 교회의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것이라
고 생각한다. 한국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부흥회는 과거의 활기를 
잃어버렸고, 1:1 양육으로 개인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소그룹 공동체 훈련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 한국 교회의 구조적 변천사
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목회자 중심의 목회에서 평신도 중심의 목회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현시대는 교회 밖의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부흥회를 통해서 추수하던 그 발
자취가 사라지고 있으며,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 
일대일로 개인 전도하던 시기도 시대적인 흐름으로 점점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새로운 교회 안의 작은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
대적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부흥회를 통한 부흥과 일대일 개인 전도를 통한 1:1 양육과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소그룹 공동체를 시대적인 현상으로 각각의 사역을 분리하는 것이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춘 목회의 설계도인가 하는 것에 필자는 의문을 제기한다. 하나님의 관
심은 오직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각각 
나누어서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개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효과 면에 있어서 단절된 
사역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독립된 개체로 각 사역에 참
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중복되어 사역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통한 부흥은 1:1 양육에도 영향을 주며, 소그룹 공동체 훈련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
로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위해서는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부흥과 1:1 양육과 소그룹 공동체 훈련 세 가지 모두 중요한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구제로 발생한 문제는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들에게 목회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102 즉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만으로는 교회의 통일성을 가져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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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6:1-15절에 의한 목회 청사진은 1.목회자의 역할(하나님의 말씀-개역개정판에는 헬, 말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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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
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의 비전을 통해 교회 전체를 부흥하는 영적 분위기로 이끄는 중추
적 역할을 하는 담임목사의 목회 청사진이 중요하며,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에 영향을 주
는 1:1 양육과 소그룹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교회 내부에 잠재된 한 영혼의 회복과 교회 밖
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교회 내부에 잃어버린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
적 바나바 사역이 없이는 다른 영혼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없다. 한 영혼을 회복하는 사역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회복)와 1:1 양육(돌봄), 소그룹 공동체 훈련(세움) 















                                                                                                                                                               
봉사로 해석함-과 기도에 집중－행 6:4, 딤전 4:5－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역할 분담을 통해 평
신도에게 권한을 위임)과 2.평신도의 역할(봉사와 재정 출납-개역개정판에는 접대로 해석함- 그리고 삶
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구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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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는 한 영혼을 회복하는 토양 
 
유기적 바나바 사역이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면에서 한 영혼
을 회복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수평 이동으로 성장한 교회의 전체 환경에 부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7 가지 파괴성이 있다고 William Chedwick 은 강조한다.
103
 교인 이동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이며, 수평 이동 성장에는 대가가 따르고, 보이지 않는 이러한 대가
는 수평 이동 성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양 도둑질의 7 가
지 큰 죄에 대하여 지적한다. 첫째, 교회를 불구로 만들고, 둘째, 교회 지도자를 죽이며, 셋째, 
에큐메니칼 정신의 실종을 가져오고, 넷째, 성경적 도덕성의 상실을 가져오며, 다섯째, 갈등의 
부인과, 여섯째, 약해지는 전도의 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한 기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심 성장의 정직한 수고를 할 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목회자의 신실함과 사랑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William Chedwick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심성장의 정직한 수고를 통하는 것이다. 
교회 활성화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한 영혼 회복을 통하여 교회가 역동적
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의 작동 여부는 교회 전
체의 영적 분위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목회자의 신학과 평신도의 신앙이 연결될 때 작동이 
될 수 있다.  
 
1. 목회자의 신학 정립 
 
목회자의 탈진 원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신학의 자유화와 평신도를 
세우지 못하는 목회에 있다. 
목회자의 탈진 원인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신학의 자유화에 있다. 하나님을 경험하
지 못한 신학 정립은 교회의 영적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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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으며 인본주의 목회를 지양할 수밖에 없다. 신학의 자
유화는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목회자는 평신도를 세워야 한다는 영적 부담을 늘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평신도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다. 유럽의 기독교 몰락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
학은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신학의 자유화의 일차 책임은 교회 문제의 핵심인 목
회자에게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목회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평신도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목회자 탈진의 두 번째 원인은 평신도를 세우지 못하는 목회에 있다. 모세는 많은 이스
라엘 백성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목회에서 탈진을 경험하였다.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목회
의 실패는 이드로의 제안을 수용함으로 새로운 평신도 신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104  
그러므로 목회자를 탈진하게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소명
과 평신도를 세우지 못하는 목회에 있다.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 한 영
혼을 세우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2. 평신도의 신앙 정립 
 
평신도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
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것
과 연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신앙의 세속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평신도가 세상에서 세속화에 영향을 받는 두 번째는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와 1:1 양
육과 소그룹 공동체 훈련의 부족에 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속화에 물들지 않는 것은 쉽
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교회에서 교회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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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분위기를 통한 부흥과 1:1 양육과 소그룹 공동체 훈련으로 무장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이들에게 세
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Wesley 는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람들을 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은총 앞으로 인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부록 4 참조). 
한 영혼을 회복하는 환경을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의 신학 정립과 평신도의 신앙 정립
이 연결되어야 한다. 목회자의 변화 없이는 평신도의 변화가 없으며, 평신도의 변화 없이는 








(도표 1) 교회의 사명 
 
한 영혼이 회복되는 과정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필요하다. 교회 전체가 부흥을 경험하
는 영적 분위기를 통해 스스로 죄를 깨닫는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
하는 1:1 양육과, 개인 신앙을 공동체 신앙으로 검증하고 훈련하고 헌신하는 소그룹 공동체를 
통한 훈련이 교회를 통해 단계적으로 될 때 한 영혼의 바나바는 세워진다. 교회 전체를 통한 
회개와 개인적인 관계로 회복하는 1:1 양육과 소그룹 공동체를 통한 훈련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때로는 교회 집회와 복음 전도 집회의 대상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Frank Viola는 교회 집회와 복음 전도 집회의 대상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이 회당에 찾아간 경우를 교회 집회와 혼동하지 말라.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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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들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
전도(Evangelistic) 집회였다. 다시 말하면 교회 집회의 주요한 목적
은 성도의 양육(Edification)에 있다. 복음 전도 집회는 불신자의 구
원을 위한 것이다.105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잃어버린 영혼은 교회 밖에만 
있지 않고 교회 안에도 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형제와106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이 있고,
107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신 것과
108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이 있는 것과
109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이들만
110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 불신
자’도
111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보면 교회 집회가 신자 양육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교회 전
체 집회를 통해서는 실제적인 양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전체 집회는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
기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양육은 1:1 의 개별적인 관계에서, 훈련은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서만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집회는 교회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회
개하는 것으로 이끄는 통로인 것이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 받은 에클레시아
이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112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교회 밖의 잃어
버린 영혼을 찾는 것과 함께 교회 안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교
회 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먼저 회복함으로 토양을 준비하는 것이다.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는 교회 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회복하는 토양이다. 토양이 
준비되어 있을 때 실제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토양이 준비된 것
과 실제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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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토양이 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토양이 준비되어 있
어도 1:1 양육과 소그룹 공동체 훈련이 병행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제2절 1:1 양육은 한 영혼을 돌보는 환경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바나바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돌봄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 이를 위해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는 한 영혼이 회복하는 토양
을 제공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지만 한 영혼의 깊은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1:1 로 한 영
혼에 집중하여 개인적인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영혼은 개인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 개인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춘 목회를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 주일 예배 중심의 목회
와 목회자 중심의 목회, 프로그램 중심의 목회이다. 이것은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춘 목회를 위
해서는 목회자 자신이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춘 교회 전체의 목회 청사진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춘 목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주일 예배 중심의 목회이다. 이것은 
모든 초점이 주일에 드리는 한 번의 예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 주일 예배는 한 영
혼을 회복하는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며,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에 
의해서 좌우된다. Howard는 이것을 교회와 그 구조의 중추 신경계로 보고 있다. 
  
교회의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 분의 선교를 위
해 일하는 것이다. 활력 있는 교회가 일차적인 열정을 두는 대상
은 하나님이다. 곧 그 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
을 자명한 진리로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론의, 즉 교회와 그 구조의 중추 신경계로 보는 데는 실패한
다. 교회는 세상에서 기꺼이 예수님의 행동 양식을 따르며 그 분
의 몸이 되고자 하여 예수님 주변으로 모인 공동체다.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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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중추 신경계이다.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주일 예배만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는 1:1 로 
연결하는 개인적인 관계와 소그룹 공동체 관계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교회 전체가 모이는 대
표적인 모임인 주일 예배는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예배이다. 주일 예
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
도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목회자의 수고와 이를 위한 헌신자들의 중보 기도가 필
요하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교회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토양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토양일 뿐이다. 이러한 토양에서 성도들이 평신도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
를 맺는 것은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한 
영혼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1:1 양육과 개인 신앙을 검증하는 소그룹 공동
체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양육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
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춘 목회를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장애물은 목회자 중심의 목회이
다. 목회자 중심의 목회는 목회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목회자의 
주도적인 역할도 필요하지만, 평신도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 평신도와 목회자는 
목회의 동반자 관계이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
으면 목회는 협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목회자 중심의 목회는 목회자가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목
회는 중간 지도자를 세우는 모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114 목회자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
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박용호는 웨슬리의 경우를 들어 이 점을 강조한다.  
 
웨슬리는 조지아에서 어떤 신도회나 교권의 지도자라도 권면이나 
격려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원리를 배운다.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배우는 것에 인색하지 않음으로 웨슬리는 성숙한 조직체에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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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을 포괄하는 체계를 창출할 수 있었다.115 
 
많은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은 바울은 자신에게 평신도의 격려가 필요했고, 또한 평신도
의 수고에 대해 위로하며 동역하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울의 사역 뒤
에 협력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이다.
116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수많은 평신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바울이 기록한 이름
은 바울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목회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
을 때 동역의 의미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Wesley 에게도 바울이 경험
했던 격려와 위로를 필요로 해서 선발신도회를 만들었다.117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결정적
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나바다. 목회는 목회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평신도를 수동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목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 중심의 목회는 한 영혼을 회복하는 목회
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춘 목회를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장애물은 프로그램 중심의 목회
이다. 사람을 기계와 같이 취급해서 프로그램화 시키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에 대해 
Howard A. Snyd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무 많은 교회 프로그램이 교회는 직선적 인과 관계 구조라고 전
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단지 이런 저런 프로그램
을 채택한다면 교회는 효과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복음 전파, 기독교 교육, 예배 형태, 소그룹 등 어떠한 다른 프로
그램일 수 있다. 이러한 주장 배후에는, 교회가 하나의 기계라는 
가정, 그리고 교회는 어디에서나 매우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품을 서로 쉽게 교환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가정이 자리잡고 
있다. “올바른 프로그램을 작동시켜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우리
들 대부분은 이러한 접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수년 동안 직관적
으로 느껴 왔고, 복잡성 이론은 우리로 하여금 왜 그것이 잘못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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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를 직시하도록 한다. 어떤 교회든 교회 생활은 무척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개발된 방
법이나 프로그램이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 교회의 DNA 는 너무 복잡해서－각 지역에서 너무나 독특
하게 구현되어서－전형적일 수가 없다. 교회는 복잡한 구조, 곧 살
아 있는 유기체다.118  
 
프로그램 중심의 목회는 한계가 있다. 처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관심을 가지고 참
여하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는 정작 교회 내에 있는 기존 신자들의 갈급함을 채
워주는 영적 분위기를 제공해 주지 못하므로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바뀌며, 더 업그레이드 
된 특별한 프로그램에만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정착하
기 위해서는 목회에 대한 전체 청사진과 조화를 이루며 통일성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하나의 사역이 정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다. 유행에 따라서 변하는 
프로그램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해야 한다. 하나의 사역은 평신도를 세워서 평신도
를 통한 재생산으로 이어질 때 활력을 찾게 된다.  
1:1 양육을 통해 교회가 기대하는 결과는 교회 안에서의 의미와 교회 밖에서의 의미가 
있다. 교회 안에서의 의미는 한 영혼이 회복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
기를 통하여 회복된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서 돌보기 위함이고, 교회 밖에서의 의미는 세
상 가운데서 한 영혼이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으로 홀로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유기적 관계로 연결된 
공동체의 교회는 개인의 신앙을 검증하고 훈련하고 헌신하게 한다. 개인의 신앙 회복이 없이
는 공동체의 신앙이 회복될 수 없고, 공동체 신앙의 회복이 없이는 개인의 신앙도 회복될 수 
없다. 자기를 돌보며 훈련할 때 다른 사람을 훈련할 수 있는 공동체의 신앙으로 회복된다. 공
동체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다.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은 성막에서 
성전으로 연결되는 교회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공동체를 통
해 경험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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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모든 사역을 위한 기본 사역이면서 중심 사역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많은 프로그램 중에 또 하나의 사역이 아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기초적인 사역이 필요하다. 유
기적 바나바 사역은 한 영혼을 회복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한 
기본 사역이다.   
바나바 교육원에서 기존 신자를 바나바로 훈련하여 새신자 정착 사역으로 한 것은 고














(표 5) 바나바 사역의 중요성 – 바나바 교육원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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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남, 바나바 사역교재 (Chicago, IL.: 바나바 교육원, 2003), 10-19. 바나바 교육원은 일리노이 주(
Illinois)에서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김명남은 인사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오늘날 새신자 정착은 새신자를 교회로 이끄는 전도나 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
라게 하는 양육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이 말은 교회 내에서 전도나 양육 분
５４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분위기는 교회 밖으로부터 유입된 사람들을 정착시
키고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게 한다. 교회 안에 잃어버린 한 영
혼 회복에 집중하는 목회를 통해서 교회 밖의 잃은 영혼을 교회 안에 정착시키는 교회로 변
화되기 때문이다. 새신자는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지만 먼저 기존 신자를 양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이는 새신자를 돌볼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함이다. 기존 신자의 회복을 전제
로 할 때만 새신자를 정착시킬 수 있다.  
유기적 바나바 사명 선언문은
120
 바나바 사역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장 중심되는 문
장이다. 유기적 바나바 목표는
121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기적 바나바 4 대 비전은
122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나바 사역자들이 가
져야 할 마음가짐을 가리키는 것이다.  
 
2.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표상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사역으로서 그 표상은 회복과 돌봄






                                                                                                                                                               
야는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연구 실천되고 있으나, 새신자를 정착시키는 분야는 많이 연구되지 않고 있
다는 말이다. 바나바 사역은 성경에 근거한 모범적 평신도 상을 제시할 뿐 아니라, 새신자 정착의 성서
적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http://www.bmc153.com/) 그러나 필자는 정착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기존
신자의 변화 없이는 새신자의 정착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120
 부록 10(14)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7단계 신학적 의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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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0(14)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7단계 신학적 의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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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５ 
 
가. 회복 -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바나바 
 
회복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바나바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과 1:1 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과, 공동체를 통한 사람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신뢰를 회복한 바나바를 의미한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다. Leonard Ravenhill 은 교회에 회개의 눈물이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당신이 교회의 지도자라면, 당신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물으실 것이다. 교회에 기도가 없는 것은 아마 
목회자의 기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교회에 눈물이 없는 것은 
거기 목회자들과 집사들의 눈물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내 눈물을 
병에 채우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말한다. 지옥행 영혼을 위해 흘
려지는 눈물은 전 세계 1 주일 분이 아마 작은 물통 하나 정도 밖
에는 안될 것이다.123 
 
한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는 목회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목회에 대한 영적 부담감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사
람과 신뢰 회복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경건의 
훈련은 부단한 자기 관리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사람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기존 신자 안에서 먼저 하
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교회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먼저 찾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 밖의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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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onard Ravenhill,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참된 부흥입니까?,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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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돌봄 –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돌봄 
 
돌봄이 의미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돌봄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개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돌봄을 받는 과정은 회복과 세움의 
중간 단계로서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하는 필수 단계이다. 또한, 돌봄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적인 부분은 더욱 충성된 자를 통한 돌봄이 중요하다. 
사람들을 돌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문제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상
적인 문제는 언제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 뒤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문제의 핵심을 놓친다는 것이다.  
돌봄을 받으면서 돌보는 관계는 상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동일한 문제로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더 잘 돌볼 수 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
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으며,124 신앙의 연단이 많을수록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 많
은 도움을 주는 도구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는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보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만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남
녀노소, 빈부귀천을 무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 사람은 자신을 돌볼 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
125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또한, 자신도 돌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관리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돌봄을 받는 것이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Gary Smalley 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의존하므로 관계를 파괴시키는 두려움의 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았던 것
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표면적 문제는 실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126 Gary 
                                                     
124
 No Cross, No Crown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뜻이다. 
125
 빌립보서 2:4. 
126
 Gary Smalley, 관계 DNA,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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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ey 는 일반적으로 근본적 두려움은 두 가지 주요 두려움과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127
 
그 하나는 지배받는 것(권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분리(사람들
로부터 소외되어 외톨이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128 
한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일예배 중심 목회, 목회자 중심 목회, 프로그램 중심 목회
로는 찾아낼 수 없다. 여기에는 1:1 로 연결된 개인적인 관계로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 돌
볼 때만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며 한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과 한 영혼을 연결하는 중매를 통한 돌봄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한 영혼과 신뢰 회
복이 되어 있을 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1:1 양육으로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는 단계에서 소그룹 공동체를 통한 돌봄이 필
요하다. 왜냐하면, 개인 신앙은 홀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나, 개인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의 신앙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의 검증과 훈련
과 헌신이 필요하다. 공동체 신앙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 하나
님과 관계를 회복한 개인 신앙은 사람들과 신뢰를 회복하는 공동체 신앙으로 검증이 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만을 중요시하는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있
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129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만을 중시하는 신앙은 언제나 위
험하다. 공동체를 통해 전 단계에서의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바
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였지만 바나바와 1:1 양육을 통해 개인 신앙을 점검하였던 
것이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교회가 인정한 사역자로서 바울과 관계를 맺은 것은 
바울의 개인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바울과 안디옥 교회 사역
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한 검증을 했던 것이다. 웨슬리 초기 감리교회도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현장으로서 소그룹 공동체를 중요시했다. 특히 속회를 통한 돌봄은 속회원들에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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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y Smalley, 관계 DNA,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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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9 참조.‘근본적 두려움을 파악하라’는 드러난 문제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문제를 찾는 데 도움
을 준다. 
129
부흥과 양육과 훈련은 상관관계가 있다. 부흥회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양육은 1:1 
개인 신앙의 회복이고, 훈련은 공동체(특히 소그룹 공동체이어야 하는 이유는 소그룹 공동체만이 유기
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신앙의 회복을 의미한다. (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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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도움을 많이 주었던 것이다. ‘나의 속장님’
130
에서 속회원들이 받은 돌봄을 이해할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통하여 1:1 양육으로 개인 신
앙을 점검하고, 반드시 사람과 신뢰를 회복하는 공동체 신앙으로 검증하고 훈련을 통해 세워
야 한다.  
 
다. 세움 –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재생산)   
 
세움이 의미하는 것은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과 관
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신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바나바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돌봄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말
하는 재생산의 의미는 바나바를 통해서 1:1 양육을 받은 바울이 또 다른 한 영혼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세워줄 때 비로소 재생산이 되었다는 뜻이다. 쉽게 설명하면 디모데는 영의 아
들이고, 바울은 영의 아버지이며,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으로 낳았을 때 바나바는 영의 할아버
지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영의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더욱 영의 할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재생산의 의미이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지면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돌봄을 받지 않으면서 세워지면 돌봄을 받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
나님의 심정을 가진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여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영감을 
주어 한 영혼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야 한다. 즉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
복하고, 돌봄으로 사람과 신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한 영혼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검증의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바나바 사역자
와 한 영혼은 같은 DNA 구조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영향을 주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바나바 사역자를 통해 한 영혼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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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4 My Class Leader(나의 속장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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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특성 
 
가. 연결고리(요 17:22-26)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은(표 2)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영혼 즉, 목회자
와 평신도를 말한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신학교와 세상을 연결하
는 교회의 시스템과 연관이 있다. 교회에서 신학교로 연결하는 것은 소명을 확인할 때 작동
하고, 신학교에서 교회로 연결하는 것은 목회를 통해 검증되고, 교회에서 신학교로 다시 연결
되는 것은 신학 교수의 신학을 통해서 정립되고, 교회에서 세상으로 연결하는 것은 선교가 
될 때 세상의 변화에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에서 교회로 연결하는 것은 구원받는 이를 통하
여 확인할 수가 있다. 연결되지 않는 시스템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도 연결고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한 영혼을 중매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바나바는 사람과 신뢰를 회복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
다. David Shenk와 Irvin Stutzman은 모든 예수의 제자가 회개할 이유를 설명한다. 
 
회개는 성경적 신앙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부분이다. 다른 종교나 
이데올로기에는 결코 회개에로의 부름이 없다. 그것들이 자민족 
중심성(ethnocentricity)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그것들은 그들이 처한 주변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
다. 그것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문화적, 민족적, 혹은 종족적 규
범에 따라 행하도록 요구할 뿐이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 설교는 
회개, 즉 문화적 자민족 중심성으로부터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삶을 전환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문화에 대해 항상 이방인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모든 예수의 제자들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들





바나바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영적 중매쟁이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먼
저 회복하고, 사람과 신뢰를 회복하는 공동체 훈련으로 준비될 때 중매쟁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격려자(위로의 사람)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원하지 않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 어떤 상처는 스스로 극복하기도 하지만, 어떤 상처는 스스
로 극복하지 못하고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한다. 교회는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도
움을 주는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자의 역할은 상처를 받고 
실망에 빠진 사람을 격려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며, 교회 밖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바나바 사역자는 사람을 세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132
 그러나 끊임없이 격려하
고 위로함으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한 영혼에 집중해서 격
려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도록 격려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주님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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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감(Inspiration)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영감을 주어 하나님과 관
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그 사
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보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현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매쟁이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입장에서 한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영감을 주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사역자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소그룹 공동체 훈련은 한 영혼을 세우는 현장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는 한 영혼이 회복하는 토양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교회의 본
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으로서 교회 인프라가 필요하고 소그룹 공동체 훈련은 1:1 로 양
육된 한 영혼의 개인 신앙을 공동체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며, 검증하고 훈련하여 헌신하게 
하는 장소로서 필요하다. 소그룹 사역은 성경적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세상의 미래는 우
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133  
Howard W.Stone 은 목회 동역자로서 평신도의 잠재력이 사장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질타한다. 
 
역설적으로 평신도들은 그들이 단지 평신도이기 때문에 직업의 현
장이나 가정, 친구 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거나 단절된 사람들과의 
친밀한 접촉을 통해서 목회자의 동반자로서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금은 평신도들이 현대의 교회에서 거대한 그룹이
지만 별로 사용되지 않는 하나의 조직이 되고 있다.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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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위하여 
평신도를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1:1 양육으로는 개인 신앙을 관리할 수 있지만, 공동체 신앙을 관리할 수는 없다. 공동
체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표출되기 때문이다.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는 초대교회가 만난 교회 내부의 문제에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소그룹 공동체 훈련의 궁극적 목적은 
소그룹 공동체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홀로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야 한다. 1:1 양육은 교회 안에서는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와 소그룹 공동체를 연결하
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교회 밖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세우는 신앙으로 유기적 바
나바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1. 개인 신앙을 검증하고 훈련하고 헌신하게 하는 장소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하나
님의 역사를 제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원칙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회복하는 목회자의 민
감한 영성이 더욱 중요하다. David Watson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 신앙에 대하여 말한다. 
 
한 사람이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을 체험하는 데, 그 개인의 
이해, 회개 그리고 신앙으로 시작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접한  
바른 교제를 통해서 시작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께서    
칭의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큰 확신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역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압도되고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기쁨과 자유, 찬양이 우러나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
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전체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모두 체험 되지는 않는다.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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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３ 
 
한 영혼을 세우는 과정을 위해 소그룹 공동체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감독의 직분을 새
로 입교한 자에게 주지 않는 것은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것을 염려
함이었고,136 집사들도 믿음의 비밀을 간직할 정도로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137 기존 신자를 
강한 영적 군사로 훈련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영적 군사로 훈
련시킬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교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바나바 사역자와 같이 하나
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사람과 신뢰를 회복하여 한 영혼을 돌볼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가 건강한 유기체라면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성장이 항상 
건강의 표시는 아니다. 암과 다른 질병들도 성장이 심각한 질병의 신호라는 것을 말해 준
다.
138
 진젠도르프(Zinzendorf)도 성장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모든 교파와 종파는 더 크고 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떠나는 모든 이에게 항상 문을 열어 놓으면
서도 그들을 받아들이는 일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
리 시대의 교회는 그 규모가 작아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너무 방대




이것은 Wesley의 관점에서 Howard A. Snyder가 보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우리는 초기 영국 감리교의 경우에서 존 웨슬리가 때때로 대규모
의 수적 증가를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로서 보았지만, 다른 경우에
는 훈련과 엄격한 면에서 위험한 와해의 신호로 보았다는 것을 알
고 있다. 성장과 크기는 그 자체로는 결코 주요 요인들이 아니다. 
성장과 크기는 다른 기준들에 의해 측정되어야 했다.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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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혼의 개인 신앙을 공동체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소
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 엄격하게 훈련돼야 한다. 주일예배 중심의 회중 예배를 통해서는 
이러한 검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성경은 사람을 세울 때 먼저 시험하고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141
 사실을 망각해
서는 안 된다. 목회자를 세우는 과정은 평신도를 세우는 과정보다는 더욱 세심한 기준이 요
구된다. 직분자를 세우는데도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신앙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교
회 내에서 1:1 양육으로 개인 신앙을 점검하는 것과 소그룹 공동체 훈련으로 개인 신앙을 검
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초대교회에 일곱 집사를 선정하는 기준도
142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과 관계만을 강조하지 않고 사람과 신뢰를 회복한 칭찬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소그룹 공동체 훈련을 통한 검증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이고 사람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대하여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검증
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의 신앙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1:1 개인적인 관계가 필요하고, 사람들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
동체 안에서의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  
소형 교회는 사역을 담당할 적임자가 없어서 일꾼이 부족하고, 대형 교회는 사역할 분
야가 많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할 때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일을 맡겨
야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꾼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개인 신앙을 점검하고, 소그룹 공동체를 통한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었을 때 
사역을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교회의 모든 사역에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맡기
는 것이 중요하다.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목회자가 먼저 평신도 
중에서 선별하여 일을 맡길 수 있는 사역자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
                                                                                                                                                               
376. Howard A. Snyder, 교회 DNA, 93에서 재인용. 
141
 디모데전서 3:10. 
142
 사도행전 6:3. 
６５ 
 
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부담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143
 그러므로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자는 준비되어 있을 때 사역을 맡기는 것이 좋다. 사역자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욱 좋다. 
Michael S Horton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 지도자를 도와 그들의 교회를 갱신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
은 갱신할 채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실행하도록 그들에
게 요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상황, 인격, 영적 자질들은 옮기




사역자를 준비시키고 훈련하고 헌신하게 하는 장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한 현장이다. 하
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개인적인 신앙을 점검하며, 개인 신앙을 공동체 신앙으로 사람들과 
신뢰를 회복한 사람을 소그룹 현장에서 발굴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첫 번째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사람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은 병행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사람과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 개인의 신앙 단계별로 되어야 
한다. 각 사람의 단계에 맞추어 훈련하는 것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소그룹으로만 가능하
기 때문에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개인 신앙을 검증하고 각 단계에 맞추어 훈련하므로 하나님
께 충성하는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훈련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중보 기도의 훈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며 중보 기도의 용사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과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진다.  
소그룹 공동체 훈련의 궁극적 목적은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신앙을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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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함께 개인 신앙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1:1 양육을 하는 단계로 속장을 통해 한 
영혼을 예비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코칭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1:1 양
육을 통해 한 영혼을 예비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것을 말한다. 속회는 한 영혼으로 하여금 양
육과 훈련을 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2.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단계별 소그룹 공동체 
 
이동원은 길버트 빌지키언(Gilbert Bilezikian)이 저술한 ‘공동체’의 추천사에서 오늘날 교
회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한다. 145 참된 공동체를 세
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성경적인 용어로 ‘사역’이라 할 수 있다. 146 Bill Hybells 의 영적 스승
이기도 한 Gilbert Bilezikian은 성경적인 공동체 사역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역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청지기적 책임
과 더불어(창 3:15) 시작되었다. 147 하와의 창조와 함께(창 3:18) 인간 공동체가 시작되었다.148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를 의미한다(창 3:24). 오늘날 사탄은 가정 공동체를 깨
뜨리려고 한다(창 3:1-8).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최초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죄로 인해 타락한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면 제사장 나라로 만
들리라는 약속을 하셨다(출 19:6).149
 
하나님의 꿈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다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었고, 그분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이었다(벧전 2:9). 즉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
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자비로우신 통치자가 되시길 원하셨다.150 그러나 사람들이 협력하
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삿 21:25). 사역은 몇몇 ‘지배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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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개인들(제사장, 선지자, 왕)이 누리는 특권이 되고 말았다.151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사역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원하셨던 공
동체를 회복하신 것이다(디모데전서 2:4, 사도행전 2:17). 모든 사람이 사역에 온전히 참여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진정으로 회복하는 것이다.152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사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평신도는 평신도의 역할이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 홀로 서는 신앙으로 세워질 때 한 사람의 영혼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
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는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과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
이다. 돌봄이 필요한 신자는 기존 신자 중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
들이다. 세움이 필요한 신자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영혼의 회복과 돌봄과 세움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사역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소그룹 공동체가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는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 Leonald Ravenhill 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교회가 신병 
모집소가 되어야 할 때라고 하면서 설교자에 대하여 경고한다.  
 
느긋하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설교자는 느긋하고 태평하게 살아가
는 신자를 낳게 마련이다. 오늘의 우리는 고난과 훈련의 흉터를 
지닌 설교자들보다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는 스타 설교자들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며 폭로하는 설교자들보다 설명하는 설교자들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며, 철저하게 기도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설교자
들보다 출세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설교자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오늘의 우리는 영혼을 해방시키는 사람들보다 종교적인 교
육자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153 
 
1:1 양육과 개인 신앙을 검증하고 단계별로 훈련할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 훈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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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사람과 신뢰를 회복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준
비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부흥을 향하여 목말라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훈련하기 위한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통한 부흥과 1:1 로 양육하는 것과 소그룹 공동체를 통한 훈련은 어느 것 하나만 
집중할 수 없는 복합적인 구조가 있는 것이다.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는 1:1 양육에도 영향
을 끼치고, 소그룹 공동체 훈련과 깊은 연관이 있다.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는 한 영혼을 
회복하는 토양으로서 중요한 부흥의 역할을 하고, 1:1 양육은 한 영혼을 돌보는 환경으로서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소그룹 공동체는 한 영혼을 공동체 신앙으로 훈련하는 
현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한 영혼을 회복하는 토양과, 돌보는 환경 그리고 훈련하여 세우는 현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제4절 요약 및 결론 
 
3 장에서는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위해서는 한 영혼을 회복하는 토양과 돌보는 
환경과 세우는 현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1 절에서는 한 영혼을 회복하는 토양으로서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에 대해 살펴보았
다. 목회자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과 평신도의 신앙을 정립하는 것은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
기를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 영혼을 회복하는 토양을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와 
평신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는 한 영혼을 
회복하는 토양이며, 교회 활성화의 의미는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교회를 고치며, 영적으로 죽은 교회를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절에서는 한 영혼을 돌보는 환경으로서 1:1 양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1 양육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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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교회가 기대하는 결과는 교회 안에서의 의미와 교회 밖에서의 의미가 있다. 교회 안에서
의 의미는 한 영혼이 회복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통하여 회복
된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 돌보는 것을 말하고, 교회 밖에서의 의미는 세상 가운데서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으로 세우는 것을 말한다. 기존 신자의 회복을 전제로 할 때만 새신자를 정
착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교회 밖의 잃어버린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
록 먼저 교회 안의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는 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유기적 바나바 사
역의 사명 선언문은 “나는 한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이다. 
3 절에서는 한 영혼을 세우는 현장으로서 소그룹 공동체 훈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교
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는 한 영혼이 회복하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1:1 양육은 한 영혼을 돌
보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소그룹 공동체 훈련은 한 영혼을 세우는 현장을 제공해 준다. 유기
적 관계를 형성하는 소그룹 공동체는 개인 신앙을 검증하고 훈련하고 헌신하게 해주는 목회 
현장이다. 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단계별 소그룹 공동체가 필요
하다. 또한,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1:1 로 집중하여 개별적으로 양육하는 예비 지도자 훈련이 
필요하다.   




제 4 장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표상은 회복과 돌봄 그리고 세움이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
한 바나바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돌봄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다. 회복과 돌봄과 세움의 순서는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경험을 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돌볼 수 있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돌보는 경험
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의미이다. 회복과 돌봄과 세움이 지속적으로 순환
될 때 유기적 바나바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모델이며, 
웨슬리 초기 감리교회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관점에서 본 목회 적용 사례이고 그리고 반월
중앙교회는 필자가 바나바 사역과 속회를 통해서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필요성을 발견한 사
례 교회이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모델은 초대교회이다. 초대교회는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Hans Küng 은 ‘교회’의 한국어판 서
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21 세기에도 미래를 가지기 위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 교회는 역행적으로 중세나 종교개혁시대 또는 계몽주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며, 
오직 기독교의 근원에 방향을 설정하면서 현재의 과제들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154 
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Michael Henderson 은 Wesley 의 시스템이 큰 성공을 거둔 8 가지의 교육 철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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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해질 수 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배움을 얻는다. 셋째, 인간의 본성은 홀로 행동함으로써가 아니라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완전
해질 수 있다. 넷째, 원시 기독교(초대교회)의 정신과 행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 다섯째, ‘은총의 수단’에 참여할 때 인간은 진보한다. 여섯째, 가난한 자들에게 복
음을 전해야 한다. 일곱째, 사회악은 ‘대적’할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극복해야 한다. 여덟째, 영
적/교육적 리더의 주된 역할은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이끌고 사
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Michael Henderson은 초대교회로 회귀를 꿈꾸는 웨슬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부분의 공상적 사상가들이 현존 체제의 악이 인간 공동체를 오
염시키기 전인 ‘좋았던 옛 시절’로의 회귀를 촉구했다. 마르크스 
(Marx)는 공동체 주의자로서의 회귀를 꿈꿨고, 루소(Rousseau)는 고
귀한 야만인의 에덴을 열망했고, Wesley는 1세기 그리스도인의 소
박한 종교로의 회귀를 시도했다. 초대교회 본래의 순수함을 회복
하겠다는 집념으로 웨슬리는 성경적인 삶의 방식에 인간이 덧붙인 




필자도 초대교회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의 모델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교회가 변질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는 환경적인 요인과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 자체의 요인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초대교회는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과 사람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교회의 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은 여
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가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부흥을 꿈꾸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는 사도행
전을 비롯한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부흥의 현장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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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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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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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된 사람을 통해 충성된 사람을 양육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교회이다. 
지금이야말로 초대교회로의 회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관점에서 본 웨슬리 초기 감리교회는 강력한 회개의 역사로 임
박한 진노를 피하여 교회로 들어오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5 대 소그룹 공동체
157
 안에서 유기
적 바나바 사역과 같이 한 영혼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평신도를 통해 평신도를 세우는 시스템
을 완성함으로써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모델로서의 초대교회와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관점에서 본 웨슬
리 초기 감리교회를 바탕으로 필자가 사역하였던 반월중앙교회에서 바나바 사역과 속회를 비
교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반월중앙교회의 사례는 속회를 6 년 동안, 그리고 바나바 사역
을 처음 준비하고 시작해서 적용하는 2 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필요
성을 발견한 것이었다.   
본 장의 목적은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모델과 그 사례들을 살펴봄으로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목회에 적용할 가능성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1절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모델로서 초대교회 
 
초대교회에 문제가 드러났을 때 사도들은 새로운 목회의 전체 그림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158 문제는 언제나 목회 현장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목회 현장을 통해서 신학을 정
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학이 목회의 현장을 배제하면 탁상공론이 될 수 있고, 이론적인 학
문에 치우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 현장 속에서 나타난 현상을 풀어 가는 것이 목
회의 영역이다. 이것이 목회 현장을 접목한 신학 이론이 중요한 이유이다.  
초대교회 목회 현장에서 발견된 두 가지 문제는 오늘날의 목회 현장 상황에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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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소그룹공동체는 신도회(Society), 속회(Class), 반회(Band), 선발신도회(Special Society), 참회자반(
Penitents) 이다. 공동체의 명칭은 김동환의 해석을 따른다. 김동환,‘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서울: 
KMC, 2014), 26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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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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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초대교회는 부흥의 여파로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교회 내부의 문제
와 교회 외부의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
역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1. 교회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 
 
초대교회의 부흥으로 교회에 생긴 첫 번째 문제는 내부로부터의 분쟁이다. 초대교회는 
부흥의 역사 후에 사람들과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목회의 방향을 새롭게 수정해야 할 필요
성을 갖게 되었다. 내부적인 문제는 구제 문제로 인한 각 계파 간의 시기와 분쟁이었다. 언제
나 표면적인 문제 뒤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사도들은 간파하고 일곱 집사를 세우며 
목회의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목회 청사진을 제공한다.  
일곱 집사를 세우는 대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오늘날의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교회 안에 생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데서 찾았다. 이것은 모
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600,000 명을 대상으로 목양을 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래서 목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평신도와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목회자 중심의 목회를 할 때는 교회 내부에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 내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나타난 현상일 뿐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의 많은 부분이 목회자의 영역을 성역으로 평신도와 구분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역의 관계이다. 목회자가 탈진하는 
이유는 3 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신학의 자유화와 평신도를 세우지 못
하는 목회에 있다.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의 본질인 사람을 세우는 여부에 좌우된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가 목회자다. 그래서 목회자의 변화 없이는 평신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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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부의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문제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목회자 중
심의 목회에서 평신도 중심의 목회로 바뀌고 있다(표 3). 교회 내부의 문제는 목회자의 역할
과 평신도의 역할을 구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신뢰를 회복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초대교회의 부흥으로 교회에 생긴 두 번째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다. 초대교회에 
대한 초기의 핍박은 유대인들 또는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국부적인 핍박이었다. 그
런데 교회가 확장될수록 그 핍박은 조직적이고 세계적인 것으로 확대되었다.
159
 핍박의 문제
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이다. 교회에 속한 영혼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으로 머물지 않고 세상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
는 독립된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북한에서 기독교
에 대한 박해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게 된 것과 같다. 교회를 
통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때 세상에서 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다. 초대교회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
다.160 이와 같은 의미로 초대교회의 문제는 현대 교회에도 모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하는 신앙생활에 만족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
스템이 필요한 이유이다(표 2). 
교회의 문제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와 연계성을 통한 문제이다. 교회는 신학교
와 세상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교회가 중심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신학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어 죽은 정통과 이단의 문제가 부메랑처럼 회귀되었음을 앞에서 말했다. 또한, 세상
에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 부메랑처럼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세속화 현상을 막
을 수 없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신학교와 세상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
당할 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을(표 2) 통해서 교회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다. 교회 내부의 문제와 교회 외부의 문제는 현대 교회에도 교회의 사명을(도표 1) 분명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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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해서 세상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할 목회 청사진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학교와 
세상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은 교회 내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교회 내부의 잃어버린 영혼
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교회 외부의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 교회는 오늘날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로 갈등하는 교회의 모습들로 인해 교회 내
부에 잃어버린 영혼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 내부에 잃어버린 영혼의 회복에 집중하는 것
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네 가지 초대교회 모델 
 
신약 성경은 1 세기 때 교회가 개척된 네 가지 방식을 제시해준다.161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모델이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이므로 예수님
이 직접 세우신 유일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주후 33 년 오순절에 시작되어 70 년에 예루살
렘 함락과 함께 사라진 예루살렘 교회는 각 지역에 개척한 모교회의 역할을 하였다.162 이런 
방식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므로 예루살렘 교회 모델로 부르게 된 것이다.163  
두 번째, 안디옥 교회 모델이다. 스데반의 순교로164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165 교인 
중 일부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166
 그리스도를 전한 결과로 새로운 신자들
이 생겨났다. 그들 중엔 이미 하나님을 믿어온 유대인들도 있었고,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
람들도, 이방인들도 있었다.167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했다. 바나바의 영적 지도력으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다. 이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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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Frank Viola, 유기적 교회 세우기, 32. 
７６ 
 
나바는 안디옥 교회 목회 동역자로 길리기아 다소 성에 파묻혀 있던 사울을 불러들여 둘이서 
1 년여간 공동 목회를 하였다.
168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으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받았다.169 
세 번째, 에베소 교회 모델이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
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70
 에베소에서 바울이 
성취한 것은 독특한 정도를 넘어 눈부신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에베소를 복음의 전진기지로, 
또 앞으로 교회를 세울 젊은 사역자들의 훈련센터로 삼았다.
171
 바울은 3 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172
 중심으로 교육 목회를 했다.
173
 
네 번째, 로마 교회 모델이다. 바울은 주후 56-59 년 사이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
했다. 바울 사도는 이때까지 로마를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174 로마서를 기록했다. 로마 교회 
모델은 ‘역발상적 이식’ (Inverted transplantation) 이라고 부른다.175 예루살렘 교회 모델에서는 한 
교회가 많은 다른 도시에 이식되어 많은 새 교회가 세워졌다. 하지만, 로마 교회 모델에서는 
여러 다른 교회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한 도시로 모여 이식시
켰다176고 본다. 로마 교회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대사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 로마 
교회는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하나둘씩 모여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 같다.177 
                                                     
168
 정수영, 신약교회 사관에 의한 초대교회사, 226. 
169
 행 11:26. 
170
 엡 4:11-12. 
171
 Frank Viola, 유기적 교회 세우기, 38. 
172
 행 19:9. 
173
 정수영, 신약교회 사관에 의한 초대교회사, 272. 
174
 롬 1:10-13. 
175
 Frank Viola, 유기적 교회 세우기, 42. 
176
 Frank Viola, 유기적 교회 세우기, 42. 
177
 정수영, 신약교회 사관에 의한 초대교회사, 290. 행 2:10, 행 6:9. 로마서 16:3-16 절에는 로마 교회 성
도들의 이름이 나온다. 여기에 소개되는 약 26 명은 바울의 복음 전도 때 바울을 통해 교인이 된 사람
들이다. 오늘날 전 세계는 다문화 교인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 우리와 다른 계층을 받아들여서 함
께 한 교회를 이뤄야 하는 성서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 교회의 모범이다.(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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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초대교회 모델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개척하는 유용한 방식을 
준다. 예루살렘 교회 모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서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유일한 교회로서 각 지역에 개척한 모교회의 역할을 한다. 안디옥 교회 모델은 바울과 바나
바의 공동 목회를 통해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받았다. 에베소 교회 모델은 복음의 
전진기지로, 또 앞으로 세울 젊은 사역자들의 훈련센터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모델은 이름 없는 평신도들의 이식을 통해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 있다. 초
대교회는 교회를 처음 시작하여 현대에 전수해 준 교회의 모델이며, 충성된 자를 통하여 충
성된 자를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서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관점에서 본 웨슬리 초기 감리교회 
 
교회사의 측면에서 영국의 18 세기는 최선의 시기이자 최악의 시기였다.
178
 당시 영국의 
상황을 Michael Henders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8 세기 영국은 중세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산업혁명을 필두로 근
대 산업 시대로 진입했다. 공장을 소유한 이들은 경제 호황을 맞
아 더 바랄 것이 없었다. 호황을 타고 벌어들인 돈으로 온갖 사치
품을 사들이고 문화적 호사를 누리며 삶을 만끽했다. 하지만 연기
를 뿜어내는 어두침침한 공장의 그림자 속에서 수많은 극빈층 노
동자들은 처참한 삶을 죽지 못해 이어 갔다. 빈부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면서 저 밑바닥에서는 영국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강력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류층이 안락한 삶에 빠져 
전혀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 혁명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179 
 
영국의 교회를 위기 가운데서 구한 사람은 Whitefield 와 Wesley 였다. 웨슬리는 행정이나 
                                                     
178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23. 
179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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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하는 것에서는 휫필드를 훨씬 능가했으나 단순히 설교자로서는 그보다 못했다.
180
 흿
필드는 31 년을 설교했으며, 웨슬리는 53 년을 설교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이든, 밤이든, 예배
당이든, 방이든, 거리에서든, 들판이든, 공터이든, 초원이든 그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했다.181 
John C. Ryle은 웨슬리가 휫필드와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웨슬리는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웨
슬리는 추수하기 위해 익은 곡식을 발견해 곡물을 수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수확물을 다발로 묶어서 곳간에 넣는 일에




감리교가 다른 교파보다 더 영속성과 견고성이 있다면 그것은 감리교 조직에 대한 설
립자의 대가다운 재능 덕택이다.183 John C. Ryle은 잘 정비된 시스템을 말하고 있다.  
 
웨슬리는 영국 교회의 어리석은 지도자들에게 쫓겨나자 인간 본성
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탁월한 기술과 보기 드문 통찰력
을 가지고 새로운 교파의 기초를 놓았다. 그는 사람들을 한 몸으
로 연합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부여하고, 각 사람으
로 하여금 자신의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계몽하게 하고, 
각 사람의 숨겨진 재능을 이끌어 내 그것을 활용하는 등, 이 모든 
것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켰는데 이런 것은 ‘모두가 집중하고 항상 
집중하라’는 표어 아래 웨슬리의 목표가 되었다. 웨슬리가 만든 
조직은 그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정확히 적중했다. 그의 설교자들, 
평신도 설교자들, 반사, 악단장, 순회 교구, 계급제도, 악단, 애찬식, 
기도회 등은 오늘날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영적인 엔진과 
같은 것이며, 개선할 것이 없을 만큼 잘 정비되었다.184 
                                                     
180
 John C. Ryle, 18세기 영국을 구한 두 영적 거인 휫필드와 웨슬리 (George Whitefield and John 
Wesley), 배용덕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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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C. Ryle, 18세기 영국을 구한 두 영적 거인 휫필드와 웨슬리,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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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C. Ryle, 18세기 영국을 구한 두 영적 거인 휫필드와 웨슬리,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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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C. Ryle, 18세기 영국을 구한 두 영적 거인 휫필드와 웨슬리, 105. 
184
 John C. Ryle, 18세기 영국을 구한 두 영적 거인 휫필드와 웨슬리,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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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슬리 초기 감리교회로 돌아가야 할 이유이다. 웨슬리가 성경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하늘 가는 길’(The Way to Heaven), 곧 살아 있는 하나님(The Living Divinity) 그 자체였다. 
단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진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살아 있는 진리였다.185 
웨슬리 디비니티(Divinity) 목회는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의 조합이다. 성경적 교리(Doctrine), 영
(Spirit), 훈련(Discipline)이다. 웨슬리는 이들 셋이 감리교인(Methodist)이 화석화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한다.186 부단한 훈련의 과정은 성경적 진리에 기초를 두며, 이 성경적 
진리(Biblical Truth)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화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전제되어야 한다.
187
 
김동환은 웨슬리 목회의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웨슬리 디비니티(Divinity) 목회에서 doctrine 은 살아 계신 디비니티
(Divinity)의 내용이요 핵심이다. 그런데 이 doctrine 이 실체화 되려
면 성령(Spirit)의 사역이 전제되어야 한다 성령이 doctrine 에 생명
을 부여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동인(動因)이다. 그러나 이렇게 실
체화된 doctrine 도 부단한 연습으로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지 않으면 
겨우 생명의 싹만 틔운 채 결국은 죽고 만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
가 doctrine 과 spirit 에 이어 discipline(자기 단련, 훈련)을 꽉 붙잡아
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188 
 
현대의 목회는 성경적 교리(Doctrine)와 성령(Spirit), 자기훈련(Discipline)에 집중하면서 한 
영혼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85
 김동환,‘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20. 
186
 김동환,‘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218. 
187
 김동환,‘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211. 웨슬리의 doctrine은 그의 목회의 초점이며 중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doctrine을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실체화하는 성령을 꽉 붙들어야 한다고 spirit과 연관시
켜서 설명하고 있다. 
188
 김동환,‘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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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슬리는 5 대 소그룹 공동체190 안에서 한 영혼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단계별로 훈련
하여 한 영혼을 세웠다. 단계별 소그룹 공동체 훈련은 목회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목
회 현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웨슬리는 당시 옥외 집회와 설교에 대하여 불법적이라고 보는 세간의 시각에 대하여 
옥외 집회를 ‘제도권 교회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 사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
나님의 선행적 은총은 제도화된 교회라는 경계에 국한하지 않는다. 웨슬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미치는 모든 세상을 교구(parish)로 인식하는 그
런 것이었다.192  
웨슬리의 목회는 영혼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기초로 한다. 웨슬리는 ‘영혼의 해부학’(the 
anatomy of soul)을 섭렵하고 있다.193 김동환은 웨슬리에게서 영혼 치유자의 전문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영혼 치유자의 전문성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의미한
다. 첫째, 치유 대상자의 영적 상태. 둘째, 영적 상태에 적절한 하
나님의 은총의 종류. 셋째, 하나님의 은총의 형태에 따른 적절한 
                                                     
189
 부록 3, 4, 5 참조. 
190
 5 대 소그룹 공동체는 신도회(Society), 속회(Class), 반회(Band), 선발신도회(Special Society), 참회자반(
Penitents) 이다. 공동체의 명칭은 김동환의 해석을 따른다.  
191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116. 신도회의 주된 기능은 인
지적 교육이었다. 즉 신도회는 감리교의 신념을 대상 청중에게 전달하는 교육적 통로였다. 신도회(
Society)를 인지 방식(Cognitive Mode)으로 해석한 것은 Michael Henderson의 견해를 따른다. 
192
 김동환,‘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240-241. 
193





사람은 각기 다른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훈련을 받는 상
태도 다르다. 영혼의 상태가 다른 사람들을 동일한 방식의 치료법을 전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195
 김동환은 웨슬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든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제로 휫필드와는 달리 웨슬리는 옥외 집회에서 맺은 결실을 사
장시키지 않고 지속해서 가꾸어 나가기 위해 매우 힘썼다. 단지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이들을 
양육하고 돌볼 목회 구조를 준비했다. 그것이 바로 신도회를 비롯
한 믿음의 공동체들이다.196 
 
교회사 어디에도 대중 운동이 위에서부터 시작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성경적 패턴
을 따라 영국을 개혁하려면 기성 교회의 손이 닿지 않는 노동자와 광부, 거친 농부들로부터 
시작해야 했다.
197
 옥외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가올 진노를 피하고 죄에서 
구원받고자 소원하는 이들’은 누구나 신도회에 가입할 수 있었다.(부록 5(1) 참조)  
신도회는 공식 회원들 뿐 아니라 감리교의 공개 행사에 참석하는 신자들까지도 아우르
는 모임이었다. 신도회는 일체감을 제공하는 감리교의 구심점이었다.198(부록 5 참조) 
신도회의 주된 기능은 인지적 교육이었다. 인지적 교육 방식을 위해 웨슬리가 택한 방
법은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에 적합한 강의, 설교, 공개 낭독, 찬송, ‘권면’ 등이었다. 
모임에는 50 명가량이 참석했고, 줄을 맞춰 앉아 강사의 준비된 설교나 강연을 경청했다. 인
지 방식에서는 개인적으로 반응을 보이거나 의견을 제시할 여지가 없었다. 예배당에 오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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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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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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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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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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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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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등받이도 없는 장의자에 앉게 함으로써 사회적 구분을 없앴다.
199
 
웨슬리는 국교회 예배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신도회 모임 시간을 세심하게 정했다. 많
은 이들이 이 점을 특별히 더 높이 평가했는데, 감리교가 국교회에 복종하고 국교회를 보조
하는 역할, 보완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계산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0
 
웨슬리의 신념 체계는 교육 도구들을 선정, 거부, 또는 수정하는 여과장치의 역할을 했
다는 점에서 그의 교수 방법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Michael Henderson 은 웨슬리의 세 가지 




모라비안(Moravian) 교도에게서 차용해 감리교의 필요에 맞춰 수정한 월간 행사는 광부
들이 회심해 감리교도가 된 후 선술집에서 생활하던 토요일 밤의 사회적 진공 상태를 채우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밤늦은 시각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뻐하는 제야의 밤을 열었
다. 날짜는 최대한 보름이 가까워 참석자들이 최대한 쉽게 올 수 있도록 했다.
202
 또 하나는 
애찬식이었다. 애찬식은 신도회의 결속을 다지고 회원들의 발전을 축하하기 위한 공동체 모
임이며 애찬식의 초점은 경험에 맞춰져 있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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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117. 
200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117. 
201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118-120. 
202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127. 
203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128-129. 
８３ 
 




웨슬리는 꽤 오랫동안 성도들을, 특히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을 가까이에
서 감독하지 못한다는 데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중에 포이 선장의 제안으로 브리스톨 신도회
에서 속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205
 속회에 대해 Michael Henders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속회는 남녀 구분뿐 아니라 연령, 사회적 지위, 영적 상태에도 구
분이 없었다. 다른 감리교 그룹, 특히 반회와 같은 경우에는 영적 
성장 수준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같은 단계에 있는 이들을 한데 
묶었다. 하지만 웨슬리는 속회를 새로운 사람들이 감리교에 들어
오는 진입 시점으로 생각했고, 이렇게 처음으로 접하는 소그룹에
서 감리교의 다양한 모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들, 동시에 함께 고
민하고 씨름하는 이들과 푸근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랐다. 
때문에 한 속 내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감리교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이들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발을 떼고 점점 성장하





속회의 목적은 교리적 사상이나 성경적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닌 개인적 경험을 나누
는 것이었다.207 서로가 얼굴로 대하는 공동체는 상호 존경과 상호 책임감, 상호 복종과 상호 
사역을 풍성케 한다.208 그러므로 소그룹 공동체는 10명-12명 정도가 적당하다.  
속장은 속회원들의 영혼을 돌보는 ‘영혼의 감독자’, ‘영혼의 목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평
                                                     
204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134. 신도회가 대인관계의 역
동성을 거의 배제하다시피 한 인지적 습득 도구였던 반면, 속회는 데이터 수집 기능을 사실상 배제한 
행동 수정 도구였다. 속회를 행동 방식으로 해석한 것은 Michael Henderson의 견해를 따른다. 
205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134. 
206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136. 
207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139. 
208





 웨슬리는 진지하면서도 예민한 몇 사람을 지정하여 함께 회의를 하면서 
자신이 목회자로서 돌보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자신이 고심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장시간의 이야
기 끝에 의견을 모았다. 그것을 Wesley는 일기에 기록하였다. 
 
각자를 확실하게 완전히 안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브리스톨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속(屬)으로 나누어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
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게 하는 길 밖에는 더 좋은 방도가 없
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런던에서의 감리교 속회의 기원(起源)이
다.210 
 
웨슬리에게 속장은 영혼의 목자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속회는 처음
에 속장이 각 속회원들을 방문하는 방식에서, 곧 모든 속회원이 한곳에 모이는 방식으로 바
뀌었다.
211
 Michael Henderson 은 변화를 촉발하는 감리교 방법론의 핵심이면서 감리교 시스템 
전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10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속회가 제공했다고 말한다.212 첫째, 인지
적 개념을 경험적 혹은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둘째, ‘죽은 가지’가 신
도회에 남아 있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도구가 됐다. 셋째, 리더들의 훈련장이었다. 넷째,  
다수의 새로운 사람들을 금세 융합시켜 주는 진입 지점이었다. 다섯째, 기금 모금을 통하여 
감리교 운동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했다. 여섯째, 속회의 회계 제도를 통해 감리교 운동의 역
량과 크기가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록됐다. 일곱째, 모든 회원의 전적인 참여와 동원을 가
능케 했다. 여덟째, 모든 회원이 감리교의 제반 사안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했다. 아홉째,  
사람들의 감정 표현을 연습할 수 있게 해 줬다. 열 번째, 즉각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함으로 신도회 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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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4 My Class Leader(나의 속장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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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Wesley, 존 웨슬리의 일기 (Journal of John Wesley), 김영운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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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서울: 진흥, 2000), 262. 
212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152-154. 
８５ 
 
속회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권징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한
다. 신앙생활은 때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와 같은 신앙의 형태를
213
 반복하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권징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책망은 오히려 신앙을 
재무장하게 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러한 징계는 신앙의 결단을 가져
오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는 것이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
도 완전한 사역이 아니라는 의미는 회복과 돌봄과 세움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유
기적 바나바 사역은 세워졌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
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으며, 완전하다고 느낄 그때 수많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다. 그러한 교훈은 통렬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해 준다. 김동환은 속
회의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속회의 운영 규칙은 신도회의 규칙에 준한다. 이 규칙을 따르는 
이에게 3 개월마다 티켓을 발행하고, 이 티켓을 소지한 자만 이 속
회의 회원이며, 동시에 신도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티켓을 소지
하지 않은 이는 신도회와 속회의 자격을 박탈했다. 새로운 사람에
게는 두 번까지 속회 참관 기회가 주어졌다. 그 다음에는 속회 회
원 자격을 신청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속회에서 배제되었다.214 
 
박용호는 웨슬리의 속회는 엄격한 영적 훈련과 양육으로 신자들을 올바르게 성숙시켰
고, 이로 인하여 교회는 더 성숙해졌으며, 성숙해진 무리가 전도하여 교회는 갈수록 성장하게 
된 것이 유기적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215 그러나 속회 
운영상의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다. 박용호는 한국 교회 속회의 운영상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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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대부분 외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 재빨리 대응하는 능
력이 있다. 그러나 내적인 위험 요소는 소홀히 함으로써 위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속회에서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돌봄만 있고 징계는 소홀히 한다는 점이다. 돌봄의 
차원에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징계의 요인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가 사랑을 줘야지 징계하면 되겠느냐 혹은 
사랑이 없는 목사라는 소리에 마음이 약해져서 제대로 돌보지 못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말썽 부리는 양이 있을 경우 다
리는 부러뜨린 후 치료를 해 주면서 사랑으로 돌본다고 한다. 그
러면 말썽 부리던 양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을 잘 따르게 되고 
나중에는 순종하는 양이 된다는 것이다. 웨슬리가 징계를 통하여 





필자도 박용호의 속회 운영상의 문제에 동의한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
이기도 하지만 칭찬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한 영혼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다. 
칭찬은 사람을 시련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며,
217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기도 하다.
218
 인본
주의로 이끌어가는 목회는 한 영혼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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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서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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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회가 감리교 내에서 가장 독특하면서도 유용한 교육 방식이기는 했지만, 웨슬리가 가
장 좋아했던 교육 방식은 반회이었다. 반회에 대한 호응은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
래도 그의 생전에 반회는 신도회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221
 웨슬리의 교육 방법론
은 한 가지 모델이 개선된 형태의 다른 모델로 대체되는 식으로 목회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수정되고 발달됐다. 반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모델은 웨슬리가 헤른후트에서 
접한 모라비안(Moravian) 교도의 신도반이었다. 모라비안(Moravian) 교도 간의 친밀함과 관계
의 깊이에 큰 감동을 받은 웨슬리는 영국으로 돌아가 바로 이들의 모임을 본뜬 모임을 시작
했다.222 한 그룹에서 다음 그룹으로 이동하는 감리교 시스템의 구조는 웨슬리가 인간의 본성
과 교육 철학을 얼마나 깊이 파악했는지를 보여준다.223(부록 3, 4 참조) 웨슬리는 영혼의 필요
를 이해하는 영혼 해부학자로서 그룹별 이동을 통해 영혼을 단계별로 훈련하는 시스템을 간
파하게 된 것이다.  
‘긴밀한 대화’를 위해서는 섬세한 환경이 전제되어야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임을 참관
할 수 없었다. 반회의 기존 참가자와 이미 아는 사이로, 반회의 절차를 익히 알고 있고 기존 
참가자의 추천을 받아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친 신청자만이 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다.
224
(반회 입회 자격을 결정하는 11가지 질문은 부록 5(2)를 참조) 
반회에는 상호 책임의식(Accountability)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하여 철저한 
성찰을 하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권면하여 위로하면서 같이 성화를 향해 성장해 나
가는 성도 간의 돌봄의 책임 의식이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상호 간의 엄격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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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신앙 고백적 영성 훈련 모임(Confessional Group)이었다.
225
  
다른 교육 방법에서처럼, 웨슬리는 반회에 대해서도 두 가지 평가 기준을 사용했다. 성
경적인가? 효과가 있는가? 반회라는 개념 자체가 기질적으로 내성적인 영국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낯설었기 떄문에, 이 교육 방법은 주기적으로 극심한 비난과 공격을 받았다. 하지
만 웨슬리는 비판자들에게 반회가 1 세기 기독교의 부활이라고 단언했다. 쏟아지는 비판에도 
웨슬리는 모든 신도회에 반회를 창설했다. 반회 참여를 의무사항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신도
회 모임에서 반회 가입을 강력히 권고했고, 거룩함을 신실하게 구하는 자라면 이런 모임에 
들어가기를 원할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 줬다.
226
 웨슬리는 감리교의 목표가 ‘영국 
전역에 성경적 거룩함을 전하는 것’임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주지시켰다. 웨슬리의 시스템
은 거룩함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이에 대하여 Michael Henderson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도회에서는 거룩함의 교리를 선포하고 설명했고, 속회에서는 거
룩한 삶의 방식을 행동적인 면에서 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
회에서는 내적 청결함을 배양하고 태도를 정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 세 가지 공통의 주제를 중심으로 얼키고 설켜서 하나의 시스템
을 이뤘다. 각 요소들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분명한 
목표의 상이한 측면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움직였다. 227 
 
속회에서는 리더가 양 떼를 돌보는 역할을 맡아 순서대로 속회원들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리더에게 집중되었다. 하지만 반회 모임에서는 참가자들이 내적 거룩함을 향
해 얼마나 나아갔는지 자발적으로 이야기했고, 리더는 그 과정을 시작하는 역할만 했다.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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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슬리는 감리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이 멈추는 것을 두려워했다. 반회에서 어떤 회원
들은 더 이상 성장을 원하지 않지만 또 다른 회원들은 좀 더 신앙의 진보를 원하고 있는 현
상을 발견하고 완전을 향해 좀 더 나아가길 원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위해서 따로 조
직을 만들 필요성을 느껴서 선발 신도회을 만들게 되었다.230(부록 4, 5 참조) 
선발 신도회의 회원들은 다른 신도회의 회원이자 리더였다. 교육 체계의 최상 방식인 




선발 신도회는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과 거룩함과 선한 일’의 본이 됨과 동시에, 
이 그룹 내에서의 경험이 감리교 시스템 내의 다른 모든 그룹이 도달해야 할 탁월함의 기준
이 되어야 했다.
232
 선발 신도회는 몇 가지 면에서 다른 그룹과 달랐다. 먼저 ‘규정’이 없었고, 
리더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전에 정해진 형식도 없었다. 공식적으로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 
없는, 훨씬 더 민주적인 그룹이었다. 웨슬리는 특히 감리교의 방향과 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자유롭고 열린 토론을 권장했다. 감리교 시스템과 시스템 내에서의 그의 역할에 대한 
비판을 반겼다.233 웨슬리는 사람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단계별로 모델을 정하였고 
이러한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 전체를 이끌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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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교육 시스템의 마지막 그룹인 참회자반은 속회의 행동적 요구 수준에 부응하기
에는 의지력이나 개인적인 절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의
가 있는 이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235
 참회자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신도회에서 낙오된 
자로 보기도 하고,236 반회에서 낙오된 자로 보기도 한다. 박용호는 “실제로 반회는 속회와는 
다르게 엄한 훈련을 요구했기에 회원들이 낙오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속회는 교제 중심이었
기에 신앙적인 낙오자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참회자반의 회원은 신앙
에서 낙오된 반회 회원이다”라고
237
 주장한다. 김동환은 반회와 속회를 묶어서 설명하기도 하
고,238  반회(Band)와 참회자반(Penitents)을 묶어서 설명하기도 한다.239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누구나 낙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사람을 보아야 하
기 때문이다. 높은 단계의 신앙에 있는 사람이든지,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라도 
신앙의 파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교회가 이러한 파선을 경험한 사람들
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Elmer L. Towns, Ed Stetzer and Warren Bird은 준비
되지 않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오랫동안 교회는 사람들이 단지 ‘구원을 받으면’ 그들의 모든 문
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 왔다. 역설적인 것은 대부분의 성인
들이 개인적 위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고 또 도움을 
요청할 때 교회는 이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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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자반의 주된 목표는 참가자들이 반회의 주류로 편입되고 정규 성장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참회자반은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241 참회의 마음을 
가진 참가자들이 토요일 저녁 시간에 모이면
242
 담당 사역자가 이들의 도덕적 문제, 주로 알
코올 중독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결정했다. 사실 참회자반은 엄밀한 형식이나 개인의 
갱생을 위한 엄격한 조처들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과 상당히 흡사하다.243 왜냐하면, 
믿음에서 파선하는 경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과의 연결 
고리 즉 중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독의 문제는 회복의 문제이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없이는 사람과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사람과 신뢰 회복이 없이는 잃어버린 영혼
을 구원하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관계 중심의 회복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회복 목회라고 할 때는 광의의 개념으로 병원, 미혼자의 집, 숙소, 노숙자를 
위한 재활센터, 교도소 사역, 긴급 재난 구호 서비스들을 포함한다.
244
 그래서 몇몇 회복 목회
는 오히려 병을 키우기도 한다. 회복 목회에 대하여 Elmer L. Towns, Ed Stetzer and Warren Bird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 경우에, 회복 중인 사람들이 문제거리를 정말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데에 회복 목회를 쓸 수 있다는 점이 문제
다. 만약 사람들이 질병과 죄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회복 모임을 
다른 중독에 걸린 사람들과 만나서 자기 관점을 강화시키는데 사
용한다면, 금방 다시 ‘아프게’ 된다. 가장 좋은 회복 목회는 서로에
게 연대 책임을 지워서 건강과 영적 상태 모두가 나아지는 것이
                                                     
240
 Elmer L. Towns, Ed Stetzer and Warren Bird, 뉴 패러다임 시대의 11가지 교회 모델 (11 Innovations in 
the Local Church), 이대숙 역 (서울: 요단, 2014), 81. 
241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172. 
242
 모임 시간도 단골 술집이나 윤락가에 가지 못하도록 토요일 저녁으로 정했다. 
243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176. 
244





참회자반은 실제로 사용한 형식이나 기법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사라져서 확인할 수 
없지만, 이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모임을 계속했다.246 교회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는 홀로 세우는 것이지만, 이것은 교회의 전체 영적 분위기와 1:1 양육과 소그룹 공동체와 연
결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 영혼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그룹 전략 
 
대조적인 교회의 표지들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일 뿐 아니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하나 됨은 초대교회의 가장 경이로운 
특성 가운데 하나다.247 김동환은 웨슬리의 목회에 통합적으로 기여한 다양한 공동체들의 공
통점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한다.
248
 첫째, 웨슬리 공동체들은 모두 한 가지 뚜렷한 목표를 
가졌다는 사실이다(One focus). 그들 모두는 오직 하나의 목적, 곧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
아 완성에 이르고자 하는 디비니티(Divinity)의 비전 성취를 위해 준비되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공동체는 디비니티(Divinity) 순례를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은총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믿는 이들의 교제의 자리였다. 모임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순간에도 웨
슬리는 이 목표를 결코 변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원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 한 가지 목표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더 작은 그룹’에 눈을 돌렸다. 둘째, 이 모임들은 하나의 목표를 추구해 
나갔지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었다는 사
실이다(Flexibility). 언제나 사람들의 영적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공동체였다. 
셋째, 이 모임들은 한결같이 ‘통렬한 자기 점검’을 기초로 했다는 사실이다(Accountability).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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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형태의 고립적 영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이웃들과 함께 자기를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웨슬리는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들 안에 내포된 공통점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목회 안에
서 공동체들이 각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졌음에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목표를 향
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249
 
웨슬리의 교육 시스템은 다양한 출처에서 찾아낸 효과적인 그룹 방법들의 조합이다. 웨
슬리의 시스템에는 통일성이 있으며 대칭을 이루며 상이한 요소 간에 균형을 잡도록 시스템
을 설계했다. 웨슬리가 사용한 주요 방법론적 요소들을 Michael Henderson 은 10 가지로 정리
하고 있다. 첫째, 그룹 간의 위계질서, 둘째, 행동적 변화가 시스템의 진입 시점이 되고, 이후 
정서, 지식, 재활 기능이 이어진다, 셋째, 문서의 권위, 넷째, 참가자의 준비 정도에 따라 그룹
의 위치가 결정된다, 다섯째, 전적인 참여와 동원, 여섯째, 도구를 활용한 그룹 활동, 일곱째, 
규정 위반 시 (표를 통해) 제명, 여덟째, 개별적 돌봄, 아홉째, 복수의 책임, 열 번째, 인지, 정
서, 행동 기능의 분리를 말한다. 
웨슬리 초기 감리교회를 유기적 바나바 사역에 접목하는 이유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
혼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과 세상에서 홀로 싸워나갈 수 있는 평신도로 양육하기 
위해 먼저 교회 안에 있는 기존 신자를 훈련하여 평신도를 회복하고 돌보고 세우는 준비를 
하였다는 면에서 공통분모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는 초대교회와 같이 한 영혼이 회복하는 토양을 제공해 주고, 
소그룹 공동체 훈련은 한 영혼의 개인 신앙을 공동체 신앙으로 회복해 주는 맞춤형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부흥의 토양 위에서 충성된 자를 통해 충성된 자를 1:1 로 
양육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모델로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며,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관
점에서 본 웨슬리 초기 감리교회는 5 대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한 영혼을 개인의 영혼 상
태에 맞추어 1:1 맞춤형으로 단계별로 양육하여 세우는 목회적 근거를 제시해 준다. 초대교회
와 웨슬리 초기 감리교회를 바탕으로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관점에서 반월중앙교회를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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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관점에서 본 반월중앙교회 
 
전통 교회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분명 전
통 교회로서 반월중앙교회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1. 전통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반월중앙교회의 긍정적인 면은 교회를 세운 개척자의 피와 땀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
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 교회이다. 웨슬리 초기 감리교회도 
현대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 교회라고 볼 수 있다. 전통 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는 웨슬리가 초대교회로 회귀를 원했듯이 웨슬리 초기 감리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모델이며, 웨슬리 초기 감리교회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관점에서 본 모델로 보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전통을 무시하지는 않았다.250 그중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렸다. 
효율성이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웨슬리가 취한 많은 방법은 모라비안(Moravian) 교
도에게 많은 영감을 얻었으며, 영국 국교회에 속해 있었고,251 성경 탐구와252 기도와253 1785
년 발표한 메도디스트 25 개조 신앙 고백문에 포함된 성례 조항들은 영국 성공회 39 개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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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슬리는 자신의 신앙의 모태였던 성공회가 주장하는 3 가지 주요 교리인 ‘성경’과 ‘전통’, ‘이성’에 
만족하지 못했다. 당시 성공회는 살아 있는 신앙 체험과 신비적 감수성 등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웨슬
리는 신앙생활에서 이런 체험을 무시하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잃는 것이라 생각하여, ‘
경험’을 덧붙여 네 가지 신앙 원리를 제시했다; 김동환, ‘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365. 
251
 웨슬리 사후에 영국 국교회(성공회)로부터 독립해서 감리교가 조직되었다. 
252
 김동환,‘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274. 
253
 김동환,‘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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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고백에 포함된 성례 규정들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254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와 단절되는 것
을 원치 않았으며 감리교 회원들에게 말한 것을 일기에 기록하고 있다. 
 
별도로 하나의 파를 만들지 말 것이며 모든 종파(기독교이든 이방
인이든)들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야 하며, 
특히 영국 교회에 대해서, 감리회는 처음부터 그 속에 속해 있다
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50 년 동안 시종일관하
였으며 전혀 영국 교회의 교리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으며, 일
부러 그 훈련 방법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달리하였을 
뿐이었다. 따라서 수 년 동안 내게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어느 곳
에서든 증거하였는데 첫째, 야외에서 설교하는 것, 둘째, 즉석에서
의 기도, 셋째, 감리교회의 조직, 넷째, 평신도 설교자의 보조를 받
는 것, 그리고 몇 몇 예외적인 경우, 우리가 느끼고 듣는 죄악을 





이러한 근거를 통해 볼 때 전통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
한 것은 전통의 문제가 아니다. 해 아래는 새것이 없다는 말과 같이 그것은 시대적 흐름일 
뿐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되는 일에 더 큰 목적을 두
는 것이다. 현대 교회의 위험성은 교회의 본질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과 형식을 
더 높은 위치에 둘 때 나타나게 될 현상들이 가져다줄 위험한 부분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월중앙교회는 평신도에 의해 시작된 전통 교회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평신도와 목
회자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기에 현재의 결과를 가져왔다. 한 교회에서 3-4 대에 걸쳐서 오
랫동안 신앙생활을 이어 오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지역 교회로서 뿌리
를 내리게 해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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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298. 
255
 John Wesley, 존 웨슬리의 일기,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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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용석은 전통 교회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한다.
256
 전통 
교회의 특성상 신앙의 형식화된 예배로 전락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이것은 평신도의 영
적 성장과 성숙의 부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257 
현대 교회의 많은 문제가 사람들과 분쟁으로 발생한다. 사람들과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전제되어야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 교회는 사람들과 오래된 친
분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보다 더 우선순위에 둘 수도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식화될 때 사람들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하는 신
앙의 회복이 필요하다. 전통과 현대는 분리의 문제가 아니다. 조화의 문제이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전통과 현대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한 영혼을 회복하는 교회
로서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개인 신앙으로는 불가능하다. 공동체 신앙은 사람
들과 관계를 통해서만 형성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신앙을 바탕으로 공동
체 안에서 사람들과 신뢰를 회복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이 필요한 이유이다. 바리새인과 같
이 전통을 고집하는 것은 주님이 강조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있
다.258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통만을 중시하게 되면 형식화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바리새인의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전통에 익숙한 구세대와 현대에 익숙한 신세대 간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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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석,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전통적 교회 갱신 전략 - 옥포중앙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4), 18-34. 
257
 이용석,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전통적 교회 갱신 전략,” 18-34. 
258
 마 15:2-3, 6, 막 7:5, 8, 9,13, 골 2:8. 
９７ 
 
2. 반월중앙교회 바나바 사역과 속회 평가 
 
가. 바나바 사역의 준비 과정  
 
반월중앙교회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교회이다. 도시 개발로 외부에서 유입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이다. 2004 년 7 월부터 2006 년 1 월까지 등록
(117 명)된 새신자 현황을 기준으로 볼 때, 자원해서 등록한 경우는 15 명(13%)이고, 기존 신
자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등록한 인원은 64 명(55%)이며, 표시가 안 된 사람은 38 명(32%)
이다. 표시가 안 된 사람은 대부분 기존 신자의 인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259
 그러므로 13
퍼센트는 자원해서 등록한 사람이고, 87 퍼센트는 기존 신자의 인도를 받아서 등록한 사람이
다. 이것은 교회에 등록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기존 신자들을 통해서 관계 전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접 바나바 사역에 참여하는 사역자들의 열심 있는 전도가 병행되고 있다
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1 년에 교회에 등록하는 비율은 현재 출석하는 교인의 약 10퍼센트 정도이다. 자원이든, 
타인에 의해서든 평균 10 퍼센트 정도는 교회의 앞문으로 들어온다는 평균적인 통계와 비슷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문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Gary McIntosh와 Glen Martin은 앞문과 뒷문을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앞문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길이다. 북미의 일반적인 생물
학적 성장은 2.5%이다. 이동을 통한 성장은 8%이다. 회심 성장은 
일반적으로 교회 출석자의 5%이다. 뒷문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는 길이다. 죽음으로 1-2%가 떠나고, 이동으로 2-3%가 뒷문으로 
나가고, 다른 사람과 밀접히 연결되지 못하여 서서히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2-6%가 있다.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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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반월중앙교회 바나바 사역 담당목사로서 바나바 사역을 2004 년에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에
는 새신자 등록 자료가 없으며, 바나바 사역을 시작하면서 등록한 새신자의 통계를 바탕으로 바나바 사
역의 방향을 정리 분석한 것이다.  
260
 Gary McIntosh, and Glen Martin, 새신자를 찾아라 지켜라 (Finding Them, Keeping Them), 김명남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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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는 ‘앞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을 ‘뒷문’으로 나가지 않게 하면 교회는 매년 
10 퍼센트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안에만 있는 것으로는 성장을 가늠할 수 없
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
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데 있다. 교회는 종착역이 아니고 한 영혼을 회복하여 다시 세상으
로 파송해야 하는 평신도 훈련소라는(표 2)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한 영혼에 초점을 맞
추는 1:1 양육과 소그룹 공동체를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 
 
(1) 바나바 사역을 위한 1일 세미나 참여 
 
바나바 교육원에서 시행한 바나바 사역은 앞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뒷문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새신자 정착 사역이다. 바나바 사역을 교회에 도입하고자 하는 목회 현장의 필
요에 의한 담임 목사의 추천으로 필자와 몇 명의 교인이 1일 세미나를 경험하였다. 2004년 2
월 무렵에 바나바 교육원에서 실시한 세미나 교육을 받고 처음으로 바나바 사역을 접하게 되
었다. 비록 이론식 강의이었지만 필자가 강원도에서 개척하여 7 년을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한 영혼을 위한 구체적인 목회에 목말라 있었던 차에 
바나바 사역을 통해 한 영혼을 위한 목회의 방향을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필자는 반월중앙교회 현장에 바나바 사역과 속회를 접목하면서 충성된 자를 통해 충
성된 자를 양육하고 세우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한 교회 활성화에 관한 논문을 
연구하게 된 경위이다.  
그러나 바나바 1 일 세미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다. 실제로 1 일 세미나 이
후에 곧바로 교회의 지원으로 제 1 기 바나바 사역자 기초 교육을 하면서 바나바 사역을 시
작하였고, 사역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 필자가 가지고 있는 한 영혼 회복
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실효성을 임상적으로 실험하였다. 필자는 제 1 기 새
                                                                                                                                                               
서울: 프라미스, 2003), 12-15. 
９９ 
 
가족 정착을 위한 바나바 사역자 기초 교육을 7 주 동안 진행하면서 바나바 사역자들을 훈련
하고 준비케 하였다.  
 
(2) 새가족 정착을 위한 바나바 사역자 기초 교육 
 
제 1 기와 제 2 기의 새가족 정착을 위한 바나바 사역자 기초 교육은 바나바 사역을 실
시한 현장의 경험이 없었기에 이론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제 3 기는 2 년 동안 실시한 바나바 
사역을 실제로 경험한 바나바와 새신자의 실제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준비하였다.
261
 제 1,2 
기 바나바 사역자 기초 교육은 초기 단계이어서 임상 되지 않은 것이고, 2 년 동안의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제 3 기 바나바 사역자 기초 교육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사례 발
표를 중심으로 준비하였다. 제 3 기 사역은 바나바 사역을 할 수 있는 토양을 준비하였다.262 
웨슬리의 반회(Band) 목회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울의 신당동 시장을 중심으로 목회하는 
예수 마을 교회는263 바나바 사역을 접목하여 한 영혼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사역의 열매를 
거둔 사례도 있다. 장학일은 바나바 사역의 결과를 이렇게 말한다. 
  
약 8 개월 간 300 여 명이 등록했으며, 그 중에 약 250 명 이상이 
정착하였다. 놀라운 일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좋고 나
쁨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문제였다. 바나바 사역
이 가정 목회와 열린 목회를 동시에 하려는 우리 교회와 토양이 
잘 맞을 것이라는 나의 예상은 적중하였다. 264 
 
새가족 정착을 위한 바나바 사역을 위해서는 교회가 목표로 하는 목회의 토양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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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5 제 1,2,3기 새가족 정착을 위한 바나바 사역자 기초 교육 참조. 
262
 필자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역을 하면서 기초만 다졌다 현재 담임목사의 지원과 바나바 사역 
담당 목회자의 수고와 바나바 사역자들의 수고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현재 80%의 정
착율을 보이고 있다. 
263
 서울 신당동 소재(담임목사 장학일). 
264
 장학일, 밴드 공동체 만들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17. 
１００ 
 
하는 사역으로의 준비가 필요하다.  
 
(3) 바나바 사역 위원회 회의 정리 
 
새가족 정착을 위한 바나바 사역자 기초 교육(7 주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바나바 
사역자 제 1 기 23 명,265 제 2 기 17 명과266 함께 바나바 사역을 이끌어갈 사역자 3 명과 임원





나. 바나바 사역의 진행 과정 
 
(1) 바나바 새신자 성경공부 
 
본격적인 시작은 2004 년 7 월 18 일에 등록한 새신자를 바나바 사역자와 1:1 로 연결하
여 1:1 사역을 하도록 하였다. 바나바 교육원에서는 바나바 교재를 가지고 새신자와 1:1로 교
육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교회에 적용할 때는 바나바 사역자들이 부담스러워 하였으며, 다
른 방법을 찾는 중에 바나바 새신자 성경공부 교재를 선택하여
268
 매주일 바나바 사역자와 
새신자가 같이 모여서 7 주 과정의 바나바 새신자 성경공부를 하였다. 이것은 신앙의 기초에 
관한 내용이다. 성경공부를 마치고, 1:1 바나바 사역자가 새신자와 만나며 별도로 교회 밖에서 
1:1 양육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7 주 바나바 새신자 성경공부를 마친 바나바 사역
자와 새신자는 바나바 사역 7주 수료 소감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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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 2명, 권사 11명, 집사 10명. 
266
 장로 2명, 권사 5명, 집사 9명, 세례교인 1명. 
267
 부록 16 바나바 사역 위원회(2004. 7. 18. 일) 회의 정리 참조. 
268
 한국 전도폭발 출판부에서 발행한 새가족 양육 성경공부 1 단계 훈련교재로 바나바 사역 담당목사
인 필자가 7주 동안 진행하였다. 
１０１ 
 




반월중앙교회 바나바 사역의 핵심은 새가족 정착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1:1 양육이 핵
심이다. 바나바 사역자와 새신자가 1:1 로 1 주일에 한번씩 만남을 갖고 3 명씩 새신자에게 소
개해 주고 새신자를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1:1 양육을 진행하였다. 
  
 (3) 새가족 환영 만찬 및 감사 예배 
 
새가족 환영 만찬 및 감사 예배는 교회에서 처음 실시한 새가족 환영 만찬 및 감사예
배이다.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270 새가족 환영 만찬 및 감사 예배를 실시한 다음에는 바나




1 부는 새가족을 위한 환영 만찬이다. 새가족을 환영하면서 가족과 함께 초청장을 발송
하고  1 층 소예배실에서 교회 사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들과 바나바 사역자들과 봉
사자들이 모여서 새가족을 환영하는 간단한 환영식과 환영만찬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2
층 예배실에서 새가족 환영 감사예배를 드렸다. 어느 새신자는 바나바 사역 7 주 수료 소감문
에서
272
 밝히고 있듯이 ‘담임 목사와 남자 성도들이 가슴을 뜨겁게 껴안아 주었을 때 그 벅찬 
감동을 그의 일생에서 좋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고백하였다. 
교회는 새신자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태어나야 한다. 새신자가 들어 오지 않으면 교회는 
활력을 찾지 못한다. 새신자가 들어 온다는 것은 교회가 새신자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
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문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앞문으로 들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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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8(1, 2, 3) 바나바 사역 7주 수료 소감문 참조. 
270
 제1회는2005.3.6 실시하였고, 제2회 2005년 11월 27일에 실시하였다 
271
 새가족 환영만찬 및 감사 예배에 관한 자료는 부록 13(1, 2)제 1 회 새가족 환영만찬 및 감사예배를 
참조..  
272
 부록 8(2) 바나바 사역 7주 수료 소감문(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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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뒷문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회의 새신자는 반월중앙교회의 새신자 현황
에서 볼 수 있듯이 자원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13퍼센트이고, 87퍼센트는 기존 신자에 
의해서 전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 신자를 먼저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유
기적 바나바 사역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한 영혼을 회복하는 사역으로서 새신자를 맞아들일 준
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준비 없는 사역은 열매도 없기 때문이다. 바나바 사역
은 교회 밖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교회 안의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는 
사역이다.  
 
다. 반월중앙교회의 바나바 사역 평가 
 
필자는 반월중앙교회에서 2004 년부터 2006 년까지 사역을 하였으므로 2007 년 이후의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반월중앙교회의 바나바 사역을 위한 자료는 목회자
의 평가와 평신도의 사례 발표와 간증문을273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박종배는 바나바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새로 교회를 찾아오는 새신자와 새가족
들의 교회 정착이 향상되었으며,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또 바나바 사역에 
대한 전망은 첫째,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새가족 중심으로 변화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활발
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둘째, 바나바 사역을 통하여 정착된 성도들이 바나바 사역자가 되어 
섬기는 재생산의 모습도 기대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반월중앙교회 바나바 사역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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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박종배(반월중앙교회 담임목사. 이하 박종배)의‘담임목사의 입장에서 본 바나바 사역에 대한 
평가서’, 둘째는 김병렬 바나바 사역 담당 목사(이하 김병렬)의‘현재 바나바 사역 담당 목사의 바나바 
사역에 대한 평가서’, 셋째는 필자가 사역하던 당시에 1기 바나바 사역자로 참여하여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장민진 집사(이하 장민진)가 바나바 교육원 10호에 기고한‘바나바 사역의 실제’를 참고하였
고, 넷째는 필자가 사역하던 당시에 2기 바나바 사역자로 참여하여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강경아 
집사(이하 강경아)가 바나바 교육원 10호에 기고한‘바나바 간증문’을 참고하였다. 2004년에 처음 시작
한 바나바 사역이 2016년 현재까지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74




첫째, 새가족들에게 교회에 대한 소개와 정착에 멈추지 않고 그들
의 달란트와 은사를 파악하여 교회 각 부서에서의 봉사와 섬김에
도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연결시키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바나바 사역자와 새가족들이 1:1 로 나눌 때 복음의 내용이 
있는 기본적인 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교회
에 등록한 새가족을 바나바 사역을 통하여 정착시키고 정착된 이
들을 다시 사역자로 세울 수 있도록 연계하는 훈련과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바나바 사역은 30 명 정도의 사역자들이 헌신하여 섬기고 있
다. 바나바 사역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함을 인식하고 열심히 사역
하고 있다. 바나바 사역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새가족의 교회 정착
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월중앙교회의 바나바 사역은 소기의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5 년에 61 명이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였으며, 그 중에 49 명이 꾸준히 교회를 출석하
고 있다. 80% 정도의 정착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16 년에는 
85% 정착율의 목표를 세우고 사역하고 있다. 
 
김병렬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보완책을 제시한다. 
 
첫째, 지속적인 사역자 양성이 필요하다. 2 년에 1 회 바나바 사역
자 세미나를 통해서 신입 바나바 사역자를 발굴하고 있다. 바나바 
사역자의 계속적인 충원과 바나바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위해서 
정기적인 사역자 세미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미나는 
2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 첫째는 바나바 사역자를 지속적이고 안
정적으로 충원하는 것이다. 둘째는 세미나를 수료하는 이들이
(2016 년 현재 8 기 사역자 세미나를 가졌으며, 211 명이 수료하였
다) 전체 바나바 사역자로 헌신하지는 못할지라도 새가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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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9 참조. 2016년 김병렬 바나바 사역에 대한 평가. 
１０４ 
 
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둘째, 교회적 환영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어야 한다. 새가족의 
교회 정착에 있어서 바나바 사역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새가족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바나바 사역자를 통해서 새
가족이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성도들의 냉랭한 시
선과 교회적인 환영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새가족 교육 6 주 과
정을 마치고 난 후에 2 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는 새가족 수료식을 
주일 3 부 예배를 통해서 전교인이 환영해주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또한 1 년에 2 회 새가족 환영만찬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새가족들을 환영하
고 편안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셋째, 철저한 사역 시스템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한 명의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하고 6 주 동안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정
착을 하기까지 철저한 역할분담을 통한 사역의 시스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바나바 사역은 안내팀, 영접팀, 다과팀, 행
정팀, 식당봉사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새로 등록한 새가족이 있
을 경우, 영접팀에서 새가족 카드를 작성하도록 도와주고 예배시
간 중에 새가족 환영시간에 꽃다발을 전달한다. 그리고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안내하여 다과를 접대한다. 담임목사와 사진촬영을 하
고 면담 후 식당으로 안내해서 미리 준비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새가족 교육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새가족 교육을 받은 새
가족에 대해서 일대일 바나바 사역자를 정하여 주중에 전화 심방
을 하게 하고 6 주 동안 새가족이 교회에 출석하고 새가족 교육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주 동안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
하게 강조하는 것은 새가족 교육 수료 후에 소속될 목장과 선교회
를 소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6 주의 새가족 교육 과정을 잘 마쳤
다고 하더라도 소그룹 목장과 선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정착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가족 교육을 마친 후에 
새가족이 소그룹 목장 예배와 선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
는지를 확인하고 독려하는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사와 달란트를 점검하여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교사, 성가대 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정착율을 높이는 
１０５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276 
 
평신도의 첫 번째 사례는 바나바 사역자인 장민진의 사례 발표이다. 장민진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교회를 옮기고 나서 교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기도로 감당하면서 한 영혼을 돌보아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장민진은 바나바 사역이 새가족을 위한 사역이면서도 이
미 기존 신자에게 더욱 유익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
었습니다. 이 사역은 새가족을 위한 사역이면서도 이미 교회 성도
로 정착된 평신도들에게 더 유익한 사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역을 받는다면 어떠한 일
이 일어날까? 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277 
 
필자도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해 새신자를 위한 사역이면서도 기존 신자를 위한 사
역을 병행하는 부분에 고민하고 있었다.  
또 장민진은 바나바 사역에서 관심을 가지는 중요성을 알고 친밀감과 편안함을 주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10 여 명의 새가족과 만났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성도
를 제외하고 8 명은 현재 교회의 성가대, 전도 찬양팀, 바나바 사역에 동참함으로 잘 적응해 
가고 있다고 하였다. 1 기 바나바 사역자로 시작한 장민진은 바나바 사역을 알게 된 것이 행
복이었고 앞으로도 이 일에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평신도의 두 번째 사례는 바나바 사역자인 강경아의 사례 간증문이다. 강경아는 1 기 바
나바 사역에 찬양으로 봉사하다가 2 기에서 바나바 사역자가 된 사례이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기회를 많이 얻을수록 더 많이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나바 사역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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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교육을 훈련받은 대로 하고자 노력하면서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다. 
장민진의 사례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  
강경아는 바나바 사역의 귀중함을 이렇게 고백한다.278 
 
저는 바나바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초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안부
를 전합니다. 그리고 전화로 통화하면서 이번 주일에는 어떻게 예
배를 드렸는지, 어떠한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혹 불편한 점들은 
없었는지 대화하면서 교회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묻고
는 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
어가면 이번 주일에는 특별한 일은 없는지, 가족간에 특별한 일들
은 없었는지를 묻고 주일에 뵐 것을 약속합니다. 혹 가족의 대소
사가 있거나 특별한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꼭 만나서 위로해주고 
기도합니다. 한번은 밤 아주 늦은 시간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
가 온 성도를 만나니 부부문제(불화)로 매우 힘들어 하였습니다.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말들이 많지 않아 단지 함께 울어주며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안 일이지
만 그때 그 마음이 고마워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그 일이 교회에 잘 적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아픔을 함께하고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
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강경아는 바나바 사역에서 관계의 소중함을 고백하면서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평신도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며 살아 숨 쉬는 동안 이 일에 사명을 가지고 
계속 감당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  
반월중앙교회 바나바 사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네 사람의 평가는 필자에게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필요성을 깨우쳐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2 년 동안의 반월중앙교회 바나바 
사역에서 필자가 처음 시작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이 있다. 필자의 영성이 부족해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심정과 한 영혼이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도록 사후 관
리를 잘하지 못한 부분, 둘째는 바나바 사역자들이 다른 부서와 중복되어 봉사하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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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정리하지 못한 것, 셋째는 2 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더 열심히 바나바 사역자들
을 재무장시키는 일에 헌신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자의 부족함에도 바나바 사역
이 현재는 새가족으로 등록한 사람들의 80 퍼세트 이상이 정착하고, 바나바 사역자와 연결된 
새가족의 70 퍼센트 정도가 교회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결과는 한 영혼 회복은 오직 하나
님의 역사로 되는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이 전통 교회의 특성에서는 정착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발판 삼아 새로운 목
회의 이정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정착을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하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담임 목
사의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에 대한 목회 마인드 변화이다. 바나바 
교육원에서 교육할 때 담임 목사의 바나바 세미나 참여와 담임 목사 중심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279
 했다. 목회는 모든 행정과 결정권을 가진 담임 목사의 지도 아래서 교회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기적 바나바 사역이 하나의 새신자부 부서의 사역으로 생각하
는 마인드는 바나바 사역을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또 하나의 사역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
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사역은 유기적 바나바 사역이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여러 가지 사
역 가운데 새가족 정착을 위한 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이 새가족 정착 
사역이 될 수는 있어도, 새가족 정착 사역이 유기적 바나바 사역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이유
이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교회 밖의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기 위한 교회 안의 잃어버린 
영혼을 먼저 회복하는 사역이다. 교회의 사명(도표 1)에서 밝히고 있듯이 목회자의 변화 없이
는 평신도의 변화도 없고, 평신도의 변화 없이는 불신자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에 집중하여 한 영혼을 회복하므로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사역이다. 담임 목사의 목회 마인드에 의하여 움직
이는 교회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거부 반응을 두려워하는 전통 교회의 특성상 바나바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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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목사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사역의 통일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담임목사 중심
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사역과 연결되어야 하고, 하나의 부서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역 안에 포함해서 부서별 사역이 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둘째는,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부흥을 경험할 때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위한 토양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이러한 토양 위에서 비로소 시
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는 영적 분위기와 웨슬리의 옥외 집
회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때 비로소 한 영혼을 세우는 토양이 준비된 것과 같은 맥락
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 영혼의 회복은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
기 때문이다. 이것은 목회자의 유기적 바나바 사역에 대한 목회 마인드와 연관이 있으며, 교
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표 2)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 교회 전체
의 영적 분위기는 교회 부흥을 위한 교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많은 전통 교회가 목회
자의 목회 마인드에 따라 현재 유행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목회자의 마인드와 
교회의 준비와 평신도의 준비와는 상관없이 다양한 사역을 하기는 하지만 사역의 통일성을 
가져오지 못하게 된다. 교회의 사역은 하나의 사역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고, 하나의 통일된 
사역 안에서 여러 가지의 사역이 네트워크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이 필요하다. 많은 교회가 간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목회자가 
세미나병을 극복하지 않으면 목회에 혼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의 중심 사역으
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가 부흥을 경험할 때만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가 침체하면 사역도 동력을 잃게 된다.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통한 교
회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교회는 활성화된다.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해 양육하고 훈련해서 준비된 평신도를 세상으로 파송해야 한다. 목회자의 신학 정립과 평
신도의 신앙 정립은 교회를 회복하는 중요한 기초를 제시한다. 유기적 바나바 사명 선언문은 
“나는 한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이다. 
셋째는, 평신도의 협력이 필요하다. 교회의 규모가 클수록 평신도의 자원이 교회 안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한 영혼을 회복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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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회적으로 목회자와 모든 사역자와 평신도가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야 한다. 교회의 사역
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평신도를 세움으로 평신도를 훈련하는 구조가 필요
하다. 특히 소그룹 공동체인 속회에서 속장은 영혼의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속장
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 교회는 수동적인 부분이 많고, 숨어 
있는 일꾼을 찾기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평신도에게 평신도의 역할을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교회에 다시 부메랑처럼 교회를 침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
다. 평신도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 교회는 활력이 넘치게 된다. 교회 안에 잠재된 한 영혼의 
회복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평신도를 회복하는 것은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
나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독립된 신앙으로 홀로 세울 때 가능한 것이다. 교회 
내부에 있는 영혼을 점검하는 사역자의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 없는 사역은 열매가 없기 때
문이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한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 사역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준비해야 
한다. 전통 교회는 바뀌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초대교회가 경험한 부흥을 경험하고 
그러한 영적 분위기에서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진행한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
는 바이다.  
담임 목사의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에 대한 목회 마인드의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의 토양 위에서 평신도를 활용하여 하나님
의 사람으로 세울 때 비로소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반월중앙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꾸준하게 새신자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착이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교회를 유지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
으나 교회가 활기차게 움직이는 분위기가 되지 못한다. 오랜 친분 관계로 친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장점을 살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 변화를 이룬다면 새로운 부흥의 활력을 
가져올 것이다. 사람과 친밀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그 친밀성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전통교회를 작동하게 하는 주일예배 중심과 행사 중심의 목회에서 잠들어 있는 영혼
을 각성하고 깨워야 한다.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행사는 영혼의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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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전통교회는 전통에 매여 활용되지 못하는 인적 자원이 많다. 먼저 교회 안에 잃어
버린 영혼을 발견하고 활용되지 못한 인적 자원을 찾아내어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회복하여 지역 사회에 복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목회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면서 충성된 자를 통해 충성된 자를 세우는 유기
적 바나바 사역의 모델인 초대교회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관점에서 본 웨슬리 초기 감리교회의 한 영혼의 개인 상태에 맞
추어 훈련하는 시스템을 반월중앙교회에 접목한다면 반월중앙교회가 가진 장점을 통해 한 영
혼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이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한다. 
 
라. 반월중앙교회의 속회 평가280 
 
반월중앙교회 속회는 전통 교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통 교회는 과거에 습관적
으로 해 오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것들이 가져다주는 효율성보다
는 오래전부터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에 익숙해 있어서 속회를 분할, 조정하는 연말이 되면 
친분을 쌓아온 기존의 속회원들과 분리되는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새롭게 편성할 때 잡
음이 생긴다. 이것 또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전통 교회의 약점이기도 한 부분이
다. 속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연약한 속을 보충해 주고, 계속 진행하기 힘
든 속은 폐지하고 합병하면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교회는 새로운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 새로운 신자에 대해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기존 신자
들과의 신뢰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1 년마다 의무적으로 
전체 속회를 새롭게 편성하기도 한다.   
반월중앙교회는 지역교회로 뿌리를 깊이 내린 전통교회이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헌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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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반월중앙교회에서 2000 년부터 2006 년까지 6 년을 부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였다. 6 년동안 
교구를 관리하였고, 2년을 바나바 사역에 집중했다. 1교구와 3교구 속회를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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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고로 교회를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기존 신자들이 3-4 대를 이어 오면서 오랫
동안 신앙을 유지하는 가정도 많이 있고, 또한 도시의 개발로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오는 사
람들이 있으며 매주 적게는 한두 가정 또는 서너 가정이 등록을 하므로 오래 신앙생활을 하
는 기존 신자들과 함께 교회가 평신도들로 인해 활기를 보이기도 한다. 교회는 자체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역과 국내외적으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선교비로 지원하고 있다. 교회의 모든 행사는 교회력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행사에는 타 교회 신자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반월중앙교회 속회 현황은 1교구는 41속이고, 2교구는 36속이며, 3교구는 8속으로 전
체 속회는 3 교구 85 속회로 편성되어 있다.
281
 1 속의 인원은 적게는 5-6 명, 많게는 10-12 명 
정도이다. 그리고 속회를 참여하지 못하는 속은 관리속으로 인원이 많이 속해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속회에 참여하
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각 속회는 속회를 관리하는 속장이 있고, 말씀을 인도하는 인도
자가 있으며, 나머지는 속회원이라고 부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금요일(경우에 따
라서 토요일에 모임)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속회를 드리고 있다. 담임 목사는 전체 속회를 관
리하고, 2 명의 부담임 목사가 2 년 정도 교대하면서 교구를 1 교구와, 2,3 교구로 나누어 관리
를 하며, 매주 2-4 속 정도 속회 예배를 인도한다. 그리고 속별로 돌아가면서 매주 1 속씩 부
담임 목사가 중심이 되어 정기적으로 심방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한 가정을 심방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 년에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목양을 위하여 
각 가정을 더 깊이 아는 것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는 길 외에는 깊이 알 수 없다. 속장의 
보고는 참석 인원을 매주 보고하는 체계는 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신앙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보고가 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속장을 위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속장의 활
동을 알 방법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비공식적으로도 특별한 경우(경조사)를 제외하
고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속회원들의 사정을 알 방법이 부족하다.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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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반월중앙교회 교우전화부 참조. 
282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204. Michael Henderson 은 감리
교의 그룹 프로세스에 대하여 말한다. 감리교의 프로세스는 단순하지만 물샐틈없이 철저한 지속적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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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속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곧 
교회의 부흥으로 생각을 한다. 남성들을 위한 속회를 운영하면서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남성
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보기도 했다. 그리고 심방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각 가
정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웨슬리는 아버지의 가정 심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관계
없이 모든 교구 성도들을 가가호호 심방하여 성도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목회를 적용
하여 목회에 큰 도움을 경험했다.
283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른 일들을 
다 처리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정기적으로 심방하기는 불
가능했다. 웨슬리는 언제나 기꺼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고, 효과
가 없을 시에는 신속하게 포기했다. 웨슬리는 늘어나는 신도들을 
개인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284 
 
각 가정을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과 가정에서 만나는 것은 분명 다른 차이가 있다. 교
회 안에서는 형식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가정 안에서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
다는 사실이다. 가정을 심방하는 것은 전통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사역이다. 각 가
정의 형편과 영적 상태를 알기 위하여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효율성에 있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하에서 운영됐다. 과학자가 계기판을 보면서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을 관찰하는 것처럼, 감리교의 지
역 설교자도 정기적으로 제출된 속회 장부와 기록을 통해 신도회를 감독했다. 말년에 웨슬리는 신도회 
회원 3 만 명 모두의 이름과 얼굴 뿐 아니라 이들의 영적 상태까지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신도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복잡다단한 기록들을 살펴보고 감리회 시스템의 모든 면을 
파악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다. 웨슬리는 그룹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기록 보존이 얼마
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이 기록 보존의 능률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283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106.  
284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106-107 
１１３ 
 
웨슬리 초기 감리교회의 속회는 속장이 영혼의 목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 속회에 있어
서는 속장의 지도력이 가장 중요했다. 
반월중앙교회 속회의 부족한 점은 속장을 세우기 위한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속장
의 영적 관리 소홀은 속회원들의 영혼을 1:1 로 관리하는 데에서 한 영혼의 방황으로 나타나
는 것이다. 특별하게 속장을 관리하는 부분이 취약하다. 속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훈
련이 소그룹 공동체에서 훈련의 관리로 이어질 때 속회를 통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속장
을 위한 재교육이 되지 않은 이유는 속회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속장의 신앙 성장이 없이는 속회원들의 신앙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속회는 웨슬리의 5 대 소그룹 공동체 가운데 현존하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이다. 한 영
혼을 돌보는 소그룹 공동체인 속회는 셀그룹, 목장, 구역의 정체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했
다. 웨슬리는 모라비아 교도들의 전통적인 소그룹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으며 이것을 도입하
여 감리교 5 대 소그룹 공동체를 형성하여 영혼을 관리했다. 속장은 영혼의 목자로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움으로 평신도 지도자를 통해 평신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단계별로 관리했다. 또
한, 체계적인 보고와 기록을 통해서 담임 목사는 각 개인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에 맞춘 개인
의 맞춤형 훈련을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전통 교회는 분명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되지 않는 자원은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전통 교회의 속회는 좋은 자원이지만 웨슬리의 초기 감리교 속회에 
비추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제4절 요약 및 결론  
 
4 장에서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모델과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모델은 초대교회이고,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관점에서 본 모델은 웨슬리 초기 감리교회이다. 
초대교회는 충성된 한 영혼을 통해서 충성된 한 영혼을 세우는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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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웨슬리 초기 감리교회는 한 영혼을 각 단계에 맞추어 한 영혼에 집중해서 사역하는 목
회적인 근거를 제시해 준다. 두 교회를 모델로 삼아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관점에서 본 반월
중앙교회의 바나바 사역을 살펴보았다.   
1 절에서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모델로서 초대교회를 살펴보았다. 초대교회 내부문제
를 통해서 교회 외부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목회 청사진은 평신도와 목회자의 역할을 구분해
서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과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 충성된 
자를 통해 충성된 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언제나 목회 현장 속에서 드러나기 때
문에 목회 현장을 통한 신학 정립이 필요하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4 가지 개척되는 모델 방식은 교회인 사람을 세우는 방식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7단계를 정립하였다.  
2 절에서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관점에서 본 웨슬리 초기 감리교회를 살펴보았다. 웨
슬리 초기 감리교회는 최악의 환경에 있던 영국을 복음으로 구했다. 옥외 집회를 통해서 하
나님께로 돌아온 영혼들을 단계별로 맞추어 5 대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영혼을 관리하며 훈
련하였다. 그것은 목회 현장의 필요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전되었으며 이를 체계화 시켰던 것
이다. 오늘날 목회 현장을 접목한 신학 정립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대 소그룹 공동
체 훈련은 신도회의 인지 방식과 속회의 행동 방식과 반회의 정서 방식과 선발신도회의 훈련 
방식 그리고 참회자반의 재활 방식으로 각 공동체의 특성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속회는 현존하는 유일한 소그룹이다. 
3 절에서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관점에서 본 반월중앙교회를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교
회는 몇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다. 담임 목사의 바나바 사역에 대한 목회 마인드의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전체 영적 분위기의 토양 위에서 바나바 사역자의 역할과 평신도 자원
의 활용으로 바나바 사역이 될 때 아름다운 열매가 기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바나바 
사역을 교회에 적용하기 위하여 애를 썼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열매를 맺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았다. 부담임 목사의 입장에서의 한계와 영성의 부족함을 고백한다. 그러나 
바나바 사역자들이 한 영혼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평신도 자원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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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리고 반월중앙교회의 속회를 평가하였다. 속회는 5 장에서 바나바 사역과 연계해서 
살펴볼 것이다.  
5 장에서는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제 5 장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4 장에서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모델과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초대교회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모델이며, 웨슬리 초기 감리교회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관점에서 본 모델이고, 반월
중앙교회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필요성을 발견한 사례 교회이다. 이를 바탕으로 5 장에서는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다.   
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하는 원인은 2 가지이다. 하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한국 교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한 영혼의 회복과 돌봄
과 세움이 순환하지 못하는 개체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교회의 구조적 문제는 한국 교
회 전체의 문제이며 동시에 개체 교회의 문제이다. 전체와 개체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의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
역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은 3 가지이다. 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탈진을 방
지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 방안 그리고 속회를 통한 유기적 바나바 사역 방안이다.  
 
제 1 절 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세 가지 걸림돌은 진단의 오류, 교회에 관심이 없는 
목회자, 그리고 나약한 평신도다. 즉, 첫째, 교회 문제의 원인을 신학교와 세상과 연계된 구조
가 아닌 개별적인 문제로 보는 편향된 관점으로 잘못 진단함, 둘째, 교회의 본질인 한 영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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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엽적인 일로 분주한 목회자의 모습, 셋째, 세상 변화를 주도하는 
자로 양육받고 훈련받지 않은 채, 세상에 보냄을 받는 나약한 평신도의 모습이 그것이다.  
교회의 구조적 문제는 한국 교회 전체와 개체 교회의 구조적 문제이며, 한국 교회 전체
와 개체 교회는 상호 연관이 있다. 개체 교회의 부흥과 침체는 한국 교회 전체의 부흥과 침
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 교회 인프라 구축(한국 교회)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신학교와 세상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함으
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학교와 세상과 교회의 문제를 개별적인 문제로 인식하면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연계되어 작동하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찾지 못하게 된다. 
신학의 문제를 신학 교육에서만 찾을 때,285 교회 문제를 교회 안에서만 찾을 때, 그리고 세상
의 문제를 교회의 역할에서만 찾을 때286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 교회의 문제는 
신학교와 세상과 연계된 구조에서만 작동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구조는 신학교와 세상과 연계된 구조 속에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는 연결 고
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285
 기독교사상 2014년 5월호 특집호에서 ‘기로에 선 한국 신학교육’을 다루면서 기고자들이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배제한체 신학교와 관계된 이들을(총장 2인, 원장 1인, 교수 1인, 교단 총무 1인) 
중심으로만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 목회와는 동떨어진 시각으로 한국 신학 교육을 바라보
고 있는 것이다. 목회 현장을 통한 신학 정립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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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손봉호 박사 ‘기윤실 운동은 실패했다,’” 뉴스파워 (23 February 2010).  
Online: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15315&section=sc4.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창립자 손봉호
자문위원장은 “시민단체는 그 임무가 끝나면 해체하는 게 맞다. 단체는 시간이 지나면 기득권이 생기고
그로 인해 이해관계가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타락케 하는 원인이다.”며 “나는 개인적으로 기윤실의 운
동이 실패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정직 운동과 검소, 절제 운동을 일으켰지만 사회는 별로 정직




다. 첫째, 교회에서 신학교로의 연계성은 평신도의 소명 문제로서 그 연결고리 역할은 교회를 
위임받은 목회자에게 있으며, 둘째, 신학교에서 교회로의 연계성은 목회자의 목회 문제로서 
그 연결고리 역할은 현장 목회를 경험해서 살아 있는 신학을 정립한 신학 교수에게 있고,287 
셋째, 교회에서 세상으로의 연계성은 평신도의 선교 문제로서 그 연결고리 역할은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목회자에게 있으며, 넷째, 세상에서 교회로의 연계성은 불신자
의 구원 문제로서 그 연결고리 역할은 한 영혼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심정을 가진 목
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교회 인프라
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사람의 변화는 사역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은 사역을 이끌어 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 인프라 구축이 
한국 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와 개체 교회의 구조적 문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래
서 교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는 교회의 구조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국 
교회를 지탱하게 해 주는 개체 교회의 구조 속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2.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부흥과 양육과 훈련의 순환 구조(개체 교회) 
 
한국 교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신학교와 세
상에 수요와 공급을 해 주지 못해서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체 교
회는 신학교와 세상으로 원활하게 연계시켜 주는 공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체 교회의 구조
적인 문제는 한국 교회 전체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것이 한국 교회 전체와 연결된 개체 교회의 상관관계를 가진 구조적인 문제이다. 개체 
교회의 구조적 문제는 한국 교회 전체와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개체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한 영혼의 회복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못함으로 작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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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 신학교로의 연계성은 신학 교수의 신학 문제로서 그 연결고리 역할은 교회에서 살아 있는
 신학을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목회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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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개체 교회의 문제의 출발점은 한 영혼이며 한 영혼의 변화를 통해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한 영혼을 위한 통일된 교회의 전체 목회 청사진이 없으면 
한 영혼의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없다. 부흥을 경험하므로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에 영향
을 주는 것과, 1:1 양육을 통해 개별적 돌봄을 받는 것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순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개체 
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부흥과 양육과 훈련은 연계성을 가지고 준비하여
야 한다. 각각의 상관관계는 3 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그리고 필자의 견해로는 대그룹과 소
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두 날개 시스템은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관점에서 볼 때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다.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부흥과, 1:1 양육, 소그룹 공동
체 훈련을 하나의 구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부흥과 양육과 
훈련의 구조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했던 하
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 부흥과 양육과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 무기는 하
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주일 예배와 중보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다. 
첫째, 말씀이 중심이 되는 주일 예배이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주일 예배를 가장 
많이 참석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주일 예배 중심의 구
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주일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주일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원
인이 평신도에게만 있다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일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교회 부흥을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나 교
회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교회마다 평균 교회 출석수의 10 퍼센
트 정도는 어떠한 형태로든 방문하는데 한 번의 방문이 마지막 방문이 되게 하면서 사람들에
게 전도만을 강조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목회자의 직무유기인지도 모른다. 작은 일에 큰 
뜻이 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 각자에게 현재 맡겨진 영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충성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목양일념하지 않으면 인
원이 더해지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남은 인원도 도로 찾아가실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작은 일
１２０ 
 
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심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1 세기 오늘의 
설교는 3 세기 이전에 비해서 복잡하고, 열정도 없고, 설교자 스스로도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
는 복잡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필자가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형식화된 주일 예배를 회복
하지 않으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한 영혼을 회복하는 토양이 될 수 없다. 한 번의 예배에 생
명을 걸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므로 한 영혼을 회복하는 영혼의 수술 시간이기 때문
이다. 이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여야 한다. Wesley가 옥외 집회에서 외
쳤던 복음을 주일 예배 강단에서 선포해야 한다. John C. Ryle 은 18 세기 영적 개혁자들이 영
적 무기로 어디에서든, 단순하게, 열정적이면서도 단도직입적으로 사용했던
288
 설교 내용과 주
제에 대하여 말한다.
289
 첫째, 지난 18 세기에 영적 개혁자들은 ‘성경의 완전성과 탁월성’을 끊
임없이 가르쳤다. 성경은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었다. 둘째, 지난 18 세기의 영적 개혁
자들은 ‘인간 본성의 전적 부패’를 끊임없이 가르쳤다. 셋째, 지난 18 세기의 영적 개혁자들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인간의 죄를 대신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고 끊임없이 가르쳤다 넷째, 지난 18 세기 영적 개혁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이
라는 위대한 교리를 끊임없이 가르쳤다. 다섯째, 지난 18 세기의 영적 개혁자들은 누구든지 
성령으로써 새롭게 거듭나고 회심해야 할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다. 여섯째, 지난 18 세기의 
영적 개혁자들은 ‘진정한 믿음과 개인의 거룩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끊임
없이 가르쳤다. 마지막으로, 지난 18 세기의 영적 개혁자들은 ‘하나님은 영원히 죄를 미워하
시지만 죄인들은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다. 그러나 현대 교회의 강단은 
18 세기에 비해 너무 빈곤해져 있다. 설교의 홍수 속에 살지만 영혼을 회복하는 설교는 듣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설교자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혹 
그 능력을 소유했어도 주일 예배에만 집중하여 목회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도주 설교자에 
대해 Michael Henders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웨슬리와 휫필드는 신학적으로도 다르지만 사역 방법론 면에서 두
                                                     
288
 John C. Ryle, 18세기 영국을 구한 두 영적 거인 휫필드와 웨슬리, 27-30. 
289
 John C. Ryle, 18세기 영국을 구한 두 영적 거인 휫필드와 웨슬리, 30-33. 
１２１ 
 
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후 결단을 촉구하고
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해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묶어주지 않고 사
라져 버리는 도주 설교자들에 대해 웨슬리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
꼈다.290 
 
주일 예배의 회복은 교회 전체를 영적 분위기로 전환해 구원 얻는 영혼들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도주 설교자를 통해서는 한 영혼의 회복이 쉽지 않다. 휫필드는 추수할 
곡식에 관심을 가졌지만, 웨슬리는 추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추수한 곡식을 곳간에 넣
기 위해 소그룹 공동체를 조직하여 한 영혼을 각 단계에 맞춰서 훈련시켰다. 주일 예배는 영
혼을 회복하는 토양을 제공해 줄 뿐이다. 부흥을 위해서는 중보기도 사역과 주일 예배가 교
회의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부흥을 한 번 경험하는 것으로는 그것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1:1 양육으로 개별적 돌봄을 받는 것과 개인 신앙을 검
증하고 훈련하는 소그룹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1:1 양육은 새신자와 기존 신자를 
정착하는 사역과 기존 신자를 사역자로 헌신하게 하는 사역이 있으며, 소그룹 공동체인 속회
는 모든 평신도를 참여하게 함으로 속회 중심의 목회 청사진으로 사역자로 훈련하는 현장이 
되게 한다. 평신도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하는 것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훈
련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할 때만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속회는 한 영혼
을 회복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중보 기도 사역은 모든 사역의 뿌리와 같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중보”라는 말
의 신령한 뜻은 “영혼을 쏟는”이라는 뜻이다.291 Leonard Ravenhill 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
흥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든지, 영적 무기
인 기도가 무뎌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성령의 탄식을 느끼지 않는 이때 생명을 걸고 
중보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쏟으며 세상을 뒤흔
들어 놓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령의 사람이 필요하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교회는 잠자고 있지 않은가? 네로가 빈둥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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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로마가 불탔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잠들고 있는 동안 지옥은 불타고 있음을 확신하
는
292
 Leonard Ravenhill 은 교회의 더 큰 방해거리는 차가운 교회보다 미지근한 교회라고 지적
하면서,293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울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 경고한다.  
 
참 부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과거의 영광 회복을 위해 슬퍼하지 않는다. 우리의 세대가 신속하
게 영원한 지옥의 밤으로 달리는 동안,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썩




Leonard Ravenhill의 경고는 현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295 예루살렘을 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셨던296 주님의 심정으
로 한 영혼을 회복하기 위하여 중보해야 할 때이다. 오늘날 교회는 중보 기도의 무기를 갖추
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많은 군사보다 더 무서워했던 사람은 기도의 사람 존 낙스(John Knox)이
었다.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기 잠들다”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도의 사람이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을 통해 한국 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한국 교회 전체의 교회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며, 개체 교회의 구조적 문제의 출
발점인 한 영혼이 회복하는 토양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회복
하는 토양이 되는 개체 교회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준비와 사역의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 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체 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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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러므로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전체를 침체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교회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고, 개체 교회 안에 부흥과 양육
과 훈련이 순환되는 구조로 준비해야 한다. 한국 교회와 개체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위한 해















(표 6) 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위한 해결 방안 
 
개체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 영혼의 회복과 돌봄과 세움이 지속적
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부흥과 양육과 훈련이 연계될 때만 가
능하며, 그 연결고리 역할의 중심에는 한 영혼이 있다. 한 영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부흥을 
위해서는 부흥을 주도하는 사람이고, 양육을 위해서는 바나바이고, 훈련을 위해서는 속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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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한 영혼이 회복되면 개체 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구조적 문제는 신학교와 세상을 연계하는 교회가 문제의 출발점
이며 해결책이고, 개체 교회의 구조적 문제는 부흥과 양육과 훈련을 연계하는 한 사람이 문
제의 출발점이며 해결책이다. 개체 교회에서 한 영혼이 탈진하면 한국 교회를 침체하게 하는 
걸림돌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 교회와 개체 교회는 분리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이다..  
 
제 2 절 탈진을 방지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 방안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제자 배가의 원리(표 7)와 계급 구조로 본 직분(표 8)과 새들백 
교회 헌신의 동심원(표 9)과는 다른 사역이다. 단계별 훈련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첫째, 신
앙의 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신앙 단계별로 하나님과 관계의 척도를 알 수 있다. 셋째,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게 한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둘째, 신앙 단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가? 셋째, 목표는 도달
해야 할 위치를 구분해 주지만 신앙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다. 단계별로 
신앙을 구분하는 것은 개인의 훈련 정도에 비례한다. 제자 배가의 원리(표 7) 는 다음과 같다.  









(표 7) 제자 배가의 원리 
１２５ 
 
신앙 단계가 올라갈수록 신앙의 기초를 확인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웨슬리가 
‘모든 사람을 초신자 대하듯이 하였다’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웨슬리는 소그룹 공동체
에 ‘경험’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을 추가했다.297 경험은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해야 할 명분











(표 8) 상향식 계급 구조로 본 직분과 하향식 계급 구조로 본 직분 
 
교회의 직분에 대한 구조는 전통적인 상향식에서 성경적인 하향식 계급 구조로 바뀌어
야 한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298고 하신 것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299고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새들백 교회 헌신의 동심원(표 9)은 다섯 단계로 각각의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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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 ‘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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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20:26, 마 23:11, 막 9:35, 막 10:43, 눅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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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각각의 사람들을 자신에게 적절한 헌신의 단계로 안내하고 있다. 동심원의 가장 
외곽에는 ‘지역 사회’가 있다. ‘지역 사회’에 대한 교회의 목표는 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군중’으로 만드는 것이다. ‘군중’이란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다. ‘군중’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교회로 바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 사회’는 어떤 것에도 헌신
하고 있지 않지만 ‘군중’은 최소한 주일 예배 출석에는 헌신하고 있다. 교회는 이 ‘군중’이 
‘등록교인’의 원으로 옮겨가도록 돕는다. ‘등록교인’의 원으로부터 ‘헌신된 자’의 원으로 옮길 
수 있기를 권면한다. 새들백 교회는 ‘군중’이 약 4천 명, ‘등록교인’이 2천 명, #201반에서 이
야기하는 기본적인 습관들에 헌신한 ‘헌신된 자’들이 1 천 5 백 명 정도이다. 가장 안쪽의 가
장 작은 원을 ‘핵심 멤버’라 칭한다. ‘핵심 멤버’는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들이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S.A.L.T.에 참석한다. S.A.L.T.란 101 과정과 201 과정, 301 과정
을 거친 사람들을 위한 새들백 교회 리더십 훈련과정(Saddleback Leadership Training)이다. 새들
백에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적극적으로 사역에 헌신하는 핵심 멤버가 현재 1 천 명 정도 있다
고 구분한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회복, 돌봄 그리고 세움이다. 회복은 영적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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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k Warren, 목적이 이끄는 양육 새들백교회 양육 커리큘럼,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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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돌봄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 돌보는 것을 말하며,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회복하면서 사람을 돌보는 동역에 초점을 맞춘다. 세움은 영적으로 지
도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말하며, 재생산을 통해 한 영혼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춘
다.   
제자 배가의 원리(표 7)는 한 사람을 충성된 제자로 잘 양육하면 한 사람을 통한 배가
의 원리에 의해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가져온다는 원리이다. 이것은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는 여러 
가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배제하고 단지 결과론적인 접근 방법으로 숫자로 결과를 평가하
는 교회 성장 운동에서 말하는 하나의 통계적인 방법에 불과하다.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은 
세 가지 단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의 산물이다.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와 1:1 양육과 소그룹 공동체 훈련이 필요하다. 
제자 배가의 원리(표 7)와 상향식 계급 구조로 본 직분과 하향식 계급 구조로 본 직분
(표 8) 그리고 새들백교회 헌신의 동심원(표 9)을 유기적 바나바 사역과 비교해 볼 때 제자 
배가의 원리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한 사람씩만 양육해도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할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자로 양육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그리고 3 명을 예수님의 
핵심 그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회를 이끌어 가는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열 두제자 중 세 명은 
친밀하게 돌보는 단계에 있는 핵심그룹이었다. 주님과 깊은 문제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룹이
었다는 것이다. 주님도 때로는 홀로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 앞에서 같이 동행하고 영적인 비
밀을 나누고, 허물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제자가 필요하신 것이었다는 것이다.  
탈진을 방지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7단계 신앙으로 구분한다. 개인 신앙을 자가 진
단하고 회복하여 신앙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방향을 설정하면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을 말한다. 하나의 단계에만 집중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초보적 단계인 1, 2, 3 단계 신앙
과 두 개의 단계에만 집중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성숙한 단계인 4, 5, 6단계 신앙 그리고 
세 개의 단계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 7 단계 완전한 신앙이 있다. 
１２８ 
 
하나의 단계와 두 개의 단계에만 집중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탈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
에 세 개의 단계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초보적 단계 
 
하나의 단계에만 집중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초보적인 단계로서 회복에만 집중하
는 경우와 돌봄에만 집중하는 경우와 세움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  
 










(표 10) 유기적 바나바 사역 1단계 신앙(회복에만 집중하는 경우) 
 
유기적 바나바 사역 1 단계 신앙(표 10)은 초보적 단계로서 회복에만 집중하는 경우(➊)
를 말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첫 단계로서 영적 지도를 받
으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스스로 죄인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웨슬
리가 말한 대로 ‘선행적 은총’을
303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이다.304   
회복에만 집중하는 1 단계 신앙(표 10)은 초보적 단계로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집중하
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움 받은 사람이 다시 회복과 돌봄
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11) 유기적 바나바 사역 2단계 신앙(돌봄에만 집중하는 경우) 
 
유기적 바나바 사역 2 단계 신앙(표 11)은 초보적 단계로서 돌봄에만 집중하는 경우(➋)
를 말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중요한 부
분이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을 받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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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3:10,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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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일서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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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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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태어나면서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는 누구에게나 돌봄이 필요하다. 육체의 돌봄
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돌봄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요
한 통로가 된다. 영혼의 돌봄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영감을 얻으며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과정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돌봄은 회복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영적 돌봄의 과정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더욱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돌봄에만 집중하는 2 단계 신앙(표 11)은 초보적 단계로서 사람과 신뢰 관계만을 중요하
게 생각한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신앙이 필
요하다.  
 










(표 12) 유기적 바나바 사역 3단계 신앙(세움에만 집중하는 경우) 
 
유기적 바나바 사역 3 단계 신앙(표 12)은 초보적 단계로서 세움에만 집중하는 경우(➌)
를 말한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세움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상관없이 세움 받는 경우도 있다. 목회자에게 평신도의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영혼 치유자
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일꾼이 부족해서 봉사할 사람을 필요로 할 경우에 준비
１３１ 
 
되지 않은 사람을 세우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준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일을 맡기는 것
이 본인에게나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세움을 받으면 스스로 교만
해질 수도 있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
도 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한 영혼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한 영혼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교회 밖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 잃
어버린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 유기적 바나바 사역이다. 이것은 불신자를 새신자로, 새신자를 
평신도로, 평신도를 사역자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실제적인 사역이다. 
세움에만 집중하는 3 단계 신앙(표 12)은 초보적 단계로서 하나님과 관계회복과 사람과 
신뢰회복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오직 세움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단계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2. 성숙한 단계 
 
성숙한 단계는 하나의 단계에만 집중하는 초보적 단계보다 조금 성숙해진 단계에 있음
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한 단계로 나아갈 필요성을 발견하였을 뿐 아니라 다음 단계에 도달
해 있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다. 웨슬리가 옥
외집회를 통해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양육하는 일에 집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
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성령
으로 거듭남을 체험했어도 신앙에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 과정은 웨슬리의 목회 핸드북에 자
세하게 기록하고 있다.305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으나 예전의 바울로 생각해
서 사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대교회는 당시 핍박을 받던 시기이기 때문에 위장된 침입
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충성된 자를 통해 충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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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３２ 
 
자를 양육하는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306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1:1
로 양육하고자 했던 것이다. 두 개의 단계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의 단계에만 집중하는 것보
다는 한 단계 하나님께로 더 나아갔지만, 이것도 완전한 단계는 아니다. 세 개의 단계 즉 회
복과 돌봄 그리고 세움을 경험할 수 있는 단계로 이끄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단계에만 집중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회복과 돌봄에만 집중하는 경우와, 
돌봄과 세움에만 집중하는 경우 그리고 세움과 회복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  
 










(표 13)유기적 바나바 사역 4단계 신앙(회복과 돌봄에만 집중하는 경우) 
 
유기적 바나바 사역 4 단계 신앙(표 13)은 성숙한 단계로서 회복과 돌봄에만 집중하는 
경우(➍)를 말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사람과 신뢰를 회복하는 돌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개
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평신도 가운데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꼭 필
요한 사역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를 꼭 필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달란트와 은사를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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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３３ 
 
도록 한다면 본인에게나 교회에 모두 유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혼 치유의 전문성을 갖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관리함으로써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역은 관리하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할 때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회복과 돌봄에만 집중하는 4 단계 신앙(표 13)은 성숙한 단계로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사람과 신뢰를 회복하여 영혼을 돌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고 사명을 감당
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신앙
이 필요하다.  
 










(표 14)유기적 바나바 사역 5단계 신앙(돌봄과 세움에만 집중하는 경우) 
 
유기적 바나바 사역 5 단계 신앙(표 14)은 성숙한 단계로서 돌봄과 세움에만 집중하는 
경우(➎)를 말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가운데 세움을 받는 경우와 하나님과 관
계를 회복하여 세움 받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과 회복하여 세움 받는 경우일지라도 다시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회복과 돌봄과 세움을 동시에 
１３４ 
 
경험하는 7 단계 신앙과 구별이 된다.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세움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지속하지 못하게 되면 탈진
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왜냐하
면, 주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심정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돌봄과 세움에만 집중하는 5 단계 신앙(표 14)은 성숙한 단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
움 받고 사람들과 돌봄을 유지하지만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
기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표 15)유기적 바나바 사역 6단계 신앙(세움과 회복에만 집중하는 경우) 
 
유기적 바나바 사역 6 단계 신앙(표 15)은 성숙한 단계로서 세움과 회복에만 집중하는 
경우(➏)를 말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가운데 세움을 받는 경우와 하나님과 관
계를 회복하여 세움 받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과 회복하여 세움 받는 경우는 세 가지를 동시
에 경험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 7단계 완전한 신앙과 비교할 때 7단계 신앙은 다시금 회복
１３５ 
 
이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유기적 바나바 사역 6 단계 신앙은 회복이 되고 세움을 받았으나 다
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를 말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사람과 신뢰 관계를 회복하며 돌보는 것이다. 공동체 신앙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으며, 자기를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봄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신
앙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 신앙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한다.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도 바나바를 통하여 1:1 양육으로 개인 신앙을 점검하며 공동 목회를 
통하여 공동체 신앙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먼저 경험한 바나바를 통해서 1:1 로 양육 받으며 개별
적 돌봄을 통해서 개인 신앙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움과 회복에만 집중하는 6 단계 신앙(표 15)은 성숙한 단계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았으나 사람과 신뢰의 관계를 맺는 것과 영혼을 돌보는 일에
는 관심이 없다. 여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돌보며 재생산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표 16) 유기적 바나바 사역 7단계 완전한 신앙 
유기적 바나바 사역 7 단계 완전한 신앙(표 16)은 회복과 돌봄과 세움을 지속적으로 경
１３６ 
 
험하는 경우(➐)를 말한다. (부록 10)에서 말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7 단계 신학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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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 7 단계 신앙은 초보적 단계와 성
숙한 단계 그리고 완전한 단계를 의미하는 개인의 신앙을 단계별로 점검하는 자가 진단표라
고 할 수 있으며, (부록 10)에 있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7 단계 신학적 의의는 바나바 사역
자로서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위해 모두 필요한 부분이다.  
하나의 단계에만 집중하는 세 가지의 경우와 두 개의 단계에만 집중하는 세 가지의 경
우 그리고 세 개의 단계를 동시에 경험하는 한 가지의 경우가 있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7
단계 신앙은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는 진단표로서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며 어느 단계
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를 생각해서 회복과 돌봄과 세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회복과 돌봄과 세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 7 단계 완전한 신앙(➐)
은 회복과 돌봄과 세움을 각각의 단계로 보지 않고 연계성을 가지고 동시 다발적으로 지속적
인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 7 단계 완전한 신앙에서 말하는 완전한 신
앙은 완성했다는 의미로서의 완전이 아니다. 육체로 존재하는 사람은 완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웨슬리가 주장하는 완전을 곡해하는 ‘로이드 이브닝 포스트 편집장(Lloyd’s Evening 
Post)에게 보낸 편지’에서 웨슬리의 완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수차례에 걸쳐 「 그리스도인 잡지(Christian 
Magazine)」 발행인이 무작정 제게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 와서 그는 양심 있는 독자들에게 적어도 한 가지 사실, 즉 (대
중이 말하듯) 나를 건드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나와 겨루고 싶어 자신을 주체 못하고 있는듯 합
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하며 내 생활 중 시간
이 남는다면 좀 더 나은 목적을 위해 살 것입니다.  
최근 공격의 대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35,6 년 전 클레멘스 
알렉산드리누스(Clemens Alexandrinus)가 말하는 ‘완전한 기독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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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３７ 
 
성품’에 대해 찬양한 적이 있었습니다. 25,6 년 전엔 나도 그런 성
품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좀 더 성경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러한 성품은 이룰 수 있음을 알게 되
어 그런 성품을 ‘감리교의 성품’이라 불렀고 그 후로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내 글을 읽게 되었으며 덕분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
던 편견이 많이 벗겨졌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
로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첫 머리에 나와 형제들
의 이름을 적고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요 이미 완전해 졌
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의 변하지 
않는 원리이며 실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리교인의 표식입니
다”라는 말로 끝맺었습니다. 즉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얼
마 후 다시 설명하였습니다. “단지 하나의 이유 때문에 즉 다른 사
람들과 구별되기 바라는 욕망 때문에 조롱의 대상이 되는 자들” 
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 자신은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복
음에 살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하려 노력합니다.  
이에 대해 러스티쿨러스(Rusticulus) 혹은 도드(Dodd)박사는 
‘웨슬리 씨 주장에 따르면, 감리교인은 완전하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편집장님,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웨슬리 씨 주장에 따르면’ 이
라니! 말도 안됩니다. 나는 불완전하다고 온 세상에 말해 왔습니
다. 그런데도 당신은 나를 감리교인이라 불러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바라는 그런 성품을 아직 얻지 못하고 있습니
다. 내가 반대하더라도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웨슬리 씨는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단지 완전한 기독교인
에 대해 성서적인 언급을 하고 나서 ‘이런 목적으로 감리교인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애쓴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자신을 
구별시키려고 힘쓰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신도 이러한 것을 
원하시고 힘쓰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웨슬리 씨는 
감리교인(즉 모든 감리교인들)은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다고 말한
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그런 단언이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책 
중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임을 단언합니
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제
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죄송스런 부탁입니다만 그러한 
１３８ 
 
말을 한 장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요구를 들어주시지 못하
시면 지금까지 당신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근거 없는 말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감리교인들은 계속해
서 (그들의 진지함에 대한 어떠한 탄핵도 받지 않으며) 그들은 ‘자
신들의 의로움을 믿으며 하나님의 넓고 큰 자비 속에서’ 거룩한 
곳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힐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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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말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 7 단계 완전한 신앙은 웨슬리가 주장하는 완전과 동
일한 의미이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으며, 회복과 돌봄과 세움으로 완성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되는 순환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목회자와 평신도의 
탈진을 막는 마지막 단계이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신앙을 구분한 것은 개인이 단계별로 도
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의 신앙을 7 단계 신앙에 대비하여 보충하고 채워줘야 할 부분
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인간은 누구라도 유기적 바나바 사역 7 단계 완전한 신앙을 
유지하지 않으면 탈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지속적으
로 될 때만 탈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기초 사역이면
서 중심 사역이며, 영속성이 있는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일관성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한 도움을 받으면서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면서 독립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하므로 회복과 돌봄과 세움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구
조가 되게 하므로 한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마지막 날에 칭찬하실 주님 앞에서 죽도
록 충성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관점에서 목회자를 예로 들어 본다. 목회자는 언제나 목회에 대
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평신도에게 공급해 주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신도에게 공급해 줄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스스로 탈진하게 된다. 목회자는 언제나 
세움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신도에게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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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회복이 필요하다. 받는 것 없이 줄 수는 없다고 ‘관계 DNA’에서 강조하고 있다. 예
수님의 세 제자처럼, 웨슬리의 선발 신도회처럼 친밀한 관계와 깊은 문제를 나눌 수 있는 돌
봄도 필요하다. 나누지 않으면 혼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발신도회는 평신도를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을 뿐 아니라, 웨슬리 본인에게도 심리적 피난처가 되어 왔다. 웨슬
리에게도 자신의 실패와 패배, 발전과 승리, 좌절과 소망을 나눌,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친
밀한 교제, ‘고향’과 같은 모임이 필요했으며, 개인적인 거룩함의 추구의 결과를 점검할 친구
들이, 그의 사고를 더욱 날카롭게 해 줄 전략 그룹이 필요했던 것이다. 목회자에게도 회복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며, 세움도 필요하다. 웨슬리는 돌봄을 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루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마르틴 루터의 생애’라는 작품의 번역을 마쳤다. 의심할 여
지없이 그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
님께 붙잡힌 복된 도구였다. 그러나 아!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그
는 충실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
나님의 일에 크게 방해가 되는 그의 거칠고 다루기 힘든 성품과 
자신의 의견들에 강한 집착을 갖는 그런 것을 명백하고도 날카롭
게 꾸짖어 줄 친구가 없었다는 것이 정말 애석하였다.309 
 
루터의 예를 들어 해석한 웨슬리의 견해처럼 사람은 누구나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유한
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사람은 누구나 그 주변에 세 부류의 사람이 필요하다. 
첫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언할 수 있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멘토 역할을 감당해 
주는 영적 스승이 필요하며, 둘째는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
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에게 간절히 배우기를 원하는 멘티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셋째는 
자신의 인생에 함께 동행하면서 생명을 바쳐서 돕는 배필로서 배우자와 같은 사람과 허물없
이 관계를 형성하는 다윗과 요나단같이 생명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이 필요
하다. 필자는 평생에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이 언제나 주변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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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관점에서 평신도를 예로 들면 평신도는 언제나 회복하는 
수동적인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 지도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은 평신도 자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며,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다. 많은 평신도가 이러한 수동적인 단계에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친밀한 영적 관계
를 통한 돌봄이 이루어지며, 자신을 돌봄으로 다른 영혼들을 돌보며 재생산하는 유기적 바나
바 사역이 되게 해야 한다.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도 신앙의 성숙이 있기는 하지만, 가르칠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때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하나
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 평신
도가 탈진하는 경우는 회복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기만 하려는 데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
하시는 부분이 아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달란트를 주신대로 하나님은 결산하실 것이기 때
문에 하나님과 관계회복을 통해서 돌보고,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평신도는 궁극적인 삶
의 현장으로 파송받아서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7 단계 신앙 자가 진단표(표 17)를 종합 정리하







































완전한 단계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회복과 돌봄 그리고 세움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
이다. 누구에게나 회복의 당위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돌봄의 필요성만 있는 것도 아니며, 세
움의 중요성만 있는 것도 아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회복으로부터 시작해서 회복과 돌봄을 동
시에 경험하고, 그리고 회복과 돌봄과 세움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
복하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유기적 바나바 사역이라고 부른다.  
목회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동역으로 완성된다. 목회자도 부족함이 있고, 평신도도 부족
함이 있다. 동역의 목회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
기 때문에 세 개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
복하고 자기를 관리하면서
310
 다른 사람을 돌보며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웨슬리는 “서로의 짐
을 지라”고 강조하였다. 
박용호는 선발 신도회가 사라진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선발신도회의 조직의 회원은 그리 많지 않았다. 잘해야 각 반회에
서 1-2 명 정도 선발될 정도였다. 그래서 이 조직은 웨슬리 사후에 
곧 없어지고 말았다. 이 그룹을 이끌어 갈 특별한 지도자가 없어
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그룹에 들어갈 만한 영적 성숙함을 갖
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이 
그룹이 없다 하더라도 웨슬리가 완전을 위해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신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필자도 웨슬리가 완전을 위해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하
는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이것은 지도자의 문제도, 성도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지도자도, 완전한 성도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며,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필요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돌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자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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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동역자들을 통해 바울 
자신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
다.311  
앞에서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영혼이 경험할 수 있는 세 개의 단계
를 살펴보았다. 목회자의 탈진 원인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신학의 자유화와 평신도를 세
우지 못하는 목회에 있고, 평신도의 탈진 원인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과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와 1:1 양육과 소그룹 공동체 훈련의 부족에 있다. 목회자와 평신도를 탈진하게 
하는 원인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초보
적인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성숙한 단계에서 완전한 단계에 이르는 유기적 바나
바 사역을 통해서 교회인 한 영혼을 세워야 한다. 한 영혼의 변화는 한국 교회의 구조적 문
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바나바의 외식을312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그 누
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 아
니다. 그러므로 회복과 돌봄 그리고 세움이 지속적으로 순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회복은 영적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돌봄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 
돌보는 것을 말하며,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회복하면서 사람을 돌보는 동역에 초점을 맞춘다. 
세움은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말하며, 재생산을 통해 한 영혼을 세우
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제 3 절 속회를 통한 유기적 바나바 사역 방안 
 
교회 밖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 안의 내부 구조를 정비하는 것은 교회
의 부흥을 통해 영적 분위기를 한 영혼을 회복하는 토양으로 조성하는 것이고, 1:1 양육을 통
해 한 영혼을 돌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한 영혼을 세우는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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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속회를 통한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모든 신자를 사역자로 준비하는 속회 그리고 개별
적 돌봄을 통한 재생산이 있다. 목회 현장에는 현장에 맞는 목회 청사진이 필요하다. 교회는 
목회자의 목회 현장이며, 평신도의 훈련소이다. 필자는 속회 중심의 목회를 교회에 적용하고
자 하는 청사진을 세 가지로 생각한다. 첫째,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일관된 규칙은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사명 선언문은 “나는 한 영혼
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이다. 사명 선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영혼 회복에 집중하기 위
해서는 돌봄의 과정과 세움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조화성이 있어야 한다. 유기적 바
나바 사역을 교회의 중심 사역으로 삼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의 사역과 조화를 이루는 사역이 
되어야 하고 하나의 일관된 사역으로 전체적인 사역과 조화를 이루는 사역이 되게 하는 것이
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꾼을 배치하는 것은 전체적인 목회 청사진을 가지고 있을 때 달란
트와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웨슬리는 속회가 사역의 열
매가 없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치하여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는 유동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
였다. 필자는 반월중앙교회에서 속회를 재조정하는 연말이 될 때마다 속회원들의 반발을 경
험했다. 전통적 구조와 같이 바꾸기 힘들 경우에는 어떤 교회처럼 1 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주 보고와, 수시 보고와 월말 통계 보
고와 연말 통계 보고를 한다. 
웨슬리는 속회가 부진할 경우에는 속장을 바꾸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
망을 가지고 있었다. 신속한 대처와 적재적소에 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속장과 속회 인도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역에 열매가 없을 경우에
는 변화에 대응하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평신도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평신
도 대표들과 담임 목사에게 위임된 속장과 속회 인도자를 관리하는 것이 속회를 건강하게 유
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사역에 열매가 없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치하여 효율적으로 배
치가 일어날 수 있는 유동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속회 중심의 목회 청사진의 일관성과 조화성 그리고 효율성을 위하여서는 현재 진행되
１４５ 
 
는 모든 사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목회 청사진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고 조화를 이루며 효율적으로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속회 중심의 목회 청사진이 필요한 이유는 임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사역들로 사역
자들과 평신도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속회 중심의 목회 안에서도 
전도와 양육과 훈련이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역이 중심이 되면 사람의 변
화를 가져올 수 없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 사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모든 신자를 사역자로 준비하는 속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교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은 
개체 교회의 문제의 출발점인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돌보고 세우는 것에 있다.  
속회를 통한 유기적 바나바 사역 방안은 불신자(전도)▶새신자(정착)▶평신도(훈련)▶사
역자(파송)▶불신자(전도)로 연계되는 평신도 훈련소로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바나바▶바울
▶디모데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교회는 네 가지 사역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불신자를 새신자
로 전도, 새신자를 평신도로 정착, 평신도를 사역자로 양육과 훈련, 사역자를 불신자에게로 
파송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오직 한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사람과 신뢰를 
회복하여 교회 밖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교회 안의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불신자를 새신자로 전도하는 사역이다.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1:1 개인 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나오는 모든 이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고 토양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새신자를 평신도로 정착하는 사역이다. 전도하는 것과 병행해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가족 정착을 위한 바나바 사역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관리하지 않는 영혼에게서는 사역의 열매도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바나바 사역에 참여




아내의 권유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아내가 격려도 해주고, 
도움을 주었지만 믿음을 키우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바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복음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교
회 안에서의 모임으로 끝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새신자와 기존신자의 관계가 회복하는 현장
이 교회이다.  
셋째, 평신도를 사역자로 양육하고 훈련하여 세우는 것이다. 필자는 바나바 사역을 하면
서 평신도 자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목회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교회에는 새로운 영혼을 받아들일 기존 
신자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항상 준비되
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새신자들의 정착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의 양육과 훈련도 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 새신자를 대상으로만 진행하였으나 바나바 사역자를 통
하여 기존 신자 가운데서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에 받아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교회에 등록한 지 3 년 미만 된 기존 신자 가운데서 자원하는 신자의 신청을 
받아서 시험적으로 7주 동안 바나바 사역을 하였다. 다음은 기존 신자의 사례 간증이다.  
 
교회는 우연치 않게 나왔지만 아무도 모르는 저 한테는 바나바 사
역이 너무 도움이 되었고, 성경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아는 계기가 되어서 새신자 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도 꾸준
히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 주는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30 분 성경공부는 너무 아쉬웠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이 
봉사하고 열심히 해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요.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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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자를 사역하면서 오히려 새신자 보다도 더욱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
회 안에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신앙의 방황을 하는 기존 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존 신자 가운데서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정립하는 문제는 목회자에게도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 필요성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한 영혼에 대한 목
회 마인드 변화와 한 영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잃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
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 잃은 자를 찾아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웨슬리의 감리교 5 대 소그룹 공동체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한 영혼을 개인의 
상태에 맞추어서 훈련하려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감리교 시스템은 리더를 배출하기
보다 감리교도 전체가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315 
웨슬리의 5 대 소그룹 공동체 가운데 현존하는 유일한 소그룹은 속회이다. Michael 
Henderson은 속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속회는 감리교 운동의 핵심이자 변화의 원동력, 핵심 메시지를 체
화할 수 있도록 해 준 매개체로 부를 수 있을 만큼 개인의 근본적
인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냈다. 감리교 운동은 영국이 도덕적, 
영적으로 나아갈 바를 찾을 수 있게 해 주었고, ‘감리교’의 이름을 
담고 있는 교회와 기관들을 통해 그 영향력을 지금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물론 감리교가 18 세기 영국 사회와 이후 미국 사회에 강
력한 영향을 미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속회였다.316  
 
넷째, 사역자를 불신자에게 파송해야 한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정체할 수
밖에 없다.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서 ㅇㅇㅇ성도가 기존 신자들도 참여하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고 간증하였다. 
315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211. 
316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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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가 잃은 영
혼을 구원하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며,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모두 사역자로 훈련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이다. 교회는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교회는 목회자의 목회 현장이며 평신도의 훈련소이다. 이 말은 목회자를 통해 훈련받고 
홀로 세워질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 내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회 외부
로 평신도의 삶의 현장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8 가지 영역317에 집
중하는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하여 회복과 돌봄과 세움이 
지속적으로 순환되어야 한다. “사회 속에서의 경건함만이 진정한 경건함이다” 라는 웨슬리의 
격언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나 홀로 추구하는 목표가 아닌 공동체로서의 경험이라는 그의 
신념을 오롯이 보여 준다.318 
한 영혼의 변화는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있다. 로마 제국에 변화를 불러온 것은 다름 
아닌 일터와 가정에서 일어난 풀뿌리 전도였다는 사실에 역사가들은 동의한다.
319
 웨슬리는 
활력이란 것이 숫자 이상이란 것을 깨달았다. 웨슬리는 종종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감리
교의 성장이나 감소 현상을 그의 일기에 적어 두었다. 그러나 웨슬리는 항상 숫자를 어떤 심
오한 사실의 징후로 보았다.320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한 감리교 그룹을 ‘추방한’ 후에 웨슬
리는 다음과 같이 평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믿음
과 사랑 안에서 그들을 증가시켜 주시기를 바란다!”321 
 웨슬리는 교회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만큼 교회 치리에
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신실한 교회들이 항상 성장하는 것
만은 아니며 성장하는 교회들이 항상 신실하지는 않다는 것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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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1 모든 영역에 대한 실천 신학 개발 참조. 
318
 D. Michael Henderson,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188. 
319
 Jeremy C. Jackson,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48 
320
 Howard A. Snyder, 교회 DNA, 144. 
321
 Baker, The Works of Joh Wesley, vol. 20, Journals and Diaries Ⅲ, 1743-1754, ed. W. Reginald Ward and 
Richard P. Heitzenrater (Nashille: Abingdon, 1991), 34. Howard A. Snyde, 교회 DNA, 144에서 재인용. 
１４９ 
 
았다. 그럼에도 신자 수가 감소할 때, 그는 일반적으로 관심을 기
울여야 하는 일련의 문제들 – 아마도 거짓 교리나 무능한 리더십, 
그러나 더 빈번한 것으로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작은 불화나 논쟁들 – 있는지 점검했다. 웨슬리는 포도넝쿨 가
지치기를 하는 포도원 일꾼들에게는 염려와 고통이 있음을 말하면
서, 생명력이 없거나 제멋대로 구는 구성원들이 있는 감리교 모임
을 계속해서 제거했다. 그래서 교회는 활력있고 강인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322 
 
속회는 한 영혼을 회복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최적화된 환경
을 제공해 준다. 교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교인의 숫자가 많다는 의미도, 대형 교회라는 
의미도 아니다. 교회의 본질인 한 영혼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그 영혼을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통한 부흥과 1:1 로 집중하여 양육하는 것과 소그룹 공동체를 통한 훈련은 복합적
인 구조 속에 연결되어 있다.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가 1:1 양육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고, 
1:1 양육이 소그룹 공동체 훈련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 공동체 훈련
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속회를 통한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한 영혼을 회복하는 토양을 제공하는 교회의 전체 
영적 분위기로 준비되고, 한 영혼을 돌보는 환경으로서 1:1 개별적 돌봄을 통해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유기적 바나바 사역 7 단계 완전한 신앙으로 무장하
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목적이며,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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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적 돌봄을 통한 재생산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는 것은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다. 한 영혼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달란트를 개발하여 교회를 새롭게 회복해야 
할 사명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  
평신도를 교회 내부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개인의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봉사하며 
한 영혼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소그룹 공동체인 속회를 통해서 영혼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 외부로 보냄을 받을 때는 평신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내부에서의 양육
과 훈련을 통한 준비가 교회 외부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모든 신자를 사역자로 준비하는 사역이다. 속회를 통한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2 가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모든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부속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다.  
첫째, 모든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다. 모든 교인
을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7 단계 신앙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맞추어서 신앙을 훈련하는 것
이다. 속장의 관리 하에서 한 영혼을 개별적으로 돌본다는 의미이다.  
둘째, 부속장을 대상으로 하는 속회는 속장의 추천과 속회 운영 위원회를 통과해서 부
속장 1 명을 선발하여 속장과 속회 안에서 1:1 개별적 돌봄을 통해 속장으로 준비시켜서 재생
산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에서 예비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과정으로서 소그룹 공동체 현장을 
경험하면서 개인 신앙을 공동체 신앙으로 검증하고 속장과 1:1 양육을 통해 속장으로서 준비
하게 하며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 공동체 훈련을 하는 목적은 교회 안
에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고 돌보고 세우기 위해서이다. 개인 신앙을 점검하고 훈련하고 헌
신하게 하는 장소로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부속장을 집중 훈련하는 목적은 속회의 부흥을 
위하여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１５１ 
 
속회는 영국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도 소그룹 공동체로서 체계화한  
성경적이면서 목회 현장에서 검증된 소그룹 공동체이다. 또한, 속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속회 지도자인 속장이다. 현대 교회는 반월중앙교회와 같이 속장과 속회 인도자
를 구분하기도 한다. Howard A. Snyder는 감리교 운동이 확산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감리교의 그룹과 설교자들과 다양한 직무와 기능 체계는 리더십과 
제자도를 위한 넓은 문호를 열어놓았다. 감리교도가 10 만 명에 이
르게 되기까지, 그 운동은 만 명의 속회 리더들과 반회 리더들과 
더불어, 그 정도나 그보다 더 많은 다른 지도자들과 사역자들－그
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여성이었다－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주목할 만한 것은 웨슬리가 중요한 사역과 리더십을 위해 열 명 
가운데 한 명이나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의 리더를 세웠다는 것이
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남아도는 시간이 있었던 교육
을 받았거나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아예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러나 섬김을 위한 영적 은사와 열심을 
갖고 있는 남녀 노동자들과 부부들과 젊은이들이었다. 그 공동체
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역을 위한 인큐베이터와 훈련소가 되어 갔
다.323 
 
속회 지도자를 통해서 가져온 속회의 변화는 속회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속회는 속회 지도자의 영향 아래에서 속회원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속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신중해야 하며, 속회를 통해 예비 지도자를 정해 놓고 속장과 인도자로 준비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 신앙의 단계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단계에서 다음 단
계로 가는 과정은 전 단계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의 사명은 불신자를 새신자로, 새신자를 평신도로, 평신도
를 사역자로 양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역자를 불신자에게로 파송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한 영혼을 회복하는 인큐베이터라고 할 수 있다(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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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한 영혼을 회복하는 인큐베이터(초대교회) 
 
인큐베이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회복하는 토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
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먼저 목회자의 준비와 평신도 지도
자의 준비가 필요하다. 한 영혼을 회복하는 토양은 부흥을 경험하는 현장이다.  
그러나 한 영혼을 회복하는 토양으로서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만으로는 한 영혼을 
돌볼 수 없다. 전체 안에서 개별적인 돌봄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1:1 양육과 유기적 바나
바 사역으로 불신자를 새신자로, 새신자를 평신도로 정착하고, 평신도를 사역자로 양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교회 활성화는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교회 전체가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는 한 영혼이 회복될 때 살아서 움직
일 수 있게 된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온 교회가 축제하는 분위기와 같은 것이다. 한 영혼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유기적 관계로 연결된 소그룹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 공동
체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소그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교회 전체가 작동하는 
１５３ 
 
영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 영혼이 살아서 소생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소그룹 공동체로 순
환될 때 교회는 활성화될 수 있다.  
 
제 4 절 요약 및 결론  
 
5 장에서는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을 제언하였다. 그것은 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탈진을 방지하는 유기적 바나
바 사역 방안과 속회를 통한 유기적 바나바 사역 방안이다.  
1 절에서는 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구조적 문제의 출발점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인
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개체 교회의 구조적 문제의 출발점인 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흥
과 양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균형 있게 함으로써 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 전체와 개체 교회는 교회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 교회 전체
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인프라의 핵심은 개체 교회의 한 영혼 회복에 있다. 그러므로 개체 
교회에서 교회인 한 영혼을 회복하는 것은 한국 교회 전체에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절에서는 탈진을 방지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 방안을 제언했다. 영혼의 해부학자인 
웨슬리의 한 영혼 맞춤형 훈련을 도입하여 탈진한 목회자와 평신도로 하여금 회복과 돌봄과 
세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 7 단계 완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돌보며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3 절에서는 속회를 통한 유기적 바나바 사역 방안을 제언했다. 속회를 통한 유기적 바나
바 사역 방안은 불신자(전도)▶새신자(정착)▶평신도(훈련)▶사역자(파송)▶불신자(전도)로 연
계되는 평신도 훈련소로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바나바▶바울▶디모데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제 6 장 






교회 활성화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
는 개체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신학교와 세상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연계시키지 못하는 한
국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으로 교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교회 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해 한 영혼을 회복하고 돌보며 세움으
로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소그룹 공동체인 속회에서 개인 신앙을 
검증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방법인 사람을 재생산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한 교회 활성화의 연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장은 서론으로서 교회 활성화를 위한 문제 제기와 연구 동기, 연구 목적과 연구 범위 
그리고 연구 방법과 Mind Map of the Barnabas를 정리하였다. 필자는 스나이더(Snyder)가 제시
한 웨슬리가 시도하였던 교회와 교회의 구조에 연관된 세 가지 핵심 검증 방법을 통해서 교
회 활성화를 위해 제기한 세 가지 문제를 풀고자 하였다. ‘교회는 작동하는가, 교회는 살아 있
는가, 교회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가’ 이다.  
2 장에서는 교회의 본질 회복을 통한 교회 활성화를 연구하였다. 교회의 본질을 먼저 살
펴보고, 이를 근거로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교회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타난 현상적인 문제를 통해서 교
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１５５ 
 
교회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현상적인 문
제들을 교회의 본질에 투영할 때 나타나는 교회의 현주소는 편향된 교회 평가 기준의 오류, 
교회 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무관심,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교회이다. 교회가 침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 영혼을 회복하는 목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데 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유럽 교회를 몰락시킨 ‘신학의 자유화’가 부메랑처럼 돌아오
고, 미국 교회를 변질시킨 ‘신앙의 세속화’가 교회에 회귀하게 된다.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
와 미국 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한 영혼을 회복하
는 교회의 본질은 교회 자체에서만 문제를 찾아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학교와 세
상과의 연계성을 통해서만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회와 신학교는 소
명과 목회(신학)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교회와 세상은 선교와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다. 교
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표 2)은 이러한 연계성의 구조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교
회 본질을 회복하는 핵심은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한 영혼 회복
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하여 교회 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회복하는 것이
다. 
3 장에서는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말하
는 한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를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의미한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
해서만 비로소 회복되기 때문이다.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표상은 회
복과 돌봄 그리고 세움이다. 회복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바나바를 말하는 
것이고, 돌봄이 의미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움이 
의미하는 것은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4 장에서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모델과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충성된 자를 통해서 충
성된 자를 양육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모델로서 초대교회와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개인
별 맞춤형 훈련으로 재생산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관점에서 본 웨슬리 초기 감리교회를 
기준으로 필자가 사역하였던 반월중앙교회에서의 바나바 사역과 속회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
여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１５６ 
 
5 장에서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모델과 사례들에서 살펴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방안은 
세 가지이다. 첫째, 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신학교와 세상으로 복음을 연계시
키지 못하는 한국 교회를 위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스템으로 교회 인프라를 구축
하고,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개체 교회에 부흥과 1:1 양육과 소그룹 공동체를 
연계하는 교회로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탈진을 방지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 방안은 
영혼의 해부학자인 웨슬리의 한 영혼 맞춤형 훈련을 도입하여 탈진한 목회자와 평신도가 회
복과 돌봄과 세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 7 단계 완전한 신앙으로 하나
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돌보며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속회를 통한 유기적 바나바 사역 
방안은 불신자(전도)▶새신자(정착)▶평신도(훈련)▶사역자(파송)▶불신자(전도)로 연결하는 평
신도 훈련소인 교회를 통해 바나바▶바울▶디모데를 재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6 장은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한 교회 활성화의 결론으
로서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 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목회자의 목회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며,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통해 한 영
혼을 회복하는 토양과 1;1 양육을 통해 한 영혼을 돌보는 환경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 훈련을 
통해 한 영혼을 세우는 현장이 순환하는 구조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
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사역이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는 충성된 사람을 통해
서 충성된 사람을 양육하여 세우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3 가지 표상은 
회복과 돌봄과 세움이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이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7 단계 신학적 의의324에서 말하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위한 준비 단계인 하
나님과 관계 회복과 사람과 신뢰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바나바는 초대 교회 전체의 영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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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0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7단계 신학적 의의 참조. 
１５７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였으며, 또한 사도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므로 신뢰를 
회복하였던 것이다. 회복의 의미는 변화(Change)된 심령을 의미한다. 회복이 없이는 돌봄도, 
세움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일회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Continue)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회복과 돌봄과 세움이 연계돼야(Connection) 한다.  
둘째, 교회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회 전체를 하나
로 묶어주는 중심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목회자의 목회 청
사진이 필요하다. 한 영혼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회개가 필요한 한 영혼이기 때문이다.
325
 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한 영혼 회복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박용
호는 웨슬리 속회에 대한 연구 결과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였다.
326
 한 영혼 회복을 
위한 중심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사역 원리’와 ‘조직 원리’가 필요하다. ‘사역 원리’는 유기적 
바나바 사역 7 단계 완전한 신앙을 위해 회복과 돌봄과 세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
하고, ‘조직 원리’는 이러한 사역이 가능하게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직 원리’는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로 한 영혼을 회복하는 토양을 갖추어야 하고, 1:1로 한 영혼을 돌보
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한 영혼을 세우는 현장을 조직하는 것을 말
한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 사역이면서 기본 사역이고, 영
속성을 가진 사역이다. 이것은 연계성(Connection)을 통해서 지속성(continue)을 가져올 수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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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15:7. 
326
 박용호, 존 웨슬리의 속회론, 192. 박용호는 웨슬리 속회에 대한 연구 결과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하
였다. 그것은 ‘사역 원리’와 ‘조직 원리’이다. ‘사역 원리’ 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
은 ‘돌보는 것’, ‘세우는 것’, 그리고 ‘증인을 만드는 것’이다. 웨슬리가 소그룹을 만들었던 목적은 성도
들을 돌보고자 함이었는데, 처음에는 성도들을 마치 아기 돌보는 유모같이 돌보는 것이고, 다음에는 그
들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을 때까지 세우는 것이며, 마지막에는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을 만드는 것이었
다. 이를 위해서 웨슬리는 속회 지도자들을 각 수준에 따라 훈련을 시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
런 ‘사역의 원리’가 잘 발전하도록 웨슬리는 교회와 잘 연결되는 ‘조직 원리’를 강조하였다.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는 다른 조직들인 속회, 반회, 선별된 사역팀들이 서로 연결되어 협력하게 하였다.  필자는 
사역 원리를 ‘회복’과 ‘돌봄’과 ‘세움’으로 보았으며, 조직 원리는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 1:1 양육, 
소그룹 공동체인 속회의 긴밀한 연계성으로 보고 있다.  
１５８ 
 
셋째, 신학교와 세상으로 연계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본질은 신학교와 세상으
로 연계될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신학교로 평신도의 소명을 확인해서 공급해 주는 것과, 세상으로 평신도의 선교를 확인해서 
공급해 주는 역할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교회는 평신도 훈련소로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교회에서 목회를 통해 신학 교수가 살아 있는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그것은 부메랑
이 되어 신학의 자유화로 돌아올 것이다. 또한, 교회에서 평신도를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상 가운데 파송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시 교회로 회귀하여 신앙의 세속화를 가
져올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로 만족할 때는 신학교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으며,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교회는 신학교를 위하여 평신도의 소
명으로 목회자를 준비시켜야 할 사명이 있고, 살아 있는 신학으로 신학 교수를 준비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또한,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평신도를 한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
신 주님의 심정으로 준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입구 역할
을 하는 살아 있는 신학의 정립과 교회 존재의 목적으로서 출구 역할을 하는 세상을 구원하
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의미이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에 대한 마인드 변화와 바나바 사역자를 준비하는 것과 기존 신자를 7 단계로 나누어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불신자를 전도하고, 새신자를 정착하게 하며, 평신도를 
사역자로 훈련하여 다시금 세상 가운데 불신자에게로 파송하는 구조가 되는 속회 중심의 목
회 청사진으로 유기적 바나바 사역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 밖에 잃
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고 돌보고 세우는 
토양을 준비해야 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신학교에 살아 있는 신학을 정립하는 목회 현장
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군사를 양성하는 평신도 훈련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것




필자는 서론에서 Snyder 가 제시한 웨슬리가 시도하였던 교회와 교회의 구조에 연관된 
세 가지 핵심 검증 방법을 통한 교회 활성화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세 가
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였다.  
첫째, 교회는 작동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Snyder 는 웨슬리의 성공의 첫 번째 열쇠는 
기능성에 대한 검증이었으며,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선교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태
가 3 장에서 지적한 한국 교회의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이었듯이, 필자도 한국 교회와 개체 교
회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원인을 찾았다. 한국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개체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교회가 작동하지 않는 것
은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교회 자체만으로는 존재의 의미와 목
적이 없으며, 신학교와 세상과 연계성을 통해서만 작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신학교와 세상과 연계되어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신학교와 세상으로 연계되는 구조적인 문제, 즉 교회에서 신학교로 연계되는 평신도
의 소명의 문제, 신학교에서 교회로 연계되는 목회자의 목회의 문제, 교회에서 다시 신학교로 
연계되는 신학 교수의 신학의 문제, 교회에서 세상으로 연계되는 평신도의 선교의 문제, 세상
에서 교회로 연계되는 불신자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결과는 김영준이 지적한 대로 유럽 교회를 몰락시킨 ‘신학의 
자유화’가 부메랑처럼 돌아왔으며, 또한 미국 교회를 변질시킨 것은 Leonard Ravenhill 이 지적
한 근본주의의 문제이며, Michael Scott Horton이 지적한 ‘신앙의 세속화’가 다시금 교회로 회귀
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재인식하고 신학교와 세상으로 연계하는 교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야 한다. 교회의 작동 여부는 신학교와 연계된 소명과 목회와 신학, 세상으로 연계된 선교와 
구원을 위한 교회 인프라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교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있는 신학을 정립하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므로 한국 교회를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개체 교
회의 구조적인 문제, 즉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 
둘째, 교회는 살아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교회가 작동하는 것과 살아 있는 것은 
１６０ 
 
연관이 있다. 교회가 작동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구조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이고, 
교회가 살아 있는 것은 개체 교회에서 교회인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의 열쇠는 개체 교회의 한 영혼 회복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개체 교회에서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곧 한국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
결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개체 교회에서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한 
영혼을 회복하는 토양을 제공하는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와 한 영혼을 돌보는 환경을 조성
하는 1:1 양육과 한 영혼을 세우는 현장으로서 소그룹 공동체 훈련이 순환하는 조직이 필요
하다. 회복과 돌봄과 세움의 사역의 원리는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와 1:1 양육과 소그룹 공
동체 현장의 조직과 연계될 때 개체 교회를 통해 한 영혼이 회복되며, 한 영혼의 변화는 한
국 교회 전체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고,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역동성이 있다. 하나
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통해
327
 교회는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작동하는 것
은 교회인 한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필자가 2 장에서 편향된 교회 평가 기준의 오류와 교회 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교회의 현주소에서 알 수 있듯이 개체 교회는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일관된 목회 청사진을 정립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교회 안에 한 영혼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며,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7 단계 완전한 신앙으로 회복과 돌봄과 세움을 지속적으로 경험
할 때 신학교와 세상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가 작동하는 것
과 살아 있는 것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회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검증이다. 교회가 작동하는 것은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교회가 살아있는가 하는 것
은 한 영혼이 탈진하지 않고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통해 완전한 신앙으로 회복과 돌봄과 세
                                                     
327
 사도행전 13:22. 
１６１ 
 
움을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문제이고, 교회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교회 공동체의 문제이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목회자의 목회 현장이며, 평신도 훈
련소로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훈련을 받고 다시 신학교와 세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영
혼을 사역자로 재생산하여 홀로 세우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소그룹 공동체들의 연결을 통해서만 교회 전체를 하나로 연합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소그
룹 공동체를 형성하는 속회는 한 영혼을 회복하고 개인 신앙을 검증하고 훈련하여 헌신하게 
하는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신학교와 세상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듯이, 한 
영혼의 회복도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에서 1:1 로 양육하며 소그룹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춘 목회는 불가능하다. 주님이 아흔
아홉 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통계에 의해 획일
적으로 규정하는 단순히 기계적인 한 사람으로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한 영혼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지금 숫자 놀음에서 벗어
나야 한다. 교회에 몇 명이 출석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위를 버리지 않으면 한 영혼
을 구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통계를 위한 계수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출석을 확인하는 관점의 전환이 시급하다.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경험하는 것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
다. 구원의 여정은 장거리 마라톤과 같아서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잘하였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
혜를 주신 것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며, 하
나님의 사랑의 표징인 것이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더욱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라는 사실
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어야 한다. 우리는 일어섰을 때 넘어질까를 조심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 누구보다 많이 간직하였던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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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웨슬리의 5 대 소그룹 공동체 가운데 유일하게 현존하는 속회에서 다시 한 번 영혼의 
해부학자로서 한 영혼을 개인의 각 단계에 맞추어 훈련하는 현장으로 활용했던 역사를 통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기도한다.  
 
본 연구의 적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또 하나의 사역을 더한 것이 아니다. 회
복과 돌봄과 세움이 일어나는 현장인 속회 중심의 목회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일 예배의 회복과 중보 기도 사역의 중요성과, 소그룹 공동체인 속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임들이므로 모든 교회에 적용이 가능
하리라 생각한다. 침체된 교회의 모습은 교회 안에 있는 속회와 구역예배가 형식적인 만남으
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의 본질은 사역이 아니라 사람의 회복이다.  
바나바와 바울과 웨슬리는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지는 않았다. 평신도 자원을 활용하
여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동역을 했던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필요한 부분이다. 목회자
와 평신도의 동역이 절실하게 요청이 된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연합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드와이트 L.무디(Dwight L. Moody)는 “감리교 속회는 회심자를 훈련시키는 데 역사상 가
장 훌륭한 제도”라고 했다.  
 
지속적인 영적 변혁은 역동적인 설교나 바른 교리의 소산이 아니
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에 따라 제자를 훈련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감리교 혁명
은 여실히 보여준다. 웨슬리는 그가 고안한 속회를 통해 설교와 
교리를 영적 쇄신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 결과 혁명을 이루어 
냈다.328 
 
교회는 평신도 훈련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이다. 신앙생활은 부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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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와의 싸움이다. 기독교의 신앙은 편하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끝
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철저한 몸부림이 필요하다.
329
  
Howard A.Snyder가 말하는  ‘성공사례 적용의 오류’는 어떤 사람이 다른 곳에서 성공적
으로 이루어진 것을 자신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오류를 말한다.  
 
그 같은 일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는 시도는 오로지 좌절감과 환멸만을 초래할 뿐이다. 
기초가 든든한 교회 쇄신 전략은 반드시 특정 교회의 독특한 개성, 
분위기, 역사, 도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어야 한다. 쇄신의 원리는 
성서적으로 건전할 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에 적합할 때에만 적용
이 가능하다. 역사의 경우에도 사정은 역시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교회 쇄신 운동 이야기는 지역교회의 삶과 오늘날의 쇄신 운동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준다. 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교회 쇄
신의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그같은 과거의 사례들로부터 통찰력을 얻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330   
 
성공 사례는 없고 단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있다. “하나
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라고 한 허드슨 테일러(James H. Taylor)의 말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
해서 일하신다. 초대교회와 현대 교회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담당해 왔다. 
한국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전 세계에 수많은 이민자가 흩어져 있
는 디아스포라가 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현지에 먼저 정착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었듯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열정적인 한국사람들을 통해
서 복음의 역사가 선포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   
초대교회의 진짜 성장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 성장한 것이 아니다. 교
회의 외부적인 문제인 핍박을 통해 흩어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의 확장이 일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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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세
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는 먼저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331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
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332 교회의 갱신은 선교단체(Parachurch)의 점증적 증산이 아니라 
개교회(local church)로부터 시작해야 한다.333 
 ‘본질적인 것은 보수를, 비본질적인 것은 타협을, 그러나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교회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 7 단계 완전한 신앙은 회복과 돌봄과 세움을 동시에 경험할 때 완
전한 신앙이라 일컫는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신앙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웨슬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은 스스로 완벽한 완벽주의를 말한 것이 아니듯이, 필자가 말하는 유기적 바
나바 사역 7 단계 완전한 신앙의 완전도 인간의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
므로 필자가 말하는 완전한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회복과 돌봄과 세움이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과정을 완전이라 하는 것이다. 완전을 의미하
는 것을 3C 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것은 변화되었다는 뜻으로 변
화(Change)를 의미한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없이는 변화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 관계 회복
은 하나님과 연결(Connection)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기적 바나바 사역은 순환구조로 연계
성을 가진다. 신학교와 세상과 연계된 교회, 부흥과 1:1 양육과 소그룹 공동체 훈련, 회복과 
돌봄과 세움이 그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로 만족하면 신학교로부터 
신학의 자유화와 세상으로부터 신앙의 세속화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막는 역할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매자에게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성(Continue)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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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변화(Change)를 통해 연계성(Connection)을 가지고 지속해(Continue)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회복과 돌봄과 세움이 지속성을 가질 때 유기적 바나바 사역 7 단계 완전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가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을 모든 사역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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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d Map of the Barnabas 는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목회 청사진이다.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교회의 사명(1,2,3), 한 영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유기적 바나바 사역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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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da Cope, 나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8 가지 영역 (The Old Testament Template), 김명화 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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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민진,“바나바 사역의 실제,” Online: http://www.bmc153.com/newspaper/no10_con04.asp. 필자와 함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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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아,“바나바 간증문,” Online: http://www.bmc153.com/newspaper/no10_con04.asp 필자(당시 선교목사)
와 함께 반월중앙교회에서 2005년 2기 바나바 사역자로 자원하여2016년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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